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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출입국정책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외국인 관광객의 신속하고 편리한 입

국을 지원하면서 불법체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된다.

법무부는 한국에 사증(비자) 없이 입국

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공공질서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한 경우 사전에 전자여

행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자여행허

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에서 본인 여부 등

만 확인한 뒤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인적교류 

확대와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해 무사증 

입국 대상을 확대했다. 그 결과 2018년 

무사증 입국자는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

하지만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전체 불

법체류 외국인의 54.1%까지 증가한 데 

따라 입국심사 인터뷰를 강화하면서 장

시간 공항에서 대기하거나 불법체류 의

심 등으로 본국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늘어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다고 법무부

는 설명했다.

대상 국가는 사증면제협정 국가 66개

국, 무사증입국 지정국가 46개국 등이다.

법무부는 내년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 등 준비를 서두를 

예정이다.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도입

출입국사범 제도도 개선된다. 이제 출

입국사범의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

드로도 낼 수 있다. 이전까지는 범칙금 

납부가 현금만 가능해 외국인주민이 갑

자기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불편이 컸으

나 이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

게 됐다.

또한 1월 21일부터 출입국사범에 대

한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가 시행됐

다. 이행보증금 제도 도입이 외국인주민

에 환영받는 이유는 보호시설에 입소하

지 않고 주변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미등록 외국인주민이 갑자기 

법무부에 단속되면 고국으로 돌아갈 짐

을 챙기거나 준비를 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보호시설로 이송돼 대기하다가 강

제출국됐다.

앞으로는 이행보증금을 납부하면 전

월세 등의 보증금을 돌려받는 등 출국할 

때까지 자신의 주변을 정리할 시간을 가

질 수 있다. 만약 법무부가 정한 기간까

지 출국하면 보증금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출국조치 

대상 외국인에게 최대 2천만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출국명

령을 하고 기한을 정해 석방할 수 있다. 

만약 미등록 체류 외국인이 이행보증금

을 납부한 뒤 기한까지 출국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국고에 귀속된

다. 이번 제도 도입은 지금까지 강제퇴

거명령과 동시에 보호명령으로 외국인을 

보호소에 구금했던 관행을 없애고 외국

인주민 스스로 출국할 수 있도록 한 것

으로 관련 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

중국어 27면, 베트남어 35면, 러시아어 

33면, 일본어 17면, 태국어 45면> 

                         송하성 기자 

코로나로 고향 못가는 다문화가족, 용기 갖고 희망의 봄 기다리길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2월 8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를 방문해 센터 이용자들을 만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
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복지기관을 돌아보는 일정 중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재준 시장은 고
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역현황과 다문화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관련 기사 4면>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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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등 경기도민의 아이디어가 ‘경기도 정책’이 됩니다!”

경기도,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1’ 온라인 접수 … 총 상금 1,410만원에 도전

경기도가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vog.gg.go.kr) 및 국민신문고 ‘공모제안’ 코너

에서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1’을 진행한다.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는 경기도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

로, 평균 연 3회 개최되고 있다.

윤영미 도 비전전략담당관은 “제1회 새로운 경기 제

안 공모 2021은 경기도의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고 선정

하는 소통의 장”이라며 “채택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

극 반영할 계획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

다”고 말했다.

■ ‘생활적폐 청산’과 ‘DMZ 홍보·마케팅’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와 효과

적인 ‘DMZ 홍보·마케팅’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다.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는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불합리·불안·불편 등을 초래

하는 행위를 없앨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관행적 변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효과적인 DMZ 홍보·마케팅 방안 아이디어는 최근 

코로나19 등 대외여건에 의해 정상적인 행사가 불가능

한 상황에서 대외 여건과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효과적

으로 천혜의 자연이 보전된 DMZ를 홍보할 수 있는 아

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제안은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나 단순한 의

견이 아닌 창의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

여야 한다. 

■ 경기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제안 가능

‘제1회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1’은 경기도민은 물

론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개인 또는 5명 이내의 팀) 참

여할 수 있다.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경기도

의 소리(vog.gg.go.kr)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국

민제안→공모제안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

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심사 및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5월 말 열릴 예정인 본선 공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결

정한다. 

공개심사는 온라인 여론조사(10%), 도민평가단(30%), 

전문심사단(60%)의 의견을 반영한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심사점수에 따라 1등 최대 

500만 원 2등 최대 350만 원 등 총 1,41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

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청 비전전략담당관 제안제

도팀(031-8008-2576)으로 문의하면 된다.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들도 평소 한국생활 중에 느

꼈던 점에 대해 개선점을 경기도에 제안해 보면 어떨

까?                                      송하성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부천7, 더

민주)의원은 9일(화), 도의회 제1정담회의실에서 청소년

부모 가정의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와 청소년 가족의 유

지 및 발전을 위한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종합적

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여성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과 주택정책과 건강증진

과 등 총 6개의 집행부서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의회 여성가족전문위원실 등이 참석했다.

이진연 의원은 “청소년부모의 경우 원가정에서 완전

히 분리되지 않아 아동수당, 주거, 어린이집 지원 등 모

든 지원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었다”라며 “태어난 아이

를 키우겠다는 책임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을 외면하

는 현실에 안타까워하며, 지난 2020년 12월 조례를 제정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청소년부모를 정의할 때는 ‘청소년’이 왜 

아이를 키우느냐는 부정적인 의견들에 하루하루 답답해

하며 두꺼운 장벽을 무너뜨리는 느낌이었으나, 경기도

가 선도적으로 이들을 위한 정책에 손을 들어주는 모습

에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희망을 품어보고자 한다”라며 

“또한 경기도가 청소년정책을 마련함에 따라 국회와 타

시도 역시 청소년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댜앙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본 정책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

시 한 번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의 생애 주기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가족을 이끄는 

구성원’으로의 역할까지 다각도의 접근과 지원이 필요하

다”며 “이에 경기도의 각 부서가 모두 함께 정책을 공

유하고, 경기도가 시군의 허브 역할로 자리잡고 청소년

부모 가정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철저하게 이뤄지길 희

망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정책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진연 

의원의 다음 행보가 기대된다.             송하성 기자 

육아 지원 배제되는 청소년부모가정 지원해야!

이진연 경기도의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관계자 정담회

코로나 우울? 다양한 가족도

카톡 상담으로 마음 방역해요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경험한 사람, 가족 문제

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

을 수 있는 가족상담전화 ’모바일 채팅 로봇, 채팅 

상담 서비스‘를 2월 11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가족상담전화의 챗봇 서비스는 상담 빈도가 높은 

△임신·출산 갈등 상담 △양육비 상담 △한부모가족 

상담 △가족서비스 상담 등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

며, 채팅 상담하기를 통해 상담원과 24시간 채팅 상

담이 가능하다.

모바일 챗봇과 채팅 상담 서비스는 카카오톡에서 

‘가족상담전화’를 친구로 추가한 후,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가족상담전화에서는 전문상담원을 통해 무

료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심화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국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서비스로 연계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

다. 임신·출산 갈등, 양육비, 한부모, 가족서비스 등

에 대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는 가족상담전화의 상

담건수는 2019년 53,649건에서 2020년 70,640건으로 

31.7% 증가했다. 가족상담전화와 카카오톡 챗봇, 채

팅 상담 서비스는 설 명절 기간에도 24시간 운영했

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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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지난 8일 고양형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2021년 학생응원 프로젝트’의 두 번

째 사업으로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를 처음 시작했

다.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는 지난해 학교폭력 예방 

관련 유관기관 간 구축된 학습모임으로, 학교폭력에 대

해 교육공동체들이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연결

과 자료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

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확산을 위

한 리더그룹 육성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119’를 

중심으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발굴 및 모니터링, 실

제 사례 컨설팅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한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지난 8일 열린 2021년 ‘위기청소

년 지원 네트워크’ 첫 모임에서는 지난해 결과물인 ‘평

화로운 학교문화포럼 결과보고서’와 ‘고양형 혁신교육-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119’ 지도에 대한 피드백을 진

행하고, 올해 새롭게 참여하는 유관기관 소개 및 학기 

초 관계형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발굴에 대

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고양시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이민자통합센터가 참여했으며 고양시

청 평생교육과 혁신교육팀,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고

양교육지원청 학교생활인권지원 담당, 고양시 아동청소

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어린이식물연구회, 회복적 서클대

화협회 등 여러 기관의 담당자들이 함께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네트워크 모임에서 나눈 의견을 토대로 ‘고양형 혁신

교육-위기 청소년지원 네트워크 119’ 지도는 2월 중으로 

각 학교와 교실에 배포될 예정이다. 이 지도는 관내 학

폭 예방 기관의 역할과 성격, 연락처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작한 지도 형식의 리플렛으로, 앞으로 대자보 

형태로도 제작해 학교 현장에서 쉽게 출력, 비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양시 혁신교육팀장은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한 유

관기관 담당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작년에는 네트워

크 구축에 치중했다면 앞으로는 이렇게  네트워크 119 

지도처럼 지역사회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

템이 활성화되도록 각 기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

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모임은 유

관기관 외에도 교사, 전문가, 학부모, 마을활동가 등 관

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참석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

크 자료를 바탕으로 포럼 및 워크숍도 올해 하반기 개

최할 예정이다.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관련 문의는 

온마을배움지원센터(☎031-8075-2281~4)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이주배경 등 위기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시작

고양시, 학생응원 프로젝트 2탄 ‘위기청소년 지원’ 첫 모임

삼송동·창릉동, 설 명절

저소득층에 상품권 지급

설 연휴를 앞두고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행정복지

센터와 창릉동행정복지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상품권 후원이 이어지며 훈훈한 감동을 전하고 있

다.

나눔에 참여한 삼송서울정형외과와 삼송동상점가

상인회, 다함봉사단은 온누리상품권 후원을 통해 소

외된 이웃과 더불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까지 사랑을 전

했다.

삼송서울정형외과와 삼송동상점가상인회에서 후

원한 약 4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은 삼송동 거

주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층 80명에게 전달됐으며 

다함봉사단이 전달한 온누리상품권은 창릉동 거주 

독거어르신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상품권을 지급받은 삼송동 거주 다문화가정 쉐릴

엔몬타니엘씨는 “평소에도 동 행정복지센터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명절까지 챙겨주셔서 너

무 고맙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재천 삼송동장은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덕분에 지역경제도 

살리고 훈훈한 명절을 맞이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

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창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미상 위원장은 “코

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나마 우리 독

거어르신들이 활력을 얻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취약노동자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 시작

고양시, 증상 유무 관계없이 코로나 검사 지원받도록 확대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취약계층 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코로나19 조기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병가소득 손실보상금은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증상

이 있음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출근, 근무함에 따라 다수

의 접촉자를 양산하는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지난해부터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어 진단검

사를 받은 경우만 지원대상에 해당됐지만, 올해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보다 확대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1인당 23만원을 1회에 한해 제

공한다. 사용기한은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다. 단, 올해 

말까지 사용이 일괄 마감되니 그 전에 사용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2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

사를 받은 뒤 ▲검진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

하고 ▲음성 결과를 통보받은 고양시 거주 취약노동자

다. 취약 노동자에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및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포함되며, 외국인의 경우 경기도에 체류지를 둔 등록외

국인, 거소를 둔 외국국적동포도 대상이 된다.

신청 접수는 12월 10일까지 상시 운영되지만, 예산 소

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희망자는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신청서와 고용형

태 증빙서류 등을 작성해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접수

하면 된다.

신청 서류 및 세부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

goya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고양시 

일자리정책과(☎031-8075-3563)로 연락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고양시, 작은도서관 2곳에서 

‘아이돌봄 사업’ 신청자 모집

고양시(시장 이재준) 도서관센터가 2월부터 작은

도서관 2곳에서 아이돌봄 사업을 시행한다. 다음 달 

사업 운영을 앞두고 현재 돌봄서비스 신청자 모집이 

한창이다. 이번 고양시의 아이돌봄 사업은 경기도의 

‘2021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 공모에 선정된 

작은도서관에서 실시하는데, 행신동 소재 ‘재미있는 

느티나무 온가족도서관’(관장 이승희)와 중산동 소

재 ‘하늘벗 작은도서관’(관장 이종선) 등 2곳이다.

2019년부터 시작된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초등학생 틈새 돌봄’ 목적으로 

경기도가 마련한 아이돌봄 지원책으로, 접근이 편리

한 거주지 인근의 마을도서관을 이용하는 사업이다.

특히,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은 안전한 돌봄 

활동을 지원 받으면서도 아이들이 독서문화 프로그

램을 통해 독서·도서관 문화를 생활화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인기가 높다.

돌봄 서비스 대상은 초등학교 1~6학년생과 동일 

연령의 학교 밖 아동까지다. 주 5일간 하루 최대 5

시간 범위 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지은 기자

3



4 | 경기다문화뉴스 2021년 02월 16일 ~ 02월 28일 | 제191호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2월 8일 고양

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를 

방문해 센터 이용자들을 만나고 직원들

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

내 사회복지기관들을 돌아보는 일정 중

의 하나이다. 이날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역현황과 다문

화가족들이 느끼는 어려움 등을 청취했

다. 바이러스는 모두에게 충격이지만 이

주의 배경을 두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느끼는 그 고통의 무게는 더 크다. 이 때

문에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한 이재준 시장이 다문화가족들 만나고 

위로와 용기를 북돋는 일은 큰 의미가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센터 이용자들에

게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고향에 다

녀오지도 못하고, 쓸쓸히 설 명절을 맞을 

수밖에 없는 다문화가족들이 용기를 잃

지 말고, 희망의 봄을 기다려주기를 바란

다”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센터 직원들에게도 “고양시 

최일선의 복지일꾼으로서 방역에 협조하

면서 다문화가족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더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임유진 센터장은 “다문화가족들이 공

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적지 않

다. 실직이나 수입이 줄어드는 경제적인 

문제, 친정 식구 도움 없이 임신과 출산, 

돌봄의 문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약

해진 사회적 지지체계, 그리고 자녀들

의 학업결손 및 학습격차 등 많은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도

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재준 시장님의 

오늘 격려 방문이 더 감사하다”라고 말

했다. 이날 이재준 시장과 센터 직원들은 

다문화가족들이 고양시에서 안전하고 행

복한 삶을 살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송하성 기자 

고양시,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 시행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유실동물의 

신속 반환과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동물등록제 비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선착순 3천 마리까지 지원한

다. 고양시는 이번 ‘내장형 동물등록

제 비용지원 사업’을 반려동물 소유자

들의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낮춰 반

려동물 소유자들의 동물등록 가입을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의무 사항으로,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최대 6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통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반려

동물 소유자 부담액이 3~6만원이지만 

이번 사업의 지원을 받으면 1만원으

로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히, 올

해는 반려견 외에 반려묘도 대상에 

포함된다. 선착순 3천 마리까지 지원

되며 예산 소진 후에는 전액 자부담

으로 등록해야 한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반려

동물 소유자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혹은 고양이가 있

으면 신청 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이재준 시장,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다문화가족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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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을 위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에 관한 모든 것!

Những điều cần biết về chế độ trợ cấp thu nhập 100,000won/người của tỉnh Gyeonggi

고양시청 031-909-9000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38-9801 고양이민자통합센터 031-970-3000 누리다문화학교 031-919-4025 (사)밝은미래 

경기도지부 031-925-0400 고양교육지원청 031-900-2800 고양파주여성민우회 031-907-1003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031-912-8555 

고양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20-3937 범죄신고 112 고양경찰서 031-974-4311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Như các bạn đã biết, do những ảnh 
hưởng của dịch Covid-19 đến nền kinh 
tế của toàn dân, tỉnh Gyeonggi đã quyết 
định hỗ trợ thu nhập lần thứ 2 cho toàn 
người dân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với số tiền là 100,000won/người, 
bao gồm cả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bắt đầu từ ngày 1 tháng 2 vừa 
qua. 

Hôm nay chúng ta hãy cùng nhau tìm 
hiểu tỉ mỉ hơn những nội dung liên quan 
đến dự án này của tỉnh Gyeonggi nhé!

Q1. Đối tượng đăng kí là những ai?
A1. Tính vào thời điểm lúc 24h, ngày 

19 tháng 1 năm 2021, bất kể thu nhập 
như thế nào, chỉ cần là người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bao gồm 
cả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đều có thể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của 
tỉnh. Những trẻ nhỏ được sinh ra trong 
khoảng thời gian tiến hành đăng kí nhận 
hỗ trợ thì bố hoặc mẹ của trẻ có thể 
đăng kí thay trẻ.

Q2. Cách thức đăng kí như thế nào?
A2. Chúng ta sẽ có 4 hình thức đăng 

kí ứng với các nội dung cụ thể như sau:
1. Onl ine: Đăng kí tạ i  ht tps: //

basicincome.gg.go.kr/
a. Phương thức trợ cấp: Thẻ đặc thù 

của khu vực + Thẻ tín dụng, Thẻ Check
b .  T h ờ i  g i a n  đ ă n g  k í : 

1/2/2021~14/3/2021
c. Lưu ý: Từ tuần đăng kí 1 đến tuần 

đăng kí 4, áp dụng đăng kí dành cho 
những người có năm cuối của năm sinh 

nhất định, bắt đầu từ tuần đăng kí thứ 
5 trở đi tiếp nhận tất cả các đăng kí mà 
không phân biệt số cuối của năm sinh.

2. Offline: Trực tiếp đến Ủy ban nhân 
dân nơi mình đang sinh sống để đăng kí

a. Phương thức hỗ trợ: Thẻ đặc thù 
của khu vực

b . T h ờ i  g i a n  đ ă n g  k í : 
1/3/2021~30/4/2021

c. Lưu ý: Từ tuần đăng kí 1 đến tuần 
đăng kí 4, áp dụng đăng kí dành cho 
những người có năm cuối của năm sinh 
nhất định, bắt đầu từ tuần đăng kí thứ 
5 trở đi tiếp nhận tất cả các đăng kí mà 
không phân biệt số cuối của năm sinh. 
Cụ thể đó là

 -Thứ 2: Những người có số cuối của 
năm sinh là 1 và 6

 -Thứ 3: Những người có số cuối của 
năm sinh là 2 và 7

 -Thứ 4: Những người có số cuối của 
năm sinh là 3 và 8

 -Thứ 5: Những người có số cuối của 
năm sinh là 4 và 9

 -Thứ 6: Những người có số cuối của 
năm sinh là 5 và 0

 -Cuối tuần: Không phân biệt số cuối 
năm sinh.

3. Dịch vụ đến nhà tiếp nhận đăng kí
a. Phương thức hỗ trợ: Thẻ đặc thù 

của khu vực
b . T h ờ i  g i a n  đ ă n g  k í : 

1/2/2021~28/2/2021
c. Lưu ý: Dịch vụ chỉ hỗ trợ dành 

cho các đối tượng như người cao tuổi, 
người khuyết tật, những gia đình có một 
bố(mẹ) có thu nhập thấp, những người 
đang nhận sự hỗ trợ cơ bản về sinh hoạt 
của Chính phủ hay những người thuộc 
tầng lớp được xã hội bảo trợ.

4. Người mang quốc tịch nước ngoài
a. Phương thức hỗ trợ: Thẻ đặc thù 

của khu vực

b .  T h ờ i  g i a n  đ ă n g  k í : 
1/4/2021~30/4/2021

c. Lưu ý: Có thể đăng kí Online hoặc 
Offline một cách đồng thời.

Q3. Địa điểm và thời gian sử dụng 
tiền trợ cấp là như thế nào?

A3. Địa điểm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Những nơi đã đăng kí liên kết với dịch 
vụ thanh toán bằng tiền đặc thù của khu 
vực có địa điểm nằm tại quận huyện 
thành phố nơi mà người đăng kí đã 
đăng kí địa chỉ. Tuy nhiên một số những 
nơi không thể sử dụng số tiền hỗ trợ 
này đó chính là những siêu thị có quy 
mô kinh doanh lớn, những nơi vui chơi 
giải trí như quán karaoke hay quán bar, 
những nơi có thu nhập đầu vào từ trên 1 
tỷ/năm

Thời gian bắt đầu được sử dụng là 
3 tháng kể từ ngày mà người đăng kí 
nhận được tin nhắn thông báo được sử 
dụng số tiền hỗ trợ này. Những người 
nhận được tin nhắn thông báo từ ngày 1 
tháng 4 thì thời gian sử dụng cuối cùng 
sẽ đến hết ngày 30 tháng 6.

 외국인주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국민

의 경제생활과 소득에 많은 악영향을 주

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게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독을 2월 1일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

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안내합니다.

Q1: 지급대상은 누구인가요?

A1: 2021년 1월 19일 24시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를 둔 내국인(주민등록) 및 

외국인(외국인드록 및 거소신고) 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신청 기간에 태어난 신생

아도 1월 19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

민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차 신청 방

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차의 신청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경기도 재난기본소

득 신청 홈페이지(https://basicincome.

gg.go.kr/)에 방문하여 신청

가. 지급수단: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

용-체크카드

나. 신청시간: 2021.02.01.~2021.03.14

나. 비고: 요일별 5부제 적용(1~4주차), 

요일별 5부제 미적용(5주차 이후)

2. 오프라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

문하여 신청

가. 지급수단: 경기지역화폐카드

나. 신청기간: 2021/03/01~2021/04/30

다. 비고: 요일별 5부제 적용(1~4주차)/ 

요일별 5부제 미적용(5주차 이후)

구체적으로는 월요일은 생년 끝자리 1

과 6, 화요일은 생년 끝자리 2과 7, 수요

일은 생년 끝자리 3과 8, 목요일은 생년 

끝자리 4와 9, 금요일은 생년 끝자리 5과 

0, 주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가. 지급수단: 경기지역화폐카드

나. 신청기간: 2021.02.01.~2021.02.28

다. 비고: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

모가정, 기초생계급여수령자 등 취약계층

4. 외국인

가. 지급수단: 경기지역화폐카드

나. 신청기간: 2021.04.01.~2021.04.30

다. 비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신

청 가능

Q3: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어디서,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A3: 사용 가능한 장소는 주민등록 거

주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

형마트, 유흥-사행성 업종, 연 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한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금액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 이

내 사용해야 하며 4월 1일 이후 승인 문

자를 수신한 사람은 6월 30일까지 사용

이 가능합니다.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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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8일 관내 30곳 노인과 

장애인, 아동 사회복지 생활시설 890명을 대상으로 위

문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 12곳을 방문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신애원 등 사회복지생활시설 6곳과 고양

이민자통합센터<사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련 

기사 4면>,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6곳 등

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재준 고양시장이 직접 현장

을 찾아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고양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취약계층이 소외되

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사회복지생활시

설에 총 5000만원의 위문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설별

로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90만원까지 지급해 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복지생활시설 

생활자들을 직접 대면해 살피는 대신 시설 외부에서 시

설장을 격려하고 어려움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위문이 

진행됐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에서는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살피며 일하는 근무자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또한 위문금 전달 외에도 시청, 구청, 동 행정복지센

터, 종합사회복지관 에서는 봉사 및 지역 결연사업을 추

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 문

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로하며, 복지시

설 관계자들에게 시설 운영 관련 어려운 점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고자 방문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

기를 잘 극복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의 노

고에 감사드리며, 설을 맞아 시민 모두가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행복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설 맞아 이주민 시설 등 위로 방문해’

이재준 고양시장, 이민자통합센터 등 복지시설 방문해 격려

개성공단사업조합, 다문화가족 지원

(사)밝은미래에 사랑나눔 물품 전달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은 지난 2월 8일 일산

테크노타운 조합 사무실에서 고양시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개성공단 기업 설

맞이 사랑 나눔 물품' 전달식을 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

사장, 고문중 대표, ㈔밝은 미래 경기도 지부 박경

희 대표,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희건 이사장은 "2016년 개성공단 중단 이후 경

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새해에는 남북

관계의 복원과 개성공단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

경제 실현의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길용 의장은 "어려운 가운데 사랑 나눔을 실천

하는 개성공단 기업인에 감사드린다"며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에 고양시의회도 앞장서겠다"고 전했

다.

이날 기증된 1천만원 상당의 물품은 고양 시내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

이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 인내하고 협조해주신 시민께 감사”

이재준 고양시장, “함께 손잡고 걸어오며 희망 만들어 낸 시간”

1월 26일은 고양시에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

생한 지 1년이 된다. 고양시 첫 확진자는 전국 3번 확진

자로 국내 첫 지역사회 확진자였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 발생 1년을 맞아 “고양시민 멈춤, 5인 이상 집

합금지 등 고강도 방역수칙 속에서도 인내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고마움

을 전했다.

이어 “지난 1년은 모든 하루가 낯설었다. 소리도 형태

도 없이 일상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매

일 아침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집단지성을 빌

렸다. 거의 모든 행정력이 투입했고 일상을 반납했다. 

우리 삶의 모든 기준들이 흔들렸지만, 안심카 선별진료

소, 안심콜 출입관리와 같은 고양시의 아이디어가 역으

로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냈다”라고 전

했다.

고양시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안심카 선별진료소, 전

화 한 통으로 출입자 관리를 하는 안심콜, 가족 간 감염

을 막기 위한 안심 숙소, 음식점 옥외영업, 화상진료, 길

거리 손 세정대 설치, 마스크 실명제 등은 모두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아이디어를 하나씩 완성해 가며 만들어낸 

정책들이다. 이 중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2020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높은 평가

를 받기도 했다.

이 시장은 적극적인 방역행정에도 불구하고 소규

모 교회, 장애인 시설, 요양병원 등 집단감염 발생으로 

1,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아직도 확진자 발생

이 계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아쉬움과 안타까움도 나타

냈다.

끝으로 “지난 1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막

막하고 낯선 길이었지만, 함께 손잡고 걸어오며 희망을 

만들어 낸 시간”이었다며 “최일선에서 여전히 사투하며 

선별 진료를 도와주신 의료진과 간호사, 마스크 대란 해

결에 큰 역할 해 주신 약사님, 사명감으로 감당하기 벅

찬 특별한 임무를 감당한 공직자, 사회가 멈출 때 생계

를 포기하고 가장 먼저 멈춘 자영업자, 거리두기와 기

부, 봉사로 동참한 시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소

회를 전했다.

송하성 기자 

고양 행복텃밭 분양 다문화가족 등

2월 26일까지 “행복을 분양합니다”

고양시(시장 이재준)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2월 

26일까지 가족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를 직접 기르며 

이웃과 하나 되는 공간인 ‘행복텃밭’을 분양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고양시라면 누구나 신청 가

능하다. 고양시 관내 14개 농장의 16.5㎡(5평형) 총 

700구좌를 1세대 당 1구좌씩 분양한다.

임대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25일까지다. 

임대비용 총 10만원 중 3만원을 시에서 지원하며 자

부담금 7만원은 납부해야 한다.

고령자,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장

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 분양하고, 농장별 모

집인원을 초과할 경우는 입금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고양시청 및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www.

goyang.go.kr/ag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구비서

류와 함께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 직접 방문하

거나 이메일(hegon0700@korea.kr)로 접수하면 된

다.

신청결과는 오는 3월 5일까지 개별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도시

농업팀(☎031-8075-4269, 4274)로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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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단원보건소는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앞 

광장과 와스타디움 조형물광장 등 2곳에서 2월 28일까

지 코로나19 임신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

선별진료소 운영시간은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진

료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이며 주말과 휴일에

는 운영하지 않는다. 와스타디움 진료소는 평일은 동일

하며 토요일과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

한다. 두 진료소 모두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 그

리고 야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앞 선별진료소는 외국인주

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곡동에 위치해 있는만큼 이주

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다. 

무료로 운영되는 이 진료소에서는 미등록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핸드폰 번호, 성별, 나

이, 국적 정도만을 확인한다.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으

며 검사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검사방법은 가장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비인두도말 

PCR검사로 접수가 끝나면 콧속으로 면봉을 넣어 타액

을 채취한다. 단원구보건소 관계자는 “검사를 하면 보통 

다음날 오전에 검사 결과가 나오고 문자메시지 혹은 전

화로 바로 통보한다”며 “검사를 위해서는 마감 30분 전

인 4시 30분까지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0일 

코로나19 일선에서 근무 중인 현장근무자와 재래시장 

상인을 만나 격려와 함께 설 인사를 건넸다.

윤화섭 시장은 이날 오전 상록수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안산상록경찰서를 시작으로, 다농마트와 안산소방서, 단

원경찰서, 시민시장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설 명절은 특히나 어렵고 힘들

겠지만, 각자 자리에서 맡은바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

라”며 “안산시민 모두가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

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설 연휴 기간 이동과 가족모임 증가 등 감

염확산 우려가 있는 일반음식점 2121개소에 대해 시 공

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0개반 20명으로 구

성된 민·관 합동반을 꾸려 음식점 방역 수칙에 대한 홍

보 및 이행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구청에서는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위생업소 

5217개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 이행여부 및 핵심방역 

수칙 준수여부 점검 등 주·야간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최근까지 2758개소의 점검을 완료했다.

송하성 기자 

안산시 본오1동작은도서관 

맞벌이 위한 아이돌봄 사업

안산시(시장 윤화섭) 본오1동작은도서관은 경기도 

‘2021년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에 선정돼 3월부

터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2019년부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아이돌봄 사업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 내 작은도서관에서 부모의 맞벌이 등으

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초등학생에게 틈새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오1동작은도서관은 아이돌봄 사업을 통해 3월

부터 11월까지 36주간,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독서, 만들기, 코딩, 영어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

램을 운영하며, 프로그램 운영시간 외에는 자원봉사

자의 돌봄이 제공된다.

참여 학생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돌봄이 필요

한 시간만큼 도서관에 머물 수 있고, 학생의 이동 

안전을 고려해 인근 초등학교 1~6학년 학생을 대상

으로 10명을 모집한다.

접수는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이메일(jinn293@

korea.kr) 및 도서관 방문을 통해 받으며, 자세

한 사항 및 필요 서류는 감골도서관 홈페이지(lib.

ansan.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아이돌봄 사업을 통해 가정과 

일의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및 보호자들에게 

작은도서관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

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앞 선별검사소 이용해요

무료 코로나 검사, 미등록 외국인주민도 불이익 없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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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설 명절을 맞이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떡국 

끓이는 방법을 소개하며 시민과 ‘언택트 소통’을 이어가

고 있다.

안산시는 9일 떡국을 처음 접하는 다문화가정과 명

절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초간단 떡국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했다.

촬영현장에는 윤화섭 안산시장과 김미화 안산문화재

단 대표가 출연해 떡국을 직접 끓이며 초보자도 쉽게 

조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소개했다. 여기에 가수 

인순이가 깜짝 출연해 새해 인사를 건네며 재미를 더했

다. 이들은 떡국 조리법 외에도 떡국을 먹는 이유 등 설 

명절 풍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의 유래를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촬영된 영상은 설 연휴 첫 날인 오는 11일 안산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떡국을 부탁해 윤파더!’라

는 제목으로 시민에게 공개된다.

영상에는 소외된 가정을 위해 떡국 밀키트를 만든 자

원봉사자 인터뷰 영상이 담겨 훈훈함도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산시는 고향에 가지 못하는 이들을 위한 

떡국 나눔 행사도 열었다.

떡국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코로나19 의료 지

원단과 다문화 가족들에게 전달됐다. 코로나19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2인용 포장 도시락 형태로 만들었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로 지친 선별진료소 세 곳

에 모두 60세트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정 140가구에는 떡국과 함께 윳놀

이 도구가 담긴 물품이 전달됐다.

윤화섭 시장은 “코로나19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더욱 가까운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코로

나19 위기극복을 위해 힘쓰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하며, 

시민 모두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자원봉사센터는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선

별진료소와 다문화가정 등에 떡국 밀키트와 윷놀이 도

구가 담긴 물품 200세트를 보내 한국 전통음식과 전통

놀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송하성 기자 

설 명절, 다문화가족과 함께 나누는 떡국!

윤화섭-김미화 떡국 끓이며 설풍습 소개…유튜브 소통

안산시 환경운동, 일회용 빨대 

거절하고 개인 텀블러 사용해요

다문화가족도 최근 SNS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고고챌린지’ 캠페인으로 환경운동에 동참해보

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3일 집무실에서 최근 

SNS를 통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환경운동 ‘고고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며 ‘일회용 빨대는 거절하

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고고챌린지는 올해 초 환경부가 시작한 SNS 캠

페인으로,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

용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약속하고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윤 

시장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지목으로 

참여해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강원원주갑) 국회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홍장 

당진시장을 지목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도 가능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청하세요

안산시 올해 2단계 확대, 3월 16일까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전신청 필수

대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이라면 안산시의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을 신청하자. 안산시(시장 윤

화섭)가 대학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난

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

원’을 올해 2단계로 확대 실시한다.

안산시는 올해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신

청을 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사전신청을 필

수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은 3월 16일까지 한국장학재

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조기 마감될 수 있어서 미리 신청해

야 한다. 안산시는 올해부터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

값지원 대상자를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가정 등

을 포함한 2단계로 확대한다. 처음 시행된 지난해 1단계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학생 ▲다자

녀 가정의 모든 자녀 등이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가능 학생은 지난해 3천852명에

서, 올해 4천815명으로 늘게 돼 저소득층 가정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더욱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

은 이달 중순 안산시청 및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

이지를 통해 공고를 게시해 추진 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지원 학생은 공고일 및 지원일 현재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대학생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함께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29세 이하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 100분위 성

적 60점 이상(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인학생 제외)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선정된 학생은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의 50%, 연간 최대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안산시는 지난해 2학기부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구

축해 운영하는 한편, 구비서류도 간소화해 신청자 편의

를 높였다. 이를 통해 지난해 2천545명에게 1인당 평균 

62만8천만 원 등 모두 16억 원을 지원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해 처음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 편의를 더욱 높였다”라며 “더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안산시 교육청소년과(031-481-3453) 또는 

(재)안산인재육성재단(031-414-0924)으로 문의하면 된

다.

한편 안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활용해 주요 시정소

식을 시민에게 직접 알리는 ‘정책 브리핑’을 추진하고 

있는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지원 사업을 소개했다.

윤화섭 시장은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다

자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통해 2천545명에게 

모두 16억 원을 지원했다”며 “시민 여러분의 호응에 힘

입어 올해는 차상위계층과 법정 한부모가정을 포함해 

확대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브리핑을 통해 “사업 시

행 2년 차를 맞아 신청서류를 줄이고 인터넷 접수 시스

템을 구축하는 등 불편 사항을 개선했다”라며 “교육정

책은 백년대계인 만큼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

한 교육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

조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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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

현)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법무부 

조기적응프로그램 지원센터로 결혼이민

자, 중도입국자녀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

행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에는 총 5명의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대상으로 멘토링, 

법제도, 부부상호이해교육 등의 내용으로 

총 3시간의 교육을 진행하였다. 

멘토링 시간에는 국가별 멘토를 섭외

하여 초기 입국자들의 한국 생활 궁금증

이나, 교육 통역을 함께 진행하면 운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매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3월에는 17일에 

진행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결혼이주여성으

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운영

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는 센터 미등록 

대상자를 발굴하고 다문화가족의 한국사

회 적응에 필요한 각종 생활 안내를 지

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1학기 한국어교육 수강생 모집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학기 한

국어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국어교육

은 2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진행되며 

방문 접수한다. 

교육과정은 1단계 수준으로 기초반이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

지 운영된다. 2단계 수준 말하기1반(오

전)은 월요일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

시까지, 말하기1반(오후)은 화요일과 목요

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쓰기1반은 월

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

행된다. 3단계 이상 수준은 쓰기2반이 화

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

녀 학교생활 정복하기는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한자로 배우는 한

국어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속담으로 배우는 한국어 화요일과 목요

일 오후 4시부터 5시, 말하기2반 화요일

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운영된

다.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TOPIK)은 취업

반으로 변경돼 3월에 진행되며 2학기는 

6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3학기는 9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 기간에 30분 이상 지각이 3번이

면 1번 결석으로 하며, 3번 결석은 한국

어교육 수업이 불가하다. 수료기준은 출

석 80%, 시험 60점이며 교재비는 별도

다. 코로나19로 인해 실시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센터(031-

599-1708)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안산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함께!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육 등 다양한 적응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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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gi to Receive Applications for 2nd Disaster 
Basic Income Payment

Gyeonggi Province recently announced three 
different application methods for the second disaster 
basic income payment, which the province intends to 
make available before the Lunar New Year holiday. 
Residents are advised to choose the method that best 
suits them.

Online applications can be made from February 1 to 
March 14.

As in the first round of payments, one can also 
apply in person with appropriate identification at local 
administration and welfare centers for on-site payment 
in the form of Gyeonggi local currency cards.

On-site applications, which begin on March 1, will be 
received in accordance with designated weekdays for 
individuals based on their birth years so as to minimize 
COVID-19 infection risks and resident inconvenience.

For those with limited mobility, applications can also 
be made via home visits.

In addition, foreign residents of Gyeonggi can make 
either online or on-site applications during the month of 
April.

Hidden COVID-19 Carriers Identified Through 

Preemptive Screening
Gyeonggi Province recently set up a COVID-19 

screening station at the provincial government complex 
for the testing of all personnel with the aim of identifying 
asymptomatic carriers and preventing the spread of 
infections.

During the one-week screening period, two 
individuals were identified as carriers of the infection.

Preemptive screening has been undertaken 
throughout the province. One such screening of bus 
and taxi drivers uncovered a total of 16 carriers.

Gyeonggi Province will continue preemptive 
screenings on a regular basis, targeting those at high-
risk facilities.

Gyeonggi’s Delivery Express App Coverage to Be 
Expanded Province-wide

Following successful trial operations of Gyeonggi’s 
‘Delivery Express’ app, the areas covered by this public 
delivery app will be expanded swiftly.

Twenty-five local governments in the province 
have applied to join the app service system. Of 
these, Pocheon (포천) City will launch app services 
in February while the cities of Suwon (수원), Gimpo 
(김포) and Icheon (이천), as well as the counties of 

Yangpyeong (양평) and Yeoncheon (연천), will launch 
app services in March.

Although the Korea-Gyeonggido Company, the 
operator of the app, originally planned to expand app 
services throughout the province by the end of the 
year, expansion is being accelerated for realization 
with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Gyeonggi Mental Health Hotline Helps Address 
COVID-19-related Mental Issues 

From February to December last year, the Gyeonggi 
Mental Health Hotline received a total of 593 requests 
for counseling on COVID-19-related mental health 
issues.

Of these cases, anxiety was the most common 
issue, accounting for 35 percent, followed by 
depression at 30 percent.

Severe cases in which sufferers experienced suicidal 
thoughts accounted for 3.5 percent of the total.

Severe cases are referred to local mental health and 
welfare centers and monitored through regular text 
message communication.

Any Gyeonggi resident who is suffering from mental 
issues due to COVID-19 can receive counseling by 
calling 1577-0199 GTV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 외국인주민은 4월에 신청

Gyeonggi to Receive Applications for 2nd Disaster Basic Income Payment

ทีอ่ยูอ่าศยั คยองกโีดจแูท็กคงสา และ เมอืงคอรป์อเรชัน่,

รับสมคัรผูเ้ชา่จ�านวน 3,380 ครัวเรอืนใหเ้ชา่สว่นตวั

ท่ีอยู่อาศัย คยองกโีดจแูท็กคงสา  (President Heon-
wook Lee, GH) 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รบัสมคัรผู้เช่า “ท่ีอยู่อาศัยท่ีมี
อยู่แล้ว” จ�านวน 3,380 ราย ส�า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
ในคยองกโีดตัง้แต่วนัท่ี 22 กมุภาพันธ์ ธรุกจิให้เช่าแบบเช่า
เหมาท่ีอยู่อาศัยท่ีมอียู่เป็นระบบท่ี GH ลงนามในยาท่ัวโลก
กบัเจ้าของบ้านท่ีมอียู่เมือ่บุคคลท่ีได้รับเลือกให้

เป็นผู้เช่าพบบ้านท่ีต้องการ และ ให้เช่าต่อโดยมค่ีาเช่าต�า่
ท่ีอยู่อาศัยเป้าหมายคือระดบัท่ีอยู่อาศัยแห่งชาตเิดยีวท่ี85

㎡หรอื น้อยกว่า หลาย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ยครอบครวั, พันธมติร, 
อพาร์ทเม้น เป็นส�านักงานท่ีอยู่อาศัย การรบัสมคัรน้ีมี
ลักษณะรวมถงึผู้สงูอายุและคู่บ่าวสาวนอกเหนือจากประเภท
ท่ัวไปท่ีมอียู่ 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เช่าคือ 2 ปี และ คุณสามารถอยู่
ได้ 20 ปีโดยต่ออายุได้สงูสดุ 9 คร้ัง

ผู้สมคัรเป็นสมาชกิของครัวเรอืนจรจดัท่ีอาศัยอยู่ใน 31 
เมอืง และ ปลิมณฑลในจงัหวดั ครอบครัวพ่อแม่เล้ียงเดีย่ว, 
คนงานในเมอืง, คนพิการท่ีมรีายได้เฉล่ียต่อเดอืน 70% หรือ 
น้อยกว่าครวัเรอืนสงเคราะห์ท่ีอยู่อาศัย ผู้สงูอายุ คู่บ่าวสาว 
ฯลฯ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

ประเภทท่ัวไป และ ประเภทผู้สงูอายุสามารถรับเงนิได้
สงูสดุ 1104.5 ล้านวอน ต่อครัวเรอืนโดยไม่รวมเงนิช่วย
เหลือของผู้เช่า 5% และ ประเภทคู่บ่าวสาวจะได้รบัสงูสดุ 

128.2 ล้านวอนไม่รวมเงนิช่วยเหลือของผู้เช่า
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สมคัร คือ ตัง้แต่วนัท่ี 22 ถงึ 26 กมุภาพันธ์ 

และ ณ วนัท่ีได้รบัแจ้งการรบัสมคัรผู้มถีิน่ท่ีอยู่สามารถย่ืนใบ
สมคัรได้ท่ีศูนย์ผู้อยู่อาศัย (ส�านักงานeupmyeon-dong) ใน
สถานท่ีท่ีม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ผู้อยู่อาศัยของผู้สมคัร

Dong-woo Jang หัวหน้าแผนกธรุกจิท่ีอยู่อาศัยของ GH 
กล่าวว่า “ปีท่ีแล้วเราได้ขยายเป้าหมายไปยังชัน้เรียนต่างๆ
เช่นผู้สงูอายุและคู่บ่าวสาวจากประเภทท่ัวไปเราจะขยาย
ธรุกจิสวสัดกิารทีอ่ยู่อาศัยอย่างต่อเน่ืองเพ่ือสร้าง สภาพ
แวดล้อมท่ีอยู่อาศัยท่ีมัน่คงส�าหรบัผู้อยู่อาศัย 

หลังจาก 3 เดอืนจะมกีารโพสต์บนเวบ็ไซต์ GH (www.
gh.or.kr) หรือแจ้งเป็นรายบุคคลส�าหรับรายละเอียดอ่ืน ๆ 
โปรดดท่ีูเวบ็ไซต์ GH ในขณะท่ีคยองกโีดท่ีอยู่อาศัยและ
เมอืง Corporation เป็นยังสรรหาซือ้บ้านเช่าในช่วงเวลา
เดยีวกนั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GH홈페이지(www.gh.or.kr)에 게시되거나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ติดต่อ 1588-0466
 <한글 기사 44면>                     

                                      이아리 기자

안산시, 전국 최초 추진 임산부

신생아 대상 ‘품안愛 안심보험’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

부와 신생아에게 전국 최초로 생활안전보험을 지원

하는 ‘품안愛 안심보험’을 실시한다.

안산시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품안愛 안심보험은 

지난 2월8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기간 내에 임신확

인일이 포함된 임산부와 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전보험이다.

보험 대상자는 안산시 거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에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내역이 등록돼 있어야 한

다. 보험 가입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

면 자동으로 되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통장사본(보호자) ▲주민등록등본 및 

임신확인서 ▲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 신청내역 등

을 구비해 보험사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전년도(2019.12~2020.11) 관내 임산부·신생아 수를 

근거로 추산하면 올해 각각 3천여 명이 보험에 가입

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기간은 1년이며, 임산부 안

전사고에 대해 ▲사망 최대 1천만원 ▲후유장애 최

대 1천만원 ▲장애발생소득보상위로금 최대 50만원 

▲골절사고·화상발생 위로금 30만원 ▲상해입원일당

(180일한도) 1일당 3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최대 

1천만원을 보장한다. 031-481-2303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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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안산시민 모두가 ‘제2차 경기

도 재난기본소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차질 없는 준비에 나선다고 밝혔

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달 14일까지 온라

인(basicincome.gg.go.kr) 신청으로 받을 수 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외국인 주민은 4월 1~30일 온.오프라인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이달 28일까지 기초연금. 장애인연

금 수급자, 한부모가정, 생계급여 수령자 등 취약계층 6

만1천5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에서 사전에 확인 후 안산화폐 다온카드 충전 또는 새 

카드 발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온라인 신청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카드 또는 다온카드로, 오프라인은 다온카드

로만 가능하다. 외국인 주민은 다온카드로만 할 수 있

다. 모든 안산시민은 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사

용 승인 문자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써야 한다. 

다만 4월 1일 이후 신청자는 올 6월 30일이 사용 기한

이다. 안산시 지급 대상은 올 1월 19일 현재 주민등록을 

둔 73만7천204명이다. 내국인은 주민등록한 주민, 외국

인 주민은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 신고한 주민이다. 신생

아는 신청일까지 출생신고 또는 출생증명서를 지참하면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이달 28일까지 5부제가 적용된다. 태어

난 해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

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주말 전체 등이다.

3월 1일부터 시작되는 오프라인 신청도 같은 달 27일

까지 5부제가 적용되며, 현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첫 한 

달 동안 방문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주

간을 나눈다. ▲첫 주(3.1~6) 1959년까지 출생자 ▲둘

째 주(3.8~13) 1960~1969년 출생자 ▲셋째 주(3.15~20) 

1970~1979년 출생자 ▲넷째 주(3.22~27) 1980년 이후 출

생자 등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모든 안산시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프라인 접수도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재난기본소득, ‘찾아가는 서비스’로 촘촘하게

안산시, 외국인 주민은 4월 1~30일 온오프라인 동시 신청

안산소방서, 다문화특구 외국인 

대상 3일 소방안전협의회 개최

안산소방서는 지난 3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목적

으로 안산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3층 강당에서 다문

화특구 외국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협의회를 개최했

다.

협의회는 관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민

관 협력을 기반으로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 소방정책 

공유 및 지역사회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

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화재와 재난 발생 시 공동 

대응 방안 마련 ▲다문화가정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협의 ▲다국어 화재 예방 동영상 제작에 관한 사항 

협의 등 소방과 외국인 주민 간의 소통창구 운영으

로 화재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순길 외국인 주민상담지원센터장은 “안산시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은 언어소통의 부재로 항상 위험 

속에 살고 있다”라며 “이번 협의회를 시작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흥재 재난예방과장은 “외국인 주민이 119로 긴

급재난 신고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의

회 운영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난안전관

리로 각종 재난을 예방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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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ожив в Корее долгий период вр
емени, могу отметить, что соседство 
в Корее весьма интересная тема и д
ержится на культурных особенностя
х корейского менталитета: взаимопо
нимании и взаимоуважении. 

В Узбекистане считается, что "хор
оший сосед лучше дальней родни". 
Приехав в Корею, я была удивлена, у
знав, что тут тоже есть похожая посл
овица. Но, на мой взгляд, у них немн
ого разная смысловая нагрузка: есл
и у нас она означает "соседа, которы
й поможет и поддержит", то в Корее - 
больше имеет значение "соседа, кот
орый не доставляет неудобства и ст
рессов". На самом деле, мне не прих
одилось встречать в Корее добросо
сед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торые выража
лись бы как в Узбекистане, когда сос
еди ходят в гости друг к другу за спл
етнями или "за солью" и поздравляю
т с праздниками. Вообще, на мой взг
ляд, корейцам присуща исключитель
ная учтивость, они стараются не при
чинять неудоств окружающим, возмо
жно поэтому добрососедство в Коре
е проявляется холоднее, чем у нас, в 
Узбекистане. 

На своем опыте хотелось бы поде
литься наблюдениями, как вести себ
я иностранцу в Корее, чтобы отноше
ния с соседями были не просто мирн
ыми, а по-настоящему добрососедск
ими.

1. Если вы проживаете в многоква
ртирном доме, соблюдайте правил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такие как ти
хий режим после 21:00, курение вне 
квартиры, правильный выброс мусо
ра, уход за домашними питомцами и 
др. Могу сказать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что 
бич корейского жилья- это плохая зв
укоизоляция, из-за чего очень часто 
даже небольшой шум в своей кварти
ре может действовать на нервы чутк
им соседям. Поэтому в ночное врем
я постарайтесь не включать бытовы
е электроприборы, стиральную маш
ину, не затевать уборку, не играть на 
музыкаль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и негром
ко слушать музыку или телевизор. О
бычно по домофону частенько напо

минают о правилах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
орядка, но в силу недостаточного вл
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их несобл
юдение может привести к конфликту 
с соседями.

2.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маленькие дети, 
хорошо, если вы застелите пол спец
иальными толстыми матами и желат
ельно на всю площадь квартиры, где 
вы передвигаетесь. Это может показ
аться затратным,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т
аким образом вы сразу убъете неско
лько зайцев: сэкономите на отоплен
ии зимой, обезопасите малыша от уд
аров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не будете ме
шать соседям излишними звуками. К
огда мои дети были маленькими, у м
еня на узбекских коврах на всякий сл
учай были поверх настелены пазлов
ые маты и мат с картой мира, их запр
осто приобрести  в любом крупном м
ате, хозяйственных магазинах или ч
ерез онлайн-шоппинг и с ними, кстат
и, дети заодно хорошо играют и обуч
аются.

3. Здоровайтесь первыми в лифте, 
в подъезде с соседями. Например, в 
корейских садах учат малышей всег
да первыми здороваться с соседями. 
Опять же,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дети, здор
оваясь с соседями первым, вы пода
ете хороший пример и своим детям. 
Сказать Аннённасеё/안녕하세요 не та
к уж сложно согласитесь, даже если 
вы очень спешите или устали, к тому 
же, это пусть и небольшая, но хорош
ая практика языка. 

4. Если вы хорошо готовите, то мо
жете угостить соседей коронным бл
юдом, но даже если и не отличаетес
ь поварскими талантами, можно куп
ить например тток и угостить. Таким 
приятным вниманием вы растопите 
сердце даже очень ворчливого и неп
риветливого соседа.

5. Самое сложное, если вам не пов
езло с шумными соседями и договор
иться по-хорошему не получается. 

Корейцы как правило не проводят 
объяснительные беседы тет-а-тет с 
соседом( я думаю, из-за той самой п
ресловутой учтивости), а передают п
росьбу в виде жалоб через местные 

органы управления или охранников. 
Если вы, соблюдая все 4 вышеуказа
нных пункта, оказались по соседству 
с теми, кто их полностью игнорирует, 
скорее всего, к сожалению, рассчиты
вать на добрые отношения с такими 
соседями не стоит.

Коронавирус внес изменения и в о
тношения соседей в Корее: с прошл
ого года много людей стали чаще, а 
то и постоянно находиться дома, шк
ольники  почти не посещали в школ
у, весь день проводя дома, и в связи 
с  этим, согласно обзору корейских С
МИ, за прошедший год в Корее боле
е, чем в полтора раза(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9г.) выросло количество жалоб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органы и полиц
ию на шумных соседей. Хотелось бы 
хвастануть, что меня обошла эта те
ма, но буквально пару месяцев наза
д впервые на моем 11-тилетнем опы
те проживания в Корее мы получили 
жалобу от соседей снизу на шум в н
ашей квартире.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хоро
шо, если соседи найдут взаимопони
мание. Однако,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практ
ика, в период коронавируса взаимоо
тношения с соседями могут накалит
ься и без особо веских причин. Поэт
ому, я считаю, очень важно каждому 
знать и соблюдать этику добрососед
ства.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한국의 이웃은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며 그 관계가 상호 

이해와 존중에 달려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좋은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고 믿는다. 한국에 왔을 

때 비슷한 속담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의미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한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돕고 의지하는 이

웃’을 의미한다면 한국에서는 ‘불편(피해)

과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웃’이라는 의

마가 더 큰 것 같다.　

사실 한국에서는 우즈베키스탄처럼　

이웃 간에 사소한 물품을 얻으려고 방문

하거나 명절 때는 서로 축하도 하는 좋

은 이웃 관계를 본 적이 없다. 대체로 한

국인은 탁월한 예의가 특징이며 다른 사

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보다 한국의 좋은 

이웃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이리라.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그

냥 평화로운 이웃 관계를 넘어 진정으로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외국인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공유하고자 한다.

1.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밤 9시 이

후 정숙 모드

아파트에서는 실외 흡연과 올바른 쓰

레기 처리, 애완동물 돌보기 등의 공공질

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자신 있게 말

하자면 한국 주택의 재앙은 방음이 좋

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

트의 작은 소음조차도 이웃의 신경에 거

슬릴　수 있다. 따라서 밤에는 가전제품, 

세탁기 사용, 청소, 악기 연주 등을 하지 

말고 음악이나 TV를 조용히 듣는 것이　

좋다. 보통 인터폰으로 공공질서의 규칙

을 알려주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어에 대

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어기면 이웃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2. 어린 아이가 있는 경우 바닥을 두꺼

운 특수매트로 덮는 것이 좋으며, 가급적

이면 거실이나 복도 전체를 덮는 것이 좋

다.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하면 한번에 여러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겨울철 난방비를 

절약하고 아기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소리로 이웃

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

이 어렸을 때 필자는 우즈벡 카펫 위에 

퍼즐 매트와 세계지도 매트를 덮어(생활

용품 상점 또는 온라인 쇼핑을 통해 쉽

게 구입할 수 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었다. 더구나 아이들은 그 위에서 놀기도 

잘 놀고 또 배우기도 했다.

3. 엘리베이터에서나 복도에서 이웃과 

먼저 인사한다. 예를 들어, 한국 유치원

에서 아이들은 항상 이웃에게 먼저 인사

하도록 배운다. 자녀가 있다면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모범이 

된다. 바쁘거나 피곤하더라도 “안녕하세

요”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게다

가 간단하지만 좋은 한국어 연습도 된다.

4. 요리를 잘하면 이웃을 대접할 수 있

고 요리 실력이 좋지 않더라도 떡 같은 

음식을 사서 대접할 수 있다. 그런 유쾌

한 관심으로 당신은 때로 매우 심술맞고 

비우호적인 이웃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　

<중략. 경기다문화뉴스를 검색하세요>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Интересная Корея. Культура соседства. 신기한 한국-한국의 이웃관계 문화

코로나 시대에 한국에서 크게 증가한 층간소음 민원, 외국인주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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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기 : 처제, 올해 목표나 소원이 뭐야?

조이 : 성적 잘 받아서 장학금을 받고 싶어요. 

메이 : 작년에도 공부 잘 했으니까 올해도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조이 : 또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한국도 여

       행하고 세계여행도 하고 싶어요.

준기 : 멋진 계획이네. 어디로 여행가고 싶어?

조이 : 봄에는 경주에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국어 수업 때 많이 나온 도시라

       서 궁금해요.

준기 : 경주에 가면 한국 문화유산도 많이 볼 수 있고, 관광하기에도 참 좋은 

       도시야.

메이 : 혼자 갈 수 있어?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좋겠네.

조이 : 작년에 유학생 모임에서 여행동아리를 만들자고 했어요. 올해 아마 

       많이 갈 거예요. 형부는 올해 멋진 계획이 있으세요?

준기 : 나는 대학원에 가서 MBA(경영학 석사학위) 과정을 공부할 계획이야.

조이 : 저희 학교에도 MBA 과정이 있던데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오시더라

       구요.

준기 : 맞아, 요즘 직장 다니면서 야간에 공부하면서 자기 계발을 하는 사람

       이 많아.

조이 : 그런데 낮에 일하고 야간에 공부하려면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형부는 잘 해내실 거예요.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울게요.

메이 : 그래도 전부터 하고 싶었던 공부니까 더 늦기 전에 하세요.

준기 :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어.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두 응원해 주니까 힘이 나고 벌써 학교 입학한 것 같아.

조이 : 언니는 작년에 베우려고 하던 조리사 자격증 도전할 거야?

메이 : 당연하지, 우리 가족 모두 올해 큰 도전을 하는 한 해가 되겠네.

     모두 힘내서 열심히 하도록 해요.

오늘 대화에 나온 ‘시작이 반이다’라는 표현은 ‘무슨 일이나 처음에 시작하기

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을 이르는 말’을 말

합니다. 늘 새로운 도전에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하는 사

람에게 성공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세요.

무슨 일이나 처음에 시작하기가 어렵지 일단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음을 이르는 말

 ■ 일단 시작해 보세요, 시작이 반이라고 실제로 하면 잘 할 수 있을 거야.

 ■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망설이지 말고 첫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요. 올해도 여러분들에 많은 새로운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은 

응원하는 사람들을 믿고 힘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다양한 일을 시작해 보세요. 

성공을 위해 새로운 출발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경상북도에 있는 도시로 신라시대의 풍부한 문화유산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유물·유적이 보존된 거대한 야외 박물관으로 불

린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다수의 고분과 왕릉, 수많

은 국보와 보물들이 도시 전역에 있다. 관광지로 잘 개발되어 있어서 많은 사

람들이 찾고 있다.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한국어, 한국문화

101. 시작이 반이다

대화-거실에서

해             설 

안진숙

오늘의 표현 -  시작이 반이다

한국문화  - 경주

“푸드뱅크 사업, 외국인 주민 확대”

안산농수산물도매시장, 지난해 농수산물 7톤 후원

안산시(시장 윤화섭) 농수산물도매시

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추

진하고 있는 푸드뱅크 사업을 올해부터 

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

올해 도매시장 푸드뱅크 사업의 문을 

연 농협공판장(대표 안승환) 및 중도매

인협의회는 떡국떡 50㎏과 귤 50박스를, 

대명수산(대표 이재삼)은 조기 등 수산

물 50㎏을 후원하면서 “민족의 명절 설

을 맞이하여 신선한 농수산물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시장의 법인 및 중도매인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15년부터 틈틈이 

농수산물 후원을 펼쳐온 푸드뱅크 사업

은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온정을 이어와 

2020년 총 후원실적은 전년 대비 22%가 

증가하는 등 농수산물이 7톤에 달했다.

그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등 5개 복

지시설에 지원해온 푸드뱅크 사업은 올

해부터 외국인 주민도 포함하는 등 7개 

복지시설로 지원의 폭을 넓힌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푸드뱅크 

사업 활성화로 더 많은 후원과 수혜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모유수유로 우리 아기 건강하게

상록수보건소 비대면 모유수유교실 운영

안산시(시장 윤화섭) 상록수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된 모유수유교실을 화상회

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운

영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임신 37주 이상 임신부와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유부이며, 매

달 둘째·넷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진행한다.

전날부터 시작된 교육은 10인 이하 소

그룹으로 운영, 섬세하고 집중적으로 지

도하던 기존 1대 1 대면교육 수준으로 추

진한다.

교육은 ▲건강한 모유 ▲수유자세 및 

방법 ▲유방관리 및 마사지방법으로 모

유수유 성공에 필요한 내용으로 알차게 

구성됐다.

또한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

해 모유수유에 대한 강의가 끝난 뒤에는 

산전·산후 우울 자가진단과 교육도 가능

하다. 자가진단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

면 상담과 치료까지 연계가 가능한 마음

건강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보건소는 산모들의 교육이수와 산전·산

후 우울 자가진단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가진단까지 이수한 산모에게는 소정의 

증정품을 증정한다.

참여 희망자는 상록수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열린광장→교육신

청을 통해 매 교육일 2주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상록수보건소 관계자는 “모유수유교실

은 지난해 참여자 만족도가 96%에 이를 

만큼 많은 호평을 받았다”며 “비대면 운

영으로 변경한 모유수유교실에 많은 다

문화가정 임산부가 참여해 모유수유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

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

과 모자건강팀(031-481-5975~6)으로 문의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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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능동적인 학습으로 자신과 자녀 교육문제 해결해요”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 엄마학교. 은하수 인형극단 등 참가자 모집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은이)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정착 및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1 엄마학교 4기 신입생 모집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 엄마학교 

4기 신입생’을 오는 2월 23일까지 모집한다.<사진은 2019

년 시흥다문화엄마학교 1기>

시흥다문화엄마학교는 다문화 엄마들이 자녀교육에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및 지

도 활동을 지원해 초중등 검정고시를 통과하는 과정으

로 자녀들의 성공적인 대학진학과 취업을 지원할 목적

으로 설립됐다. 올해는 초등학교 국어, 수학, 과학, 사

회, 역사, 도덕, 실과 7개 과목으로 3월부터 7월까지 교

육이 이뤄진다. 시흥지역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자녀

를 둔 어머니 10명 대상이며 온라인 원격교육으로 강의 

및 평가시험이 진행된다. 출석 수업은 격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며 총 10회 운영된다.

온라인 수강에 필요한 태블릿 PC 및 교재를 제공하며 

출석수업 교통비를 지급해 준다. 졸업 후 초등학생 자녀 

가정학습지도 교육경비도 지급하며,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하면 중3까지 수학, 영어 보충교육 및 멘토링을 제

공해 준다. 

다문화학교는 서류심사 후 면접 후 최종합격자를 발

표하며 자기소개서 및 자녀와 찍은 사진, 입학서약서,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이메

일(tlgmd4522@shfc.kr) 또는 센터 전화(070-4149-5818)

로 하면 된다.

#우리가 들어줄게요, 함께 나눠요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생활 속에서 겪

게 되는 다양한 문제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거나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한 대상자를 위해 갈등을 해

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가족상담은 개인 또는 가족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전문상담 서비스며, 아동상담은 학교, 유관기

관 연계로 이동 제한이 있는 이용자를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다. 

무료법률 상담은 다양한 법률문제를 상의하고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1:1 서비스다.

전화(031-319-7997, 317-4516/내선 5번) 및 내방 접수 

후 사전예약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흥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상시신청 받는다. 상담 비용은 

무료지만 가족전문상담의 경우 무료 회기 이후 유료상

담이 가능하다.

#다문화인식개선 ‘은하수 인형극단’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인식개선 

‘은하수 인형극단’을 운영한다.

‘은하수 인형극단’은 다문화 인식개선 인형극 공연을 

하며 인형극도 배우고 아이들을 위한 신나는 공연도 하

게 된다. 공연 활동은 매주 화.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

시까지 진행되며 2월부터 7월까지, 10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활동 장소는 센터 3층 강당과 시흥시 전 

지역이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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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다문화가족 등 시흥시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평소 눈여겨보고 잘 챙겨두면 필요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다.

#비대면 채용박람회로 취업고민 해결

취업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시

흥시(시장 임병택)가 2월 17일 시흥시종

합일자리센터 화상면접실에서 개최하는 

‘2월 럭키데이 비대면 채용박람회’를 이

용해보자. 

채용박람회에는 구인기업 5개 사 내외

가 참가할 예정이며, 행사 참여를 희망하

는 구직자는 사전 이력서 제출 후 면접

대상자로 통보받으면 일정에 맞춰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실시간 비대면 면접 ▲

VR기기 체험(면접 예행 연습) ▲이력서 

컨설팅 ▲일자리상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흥시 올해 채용박람회는 매월 5개~ 

1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럭키데이 채용

박람회’와 15개~ 30여 개 업체가 참여하

는 ‘시흥. 안산 스마트허브 채용박람회’, 

청년층 맞춤형 취업박람회로 ‘산업기능용

원(보충역) 채용박람회’, ‘GTEC 시흥.안

산 지역 청년 취업박람회’, 경력단절 여성

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흥시 취업박람

회’ 등이 예정돼 있다. 

기타 상세정보는 시흥시청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시흥시는 2월 26일까지 영양플러스사

업 대상자 모집을 위해 사전 전화 신청을 

받는다.

지원 기준은 관내에 거주하는 임신부, 

출산.수유부와 만 6세 미만 영유아다. 소

득 기준은 중위소득 80% 미만(직장가입

자 4인 기준 134,046원)으로 빈혈, 저체

중, 저신장, 영양상태 불량 등 한 가지 이

상의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최종 대

상자로 선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6개월간 영양교육과 

매월 2회 우유, 쌀, 검정콩, 감자 등 보충

식품이 지원되며, 6개월 후에는 자격 재

평가를 실시해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한 달에 한 번 필수 교육인 영양교육

은 온라인 육아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

할 예정이며, 개개인의 영양 관리를 위해 

화상상담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전 전

화 접수자에만 방문 접수를 진행할 예정

이다. 조제분유 지원 사업과 친환경 농산

물시범사업 대상자는 중복지원 할 수 없

다.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시민은 방문 접

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

인서 등 대상자별 구비 서류를 갖추어 

안내받은 해당 시간에 보건소(시흥시보건

소, 정왕보건지소)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

면 된다. 

방문 접수 시에는 소독제 구비. 발열 

체크 등 개인 건강도 세심히 챙길 예정

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보건소 

건강도시과(031-310-5842)로 하면 된다.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시흥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해야 하

는 취약노동자에게 ‘병가 소득손실보상

금’을 지급한다.

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검사 후 결

과를 통보받는 기간의 보상비와 진료실

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23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가 대상이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신청일 현재까

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2020

년 12월 25일 이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

를 이행한 경우 해당된다.

2월 15일부터 검사 결과 음성으로 통

보받은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

리두기 실천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접수

(이메일/우편)를 권하며, 방문이 불가피

한 경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일

자리기획팀(031-310-6242)으로 하면 된

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에게 도움 될 지역사회 정보 골라 모았어요”

시흥시, 영양플러스사업, 병가소득손실보상금 등 시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新たに導入される出入国政策情報 출국명령이행보증금 도입

전자여행허가제 등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출입국정책

電子旅行許可制導入

外国人觀光客の迅速簡便な入国を

支援し、未登録滞在を遮断する電子

旅行許可制(ETA)が導入される。

法務部は韓国に査證(ビザ)なしで

入国する外国人に、公共秩序維持や

國家利益に必要だとみなされた場

合、事前に電子旅行許可を判断する

ことにした。電子旅行許可が必要と

なる外国人は入国申告書提出が免除

され、專用審査台で本人確認などを

行った後に入国が可能となる。

法務部はこの間外國との人的交流

拡大と觀光客誘致などのために、無

査證入国對象を拡大してきた。その

結果、2018年の無査證入国者は外国

人入国者全体の53%を占めていた。

しかし無査證入国外国人が未登録滞

在外国人の54.1%まで増加しており、

入国審査インタビューの强化や長時

間空港での待機後に未登録滞在が疑

われ、本国に帰るケースが増えてい

る。そのため新制度導入に踏みきっ

たと法務部は說明する。対象国家は

査證免除協定国家66ヶ国、無査證入

国指定国家46ヶ国など。

法務部は来年の電子旅行許可制施

行を目標にシステム開發など、準備

を進める計画とした。

出国命令履行保證金導入

出入国事犯制度も改善される。出

入国事犯の犯則金を信用カードやチ

ェックカードでも支払うことができ

るようになった。これまでは犯則金
納付は現金のみで、外国人住民は急

に現金を準備しなくてはならない煩

わしさが大きかったが、信用カード

などでの納付が可能となる。

また1月21日から出入国事犯に対す

る出国命令履行保證金制度が施行さ

れた。履行保證金制度導入は保護施

設入所をなくし、身の回りを整理す

る時間を確保するなど、外国人住民

にとって制度改善となった。

以前は未登錄外国人住民が急に法

務部の取り調べにより本国に帰らな

ければならなくなると、荷物をまと

める準備時間もなく、保護施設に移

送され待機後に强制出国していた。

今後は履行保證金を納付すれば傳

月貰などの保證金の返還など、出国

するまでに身の回りの整理を行う時

間を持てることになった。もし法務

部が定めた期間までに出国すると保

證金全部を返還される。

出入国·外国人官署の長は、出国措

置対象外国人に最大2千万ウォン以下

の履行保證金を納める条件で出国命

令下す。もし違反すれば保證金全部

または一部が國庫に帰属することと

なる。

<한글 기사 1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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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тремительное развитие и постоя
нные инновации не могли не сказать
ся на состоянии нашей планеты. Чел
овечество непрестанно и без ограни
чений потребляло и потребляет при
родные ресурсы, и только в последн
ие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лет, когда про
блемы становятся заметны даже не
вооруженному глазу, экологи бьют тр
евогу и призывают людей к рациона
льному потреблению. В свете после
дних событий количество мусора ув
еличилось в разы: одноразовые мас
ки, перчатки, бахилы, посуда, - все эт
о не успевает утилизироваться и тон
нами продолжает храниться, загрязн
яя почву и воды.<사진=불타는 숲, 그린
피스 한국 홈페이지> 

Я задалась вопросом, что же може
м сделать мы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плане
ты Земля, с точки зрения рядового ж
ителя? 

1. Рациональное потребление. Тка
невая сумка вместо магазинных паке
тов, многоразовый тумблер вместо о
дноразовых стаканов, покупка тольк
о необходимых вещей, продуктов и х
озяйственных товаров, экономное ис
пользование воды, газа, электроэне
ргии ? это лишь часть того, что мы м
ожем прямо сейчас не прилагая осо
бых усилий сделать для нашей родн
ой планеты. А также　　　　　　　　　　　　　　　　　

2. Повторн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Люд
и создают предметы искусства из ст
арых велосипедов, ремонтируют сло
манные оправы для очков и раздают 
нуждающимся, перешивают потреп
аные вещи в ковры ручной работы, н
о совсем необязательно так глобаль
но подходить к данному процессу. М
ожно, например, использовать обрат
ную сторону ненужных документов д
ля печати, сделать из консервной ба
нки вазочку или подставку для канце
лярских принадлежностей, а исполь
зованной зубной щеткой прочищать 
труднодоступные места в раковине. 
Отдавайте ненужные вещи, космети
ку близким и знакомым. Если поиска
ть в Интернете варианты повторного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азличных предмето
в, вы с удивлением обнаружите масс

у полезных советов.
3. Правильная сортировка мусора. 

Однажды все же наступает момент п
рощания с вещью, на этом этапе оче
нь важно правильно ее утилизирова
ть. Сортировка мусора по установле
нным правилам позволяет сэкономи
ть время, энергию и ресурсы, затрач
иваемые при его переработке.  　

4. Сокращение загрязнения окруж
ающей среды. Здесь вариантов тоже 
масса: самые простые из них ? испо
льзов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транспорт
а вместо собственной машины (пред
отвращает выделение выхлопных га
зов и загрязнение воздуха); умеренн
ое использование стирального поро
шка, средства для мытья посуды, ша
мпуня для волос ? все смываемые с
редства неизбежно попадают в сточ
ные воды и почву; отказ от полиэтил
еновых пакетов и сокращение потре
бления пластика ? все мы знаем, что 
полиэтиленовые пакеты не подверга
ются биологическому разложению, у
бивают миллионы птиц, рыб и морск
их млекопитающих.  

5.　Покупка качественных вещей. 
Если разделить стоимость более до
рогого и качественного предмета на 
количество раз использования, мож
но легко вычислить, что это гораздо 
более выгодно для сохранения окру
жающей среды чем покупка десятка 
более дешевых и некачественных ан
алогов. 

6.　Покупка оптом ? по возможн
ости, это экономит количество уп
аковки. Покупка на разлив ? сейча
с в некоторых супермаркетах уста
новили аппараты по розливу сред
ств для стирки и мытья посуды， в к
оторых покупатели могут наполни
ть необходимым свои ёмкости. По
купая "на разлив" тем самым можн
о сэкономить 30% и более от стоим
ости товара в упаковке.　В послед
нее время среди проживающих в К
орее покупка данным способом об
ретает всё больш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Многие машут руками, мол, что от м
еня одного польза, это все так слож
но! Но на самом деле существует оч

ень много простейших способов пом
очь планете дожить до поколения на
ших правнуков: выключать компьюте
р на ночь, сменить лампы на флюор
есцентные, выключать воду, пока на
мыливаете посуду или чистите зубы, 
использовать меньше бумажных са
лфеток, посадить дерево, в конце ко
нцов. Но самое главное, это не тольк
о лично соблюдать эти простые прав
ила, но и делиться знаниями с детьм
и и близкими, тем самым повышая и
х экологическую осознанность. 

빠른 개발과 끊임없는 혁신은 지구 생

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인류

는 지속적으로 제한　없이 천연자원을　

이용해 소비하고  있어서 육안으로도 문

제가 눈에 띄게　된 지난 수십 년 동안 

환경 운동가들은 경보를 울리고 사람들

에게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요구

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유

행으로 쓰레기의 양이 크게 증가했다. 일

회용 마스크, 일회용 장갑, 일회용 접시 

등은 분해되는 시간은 수십~수백년이 걸

리는데 계속해서 톤 단위로 쌓여 토양과 

물을 오염시킨다. 그래서　필자는 평범한 

주민의 관점에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봤다.

1. 친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쇼핑백 

대신 헝겊 가방, 일회용 컵 대신 재사용 

가능한 텀블러, 식료품 및 가정용품 등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물, 가스, 전기의 

경제적인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

것은　지구를　위해 우리가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노력의 일부분이다.

2. 재활용한다.　사람들은 오래된 자전

거로 예술품을 만들고, 깨진 안경테를 수

리하여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낡

은 옷으로 수제 카펫을　만들기도　하지

만　이렇게　꼭　대단한 일을　하지　않

아도　된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문서의 

뒷면을 인쇄용으로 사용하거나 깡통으로　

꽃병이나 연필꽂이　등을　만들거나 사

용한 칫솔로 싱크대에서 손이 닿기 어려

운 곳을 닦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친척

과 친구에게 불필요한 물건, 화장품　등

을　나누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터넷에서 재활용을 검색하면　다양한 

항목에 대한 유용한 팁을 많이 찾을 수 

있다.　　

３. 올바른 쓰레기 분리수거를　한다. 

언젠가는 어떤　물건이랑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이　온다. 이제는 이 물건을 적

절하게 폐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정해진 규칙에 따라 폐기물을 분류하면 

재활용에 소요되는 시간, 에너지 및 자원

을 절약할 수 있다.　

４. 환경오염을 감소시킨다.　우리도 환

경오염을 감소시킬 수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배

기가스 배출 및 대기 오염 방지)하고 세

제, 샴푸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모든 헹

굼　된 제품은 불가피하게 폐수와 토양

에 남게　되어 환경오염을 부추길 수 있

다. 또한 비닐 봉투를 피하고 플라스틱 

소비를 줄여야　한다.　알다시피 비닐 봉

투는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자연에 

버려진 비닐 봉투는 수백만 마리의 새, 

어류 및 해양 포유류를 위협하고 있다.　

5. 좋은　품질의 옷을 구매한다.　더 

저렴하고 품질이　좋지　않은 옷을　여

러　개　구입하는 것　보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품질이　좋은　옷을 구매하

면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으므

로　환경을 보호하는 데　훨씬 더 유리

하다.

6. 대량으로　구매한다. 대량으로 구

매할 수 있다면 포장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리필제품(탭)을 구매한다. 일부 슈

퍼마켓에는 세제,　주방　세제 및　샴푸　

등 디스펜서(Eco Refill Station)가 있다. 

구매자가 용기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

어 리필제품을 구매하면 포장된　상품 

비용의 30%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　최

근 한국에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구매하는 것이 점점 더　많은 인

기를 얻고 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며　“나 

혼자서 무슨 소용이　있어?　너무 어려

워요!”라고　말할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의　증손자 세대까지 지구가 온전히 유지

될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한 방법이 많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밤

에는 컴퓨터를 끄고, 램프를 형광등으로 

바꾸고, 설거지를　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는　물을 절약하고, 휴지나　냅킨을 아

껴　쓰고, 끝으로　나무 심기를 지속하

는 것　등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은 이러한 간단한 규칙을 개인적으로 준

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및 사랑하

는 사람들과 공유하여 환경 인식을 높이

는 것이다.

장올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Защит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в Корее 한국의 환경 보호

지구의 환경을 지키고 보존하는 작은 실천 ... 외국인주민도 예외일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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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居環境の改善を望む多文化家族、今

年は買入賃貸住宅に挑戦してみては 

歷代最大4万5000号…多文化家族住居安定

に期待 국토교통부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政府は2021年には靑年、新婚夫

婦、高齡者など、低所得層の住居

安定のための買入賃貸住宅4万5000

世帶を買入·供給する計画を明らか

にした。買入賃貸住宅は多文化家

族などの住居安定にも好影響を及

ぼすと期待される。

今年の目標4万5000世帶は、昨年

の買入賃貸住宅供給實積の2万8000

世帶対比60%以上增加し、2004年買

入賃貸住宅事業スタート以来の最

大規模だ。

買入賃貸住宅は韓國土地住宅公

社など、公共住宅事業者が旣存住

宅などを買入し、改·補修またはリ

モデリング後、入居者に廉価で賃

貸する住宅だ。

今年の目標は ▲新築買い入れ約

定 ▲公共リモデリング ▲旣存住

宅買い入れ方式で確保する計画。

新築買入約定は前年対比75%增加

の2万1000世帶を供給する計画。民

間事業者が建築(または建築予定)

する住宅を、公共住宅事業者が竣

工後に買い入れることを事前に約

定契約する方式だ。

3~4人以上の世帶も居住すること

ができる新築中型住宅(60~85㎡)の

供給拡大のために、買い入れ約定

である程度以上の住宅を供給した

事業者に、公共宅地優先供給·加點

インセンティブを提供する。また

事業者の負担緩和のために特約保

證を新設する計画だ。

公共リモデリングは8000世帶を

供給する計画だ。住宅容積率を超

過する觀光ホテルなどは、この間

住宅と容積率の差で用途變更が不
可能であったが、政府は今年2分期

から公共リモデリング住宅として

供給できるよう法令改定を推進し

ている。

旣存住宅買い入れは1万6000世帶

を供給する計画だ。認許可官庁で

竣工許可を受けた住宅を公共住宅
事業者が買い入れ、壁紙や床の張

り替えなどの補修後に低所得層に

供給する方法で、迅速な供給が可

能だ。買入賃貸住宅は無住宅者に

供給し、所得基準(前年度都市勤勞

者世帶あたり月平均所得)と資産基

準などを考慮して供給する。

今年の買い入れ賃貸住宅供給の

特徵は ▲新婚Ⅱタイプ4順位新

設、▲1~2人世帶所得基準緩和 ▲

子どもの多い世帶認定範圍擴大 ▲

高齡者無制限再契約可能などだ。

所得基準が高い新婚Ⅱタイプは

婚姻後7年が過ぎているが子どもが

いない婚姻夫婦、または所得·資産

基準により申し込めなかった婚姻

夫婦などのために入居条件を大幅

緩和した4順位を新設した。

1·2人世帶所得基準も緩和され、

子どもの多い世帶認定範圍は擴大

された。高齡者は無制限で再契約

が可能となった。

4順位は月平均所得120%(共働き

は140%)以下ならば総資産3億300

万ウォン以下ならば申し込み可能

だ。

新婚夫婦買い入れ賃貸はⅠタイ

プ1万号、Ⅱタイプは5000号が供給

され、子どもの多いタイプは1500

号、 一般は1万3000号、高齡者は

1000号の買い入れ賃貸が供給され

る予定だ。

京畿道の場合、京畿住宅都市公

社を通じて旣存住宅買い入れ賃貸

予備入居者1次募集が始まった。

受付期間は2月22日から26日ま

で。廣州、九里、金浦、南楊州、

東豆川、富川、水原、驪州、烏

山、龍仁、議政府、坡州、始興、

平澤、華城などの15市郡の買い入

れ賃貸住宅を対象とする。

入居を希望する多文化家族は、

住民登錄が登載された居住地の行

政福祉センター(住民センター、邑

面洞事務所)にて申し込むこと。京

畿住宅都市公社は同期間に傳貰賃

貸住宅も募集している。 

問い合わせ：1588-0466

<한글 기사 11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В этой ста
тье хочу по
делиться с 
Вами рецеп
том замеча
тельного су
па Ттокгук. 

Ттокгук, в 
переводе с корейского означает с
уп с ттокком. Суп на основе мясн
ого бульона, с добавлением бело
го ттокка и корейских соусов. Тток
кук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даётся на ст
ол в новый и старый новый год, 
т.е. считается символом нового г
ода. Считается что этот суп благ
одаря добавлению в него белого 
ттока символизирует чистоту и пр
итягивает удачу тому кто его ест. 
Одни считают, что съев тарелку т
токкук в новый год люди становят
ся на год старше, другие же счит
ают что после этой трапезы они п
родлевают свою жизнь ещё на го
д. 

До начала 20 века ттоккук пода
вал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 новый год, 
н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его готовя
т и едят в любое время года. 

Это по настоящему вкусный су
п, рецептов которого не мало. Но 
сегодня я поделюсь с Вами моим 
любимым способом приготовлен
ия ттоккук. 

Ингредиенты:
Говядина - 400гр 
Тток - 400гр
Манду - 8шт
Соевый соус - 3ст.ложки 
Чеснок - 1 зубчик 
Соль 1/2 ст.ложки 
Вода - 2 литра 
Масло растительное - 3ст.ложки 
Масло кунжутное - 1ст.ложка 

Для украшения:
Яйца - 2шт
Измельчённый ким - 1ст.ложка 

Зелёный лук - 80гр

Способ приготовления:
Тток промыть и замочить в холод
ной воде на 20 минут. 

Отделить желтки от белков и из 
них пожарить два блина. После о
стывания скрутить из яичных бли
нов трубочки и нарезать полоска
ми. Нарезать зелёный лук и изме
льчить ким. Это будет украшение
м для нашего супа. 

Добавить в кастрюлю растител
ьное и кунжутное масло и обжар
ить мясо в течение 2 минут. Зате
м к мясу добавить 200мл от обще
го количества воды, соевый соус 
и соль. Варить на среднем огне 
20 минут. Спустя 20 минут добав
ляем оставшуюся воду и ждём за
кипания. После закипания добав
ляем тток, манду и измельчённы
й чеснок. После закипания варим 
4~5 минут. 

Ароматный и вкусный ттоккук г
отов. Выкладываем суп в тарелк
у, сверху украшаем яйцами, зелё
ным луком и измельчённым кимо
м. Приятного аппетита.

2021년 신축년, 잘 보내고 계신가

요? 오늘은 한국의 설날 대표 음식, 

떡국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떡국을 먹어

야 1살을 더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떡국을 먹고 싶지 않아 했던 순간이 

떠오르네요. 사실 처음에는 떡국의 

맛을 잘 알지 못했지만, 직접 만들어 

먹어 본 이후 굉장히 자주 떡국을 요

리해 먹고 있습니다. 동네 떡집에 가

서 재미있는 떡들을 보는 것도 재미 

있고요. 어렵지 않고 아주 맛있는 떡

국 만들기, 다 같이 해볼까요?

Ттоккук / 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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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 최초 직영 지역아동센터인 아이

누리 지역아동센터(정왕동 봉우재로37번길 17, 3층)가 

지난 9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 인원

을 최소화하고 업무협약 및 운영위원회 위촉장 전달 등

을 진행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아동 돌봄의 보편성과 공적 책임

이 강조되고 있지만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의 90% 

이상이 개인이나 민간기관이다. 시흥시 최초 공립형 아

이누리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시흥시가 돌봄의 공적 책

무를 실천하는데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고 생각한다”라며 “무엇보다 모든 아이가 차별 없는 돌

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고 전

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시흥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인공

지능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사회적기업 에프엔제

이와 요리체험키트 및 아동들의 생일선물꾸러미를 제

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노리터와의 협약식이 함께 진행

됐다. 백명자 아이누리 지역아동센터장은 “다문화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선도적인 운영모델 창출과 돌봄서비스

의 질적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에도 주도적인 모습

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의 기자

다함(께) 특별장학생 신청해요

다문화가족 등 시흥시민 대상

초등학교~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다문화가

족이라면 ‘다함(께) 특별장학생’에 신청해보자. (재)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이사장 임병택)은 코로나19 장기

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흥시민을 응원하

기 위해 ‘다함(께) 특별 장학생’ 1,000명을 선발 모집

한다.

2021년 ‘다함(께) 특별장학생’ 모집은 지난해 11월 

‘코로나19 극복 특별장학생’ 선발에 이은 긴급지원이

다. 시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기존 

200여 명 수준의 정규장학생과 비교해 선발 인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1인당 최저 50만 원에서 최대 100

만 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이번 장학금은 과거 지역사회를 위해 불의에 

대항한 ‘한반위(한국화약 공유수면 매립반대 시흥시

민위원회)’의 순수한 시민운동 정신을 계승하고자 지

역공동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역활동가 또는 자녀

를 지원한다는 목적도 담았다.

접수 기간은 2월 25일(목)까지이며, 신청 및 서

류 제출은 우편 접수(등기)만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시흥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자’로, 관내 초.중.고 재학생 및 동일 연령

대 청소년 또는 대학생이 대상이다. 더불어, 재단은 

오는 3월 중에 기존 정규 장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특별장학생 선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031-311-6590                    김영의 기자

차별 없는 돌봄 ‘아이누리 지역아동센터’ 

시흥시 직영, 다문화지역 특수성 반영한 미래인재양성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ทีม่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ความเป็นอยูท่ีไ่มด่ ี- ทา้ทายใหย้า้ยไปอยูบ่า้นเชา่ทีซ่ ือ้ในปีนี้

รัฐบาลประกาศวา่จะจัดซือ้และจัดหา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ทีซ่ ือ้

ไว4้5,000 ยนูติรในปีนีเ้พือ่สรา้งเสถยีรภาพทีอ่ยูอ่าศยัส�าหรับ

ครอบ ครัวทีม่รีายไดน้อ้ยอาทเิชน่คนคูห่นุ่มสาวและผูส้งูอายทุี่

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ทีซ่ ือ้คาดวา่จะชว่ยสรา้งเสถยีรภาพทีอ่ยูอ่าศยั

ส�าหรับ ครอบครัวทามนุฮวาคาจอง

เป้าหมายปีนีท้ี4่5,000ครัวเรอืนเพิม่ขึน้มากกวา่60%เมือ่

เทยีบกบั28,000ครัวเรอืนในอปุทาน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ทีซ่ ือ้เมือ่

ปีที ่แลว้และถอืเป็นจ�านวนทีใ่หญท่ีส่ดุนับตัง้แตเ่ริม่ตน้ธรุกจิที่

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ทีซ่ ือ้ในปี2547

ซือ้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ทีอ่ยูอ่าศยัทีธ่รุกจิอยูอ่าศยัของ

ประชาชนเชน่เกาหลทีีด่นิและทีอ่ยูอ่าศยัคอรป์อเรชัน่ซือ้และ

ปรับปรงุบรูณะหรอืสรา้งบา้นทีม่อียูแ่ลว้เชา่ไดใ้นราคาทีต่�า่ไป

ยงัผูเ้ชา่หรอืสรา้งบา้นทีม่อียูแ่ลว้ใหเ้ชา่ในราคาต�า่ใหก้บัผูเ้ชา่

ปรมิาณเป้าหมายส�าหรับปีนีม้กีารวางแผนทีจ่ะรักษาความ

ปลอดภยัผา่น ▲สญัญาซือ้ขายกอ่สรา้งใหม ่▲เปลีย่นแปลง

ประชาชน ▲วธิกีารซือ้ทีอ่ยูอ่าศยัทีม่อียูส่ญัญาการซือ้การ

กอ่สรา้งฉบบัใหมม่แีผนจะจัดหาครัวเรอืน21,000 คนเพิม่

ขึน้75% จากปีกอ่น หนา้นีเ่ป็นวธิกีารท�าสญัญากอ่นทีจ่ะเสร็จ

สมบรูณเ์พือ่ซือ้บา้นทีส่รา้ง (หรอืวางแผนทีจ่ะสรา้ง) โดยผู ้

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สว่นตวัหลงั

จากทีผู่ป้ระกอบการธรุกจิทีอ่ยูอ่าศยัสาธารณะแลว้เสร็จ

ใหม ่(60-85㎡) ทีส่ามารถรองรับได3้-4 คนในครัวเรอืนหรอื

มากกวา่นัน้บรษัิทไดใ้หแ้รงจงูใจในการจัดหาทีอ่ยูอ่าศยัทีม่ี

ล�าดบัความส�าคญัและจดุทีอ่ยูอ่าศยัสาธารณะเพิม่เตมิใหก้บั

ผูป้ระกอบธรุกจิทีจั่ดหามากกวา่ทีอ่ยูอ่าศยัจ�านวนหนึง่ผา่นขอ้

ตกลง การซือ้มกีารวางแผนทีจ่ะสรา้งหลกัประกนัสญัญาพเิศษ

ใหม ่แผนการปรับปรงุสาธารณะเพือ่จัดหาครัวเรอืน8,000 ครัว

เรอืนอตัราสว่นพืน้ทีท่ีอ่ยูอ่าศยัโรงแรมทอ่งเทีย่วทีเ่กนิขดี

จ�ากดัไมส่ามารถน�ากลบัมาใชใ้หมไ่ด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

ระหวา่งอตัราสว่นทีอ่ยูอ่าศยัและพืน้ทีช่ัน้แตรั่ฐบาลก�าลงัผลกั

ดนัการแก ้

ไขกฎหมายเพือ่ใหส้ามารถจัดหาเป็นบา้นทีป่รับปรงุใหมไ่ด ้

ตัง้แตไ่ตรมาสทีส่องของปีนี้

การซือ้บา้นทีม่อียูม่แีผนจะจัดหา16,000ครัวเรอืนการจัดหา

ทีร่วดเร็วเป็นไปไดโ้ดยการซือ้บา้นที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จาก

หน่วย

งานออกใบอนุญาตและสง่มอบใหก้บักลุม่ผูม้รีายไดน้อ้ยห

ลงัการซอ่มแซมเชน่เอกสารและวสัดปุพูืน้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ที่

ซือ้มา

จะถกูจัดหาใหก้บัคนไรบ้า้นและไดรั้บการจัดเตรยีมโดย

ค�านงึถงึมาตรฐานรายได(้รายไดเ้ฉลีย่ตอ่เดอืนตอ่ครัวเรอืนของ

คนงานในเมอืงในปีทีแ่ลว้) และมาตรฐานสนิทรัพย์

ลกัษณะของการจัดหา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ทีซ่ ือ้ในปีนีค้อื 

▲แตง่งานใหมⅡ่ประเภท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ล�าดบัที ่4 ▲ผอ่น

คลายมาต รฐานรายได ้1-2 คน ▲ขยายขอบเขตการรับรู ้

ส�าหรับครัวเรอืนทีม่บีตุรหลายคน▲ไมจ่�ากดัจ�านวนผูส้งูอายุ

สามารถตอ่อายสุญั ญาได ้

ส�าหรับคูบ่า่วสาวประเภทⅡทีม่มีาตรฐานรายไดส้งูล�าดบั

ที4่ไดรั้บการก�าหนดขึน้ใหมซ่ ึง่ชว่ยลดขอ้ก�าหนดในการเขา้พัก

ส�า

หรับคูแ่ตง่งานทีต่ง่งานไดเ้ป็นเวลา7ปี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หลงั

จากแตง่งานแตไ่มม่บีตุรหรอืผูท้ีไ่มส่ามารถน�าไปใชเ้นือ่งจาก

ราย

ไดแ้ละมาตรฐานสนิทรัพยม์าตรฐานรายไดส้�าหรับครัวเรอืน

เดีย่วและครัวเรอืนสองคนไดรั้บการผอ่นคลายลงเชน่กนัและ

ขอบเขตการรับรูส้�าหรับครัวเรอืนทีม่บีตุรหลายคนไดรั้บการ

ขยายออกไปผูส้งูอายสุามารถตอ่สญัญาไดโ้ดยไมจ่�ากดั

จ�านวน

ส�าหรับล�าดบัที4่ คณุ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ห้ากรายไดเ้ฉลีย่ตอ่

เดอืนของคณุเทา่กบั120% หรอืนอ้ยกวา่ (140% ส�าหรับราย

ไดส้องเทา่) และสนิทรัพยร์วมของคณุนอ้ยกวา่330 ลา้นวอน

สญัญาเชา่ทีซ่ ือ้ไวส้�าหรับคูบ่า่วสาวคาดวา่จะเป็น10,000ยนูติ

ส�าหรับประเภทI และ5,000ยนูติส�าหรับประเภทII 

และ1,500ยนูติส�าหรับบตุรหลายคน13,000ยนูติส�าหรับทัว่ไป

และ1,000ยนูติส�าหรับผูส้งูอายุ

ในกรณีทีG่yeonggi-do, การสรรหาครัง้แรกของผูเ้ชา่ทีค่าด

หวงักบัการซือ้และการเชา่ทีอ่ยูอ่าศยัทีม่อียูเ่ร ิม่ผา่นทีอ่ยูอ่าศยั

และเมอืงคยองกคีอรป์อเรชัน่เปิดรับสมคัรตัง้แตว่นัที ่22 ถงึ 

26 กมุภาพันธแ์ละซือ้บา้นเชา่ใน 15 เมอืงและมณฑล

ไดแ้กG่wangju, Guri, Gimpo, Namyangju, Dongducheon, 

Bucheon, Suwon, Yeoju, Osan, Yongin, Uijeongbu, Paju, 

Siheung, Pyeongtaek, Hwaseongฯลฯเป้าหมาย

ครอบครัวทีม่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ทีต่อ้งการยา้ย

เขา้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ไดท้ีศ่นูยส์วสัดกิารบรหิาร (ศนูยผ์ูอ้ยูอ่าศยั, 

eup, ส�านักงานmyeon-dong) ในสถานทีท่ีม่กีารลงทะเบยีนผู ้

อยูอ่าศยัในขณะเดยีวกนัGyeonggi Housing and City 

Corporation กก็�าลงัสรรหาทีอ่ยูอ่าศยัใหเ้ชา่สว่นตวัในชว่ง

เวลาเดยีวกนั <한글 기사 11면>               이아리 기자



2021년 02월 16일 ~ 02월 28일  Bucheon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백운영, 부천다가)

에서 지난 2월 2일 부천제일라이온스클럽 주관으로 심

곡동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장학금 전달 행사

가 열렸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 4명에게 각 5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전달

됐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생활에 필요한 마스크, 소

독용품, 간편식 등 코로나19 후원 물품 꾸러미를 준비해 

소소한 나눔을 실천했다. 

부천제일라이온스클럽 양왕덕 회장은 “다문화가정 자

녀들이 더 큰 뜻을 품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모두가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움으로 소외되는 

가정이 없도록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고 봉사하겠다”라

고 전달식에 참여한 아이들을 향해 격려와 응원의 말을 

전했다. 

후원금을 받은 다문화가정의 가족 대표는 “어려운 시

기에 다문화가정에 따뜻한 관심으로 아이들을 위한 장

학금을 주셔서 고맙다”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

를 위해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여러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

민들레 홀씨로 피어나다”

부천시는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의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개발하고 상표출원을 완료했다.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영문명칭 Bucheon 

Diaspora Literary Award, 이하 문학상)은 국제 문

학상을 말한다. 이는 부천시가 유네스코 문학 창의

도시 네트워크와 함께 문학을 통해 세계의 연대와 

환대, 협력의 정신을 고양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현

재 2021년 첫 수상작 선정과 제1회 시상식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천시에서 이번에 개발한 문학상 아이덴

티티 디자인은 바람을 따라 전 세계로 퍼져 낯선 땅

에서 다시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는 ‘민들레 홀씨’

를 모티브로 한다.

한편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한국어나 영어

로 출판된 현존 작가의 디아스포라 주제 장편소설이 

심사대상이다. 총 상금은 6,000만원 (작가 5,000만원, 

번역가 1,000만원)으로, 매년 1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1회 문학상의 경우 현재 작품 접수와 예

비심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올 1월부터 본심사(심

사위원회)에 돌입했다. 심사위원회 심사가 완료되

면 문학상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7월 중에 첫 번

째 수상작을 결정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

원 명단과 최종후보작(shortlist, 최대 12개 작품)은 

수상작 발표 시 함께 공개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정에 희망을’ 장학금 전달식

부천제일라이온스클럽, 부천 다문화가족에 장학금 전달

“다문화가족도 부천 도심에서 즐거운 농업체험 하세요~”

부천시, 다문화가족 등 ‘도심 속 농업체험’ 도시농업체험장 참가자 모집

부천시는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농업체험

장(도시텃밭) 참가자를 모집한다.

분양할 텃밭은 문화동산텃밭(상동 529-55, 영상문

화단지 인근), 소사나눔텃밭(옥길동 512-1, 부천남부수

자원생태공원 인근), 산울림텃밭(춘의동 343, 부천산

울림청소년수련관 인근) 등 3곳이다. 모집 구역은 총 

890구획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천인 부천시민

을 대상으로 일반·다둥이·다문화·케어팜(개인, 단체)·

도시농업공동체·단체 회원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2월 

15일 10시부터 2월 21일 18시까지 부천도시농업한마

당 또는 부천시청 홈페이지 중앙의 이벤트창을 클릭

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케어팜(개인) 부문은 장애인(개인)이

거나 신청일(2021.2.15.)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다둥이 부문은 신청일 기준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

족, 다문화 부문은 결혼이민자·귀화자가 포함된 가정

이다. 1세대당 1구획만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세대

주명’으로 신청해야 한다.

단체 회원 신청자는 문화동산텃밭의 케어팜(단체)

의 경우 관내 소재 노인시설, 장애인·사회복지단체·

기관 등의 대표자이며, 산울림텃밭의 경우 관내 소재 

유치원, 학교, 회사 등 기관의 대표자다. 도시농업공

동체의 경우 5인 이상 공동체 중 3인 이상이 부천시 

도시농부학교 수료자거나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소

지자인 경우 대표 1명이 신청하면 우선선정할 예정이

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단체별 텃밭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추첨에서 탈락한 세대는 민영텃밭을 이용한 텃밭 

가꾸기를 권장하며, 관련 정보는 부천도시농업한마당 

홈페이지(cityfarm.bucheon.go.kr)에서 확인하면 된

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장은 “도시농업체험장(도

시텃밭) 운영을 통해 시민들이 도시농업의 가치를 공

유하고, 건강한 공동체 문화와 생태적 도시환경 조성

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도

시농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혔다. 자세한 내용은 부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 (032-625-2813)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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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체험으로 즐기는 부천, 다문화가족도 함께해요”

부천시, 전통혼례체험·전통요리교실·풍수해보험 가입 등 다양한 정책

부천시는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 체험을 통

해 새로운 경험을 하고 부천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사

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부천한옥마을서 즐기는 전통혼례

부천문화원에서 2021년도 전통혼례 희망자를 모집하

고 있다.

나만의 결혼식, 스몰웨딩(작은결혼식)으로 가족, 친지

들과 함께 전통의 멋스러움과 잔칫날의 흥겨움이 있는 

특별한 결혼식을 진행하고 싶은 예비부부는 물론 다문

화가족에게도 전통혼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

다. 전통혼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으로 

실내보다 안전한 야외 혼례로 진행된다는 점과 허례허

식과 불필요한 기회비용이 없어 비용 및 시간 절약으로 

합리적인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혼례가 치러지는 부천한옥체험마을은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통혼례 관람을 원하는 예비부부 또

는 부천관광을 생각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부천문화원 

홈페이지 문화행사 달력을 통해 혼례 일정 확인 후 한

옥체험마을을 방문하면 전통혼례를 볼 수 있다. 

#겨울맞이 온택트 전통요리교실 운영

부천시 도시농업과는 지루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을 

초등학생을 위해 2월 매주 화.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

시까지 비대면 ‘전통요리교실’을 운영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요리교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로 지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체험교실이다. 

2019년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통요리연구가가 총 8회

차의 zoom을 통한 실시간 화상교육을 진행한다. 참여 

가족은 전통요리연구가와 함께 전통한식체험을 주제로 

▲약밥과 수정과 ▲소고기버섯전골과 칼국수 ▲프로폴

리스 사과잼과 우리밀빵 ▲떡갈비와 쌍화탕 등 건강에 

좋은 한식을 만들게 된다.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시농업과 도시농업팀(032-625-2812)으로 문의하면 된

다.

#풍수해보험 실질적 피해 보상

‘풍수해보험’은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하여 

주택과 온실, 상가, 공장 등에 재산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보상하는 재

해는 태풍, 강풍, 호우, 대설, 풍랑, 해일, 홍수, 지진 등

이다. 대상시설은 주택(세입자 동산 포함)과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

장, 시설, 재고자산 등이다.

보상 방법에는 피해 규모에 따라 보상하는 ‘정액형 상

품’과 실제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실손형 상품’이 있다. 

이중 실손보상형은 유리창 피해 등 경미한 피해도 보상

해준다.

특히, 2021년부터는 더 많은 시민들의 가입을 위해 정

부 및 지자체 지원금을 70% 이상으로 늘려 시민들이 

부담하는 자부담률을 낮췄다. 보험가입자는 정부와 지

자체로부터 연간 보험료의 최대 92%까지 지원받는다. 

부천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에게는 민간단

체에서 보험료가 지원되어 사실상 개인이 납부하는 보

험료가 없다.

풍수해보험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5개 지정 보험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

해보험) 중 원하는 보험사를 선택해 개별가입이 가능하

다. 부천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은 관내 10

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단체가입 동의서를 작성하

면 개인부담금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02-

2100-5103~7                              김영의 기자

Tổng công ty nhà đất tỉnh Gyeonggi, cho 3,380 hộ dân thuê nhà theo diện cheonse
Bắt đầu cung cấp đa dạng cho tầng lớp người dân bắt đầu từ 22~26/2.. Đăng kí thuê nhà tại Ủy ban nhân dân địa phương

 Tổng công ty nhà đất tỉnh Gyeonggi(Chủ tịch-ông 
Lee Heon Uk-GH) cho biết rằng sẽ bắt đầu nhận 
đăng kí thuê nhà dành cho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khoảng 3,380 
hộ kể từ ngày 22 tháng 2 tới đây, dự án mang tên 
“Thuê nhà cheonse đối với nhà tập thể”

Dự án này là dự án mà GH mua hoặc thuê nhà 
từ các chủ sở hữu nhà đã được xây dựng sẵn sau 
đó cho người dân thuê lại với một giá thuê rẻ hơn. 
Những ngôi nhà nằm trong diện cho thuê là những 
ngôi nhà riêng, nhà tập thể, villa hay chung cư, văn 
phòng dạng nhà ở, vv có tổng diện tích dưới 85㎡. 
Đặc điểm của dự án này là những đối tượng được 
đăng kí không chỉ có người thường được quy định 
theo chế độ cũ thì còn bao gồm cả người cao tuổi và 
vợ chồng mới cưới.

Thời gian thuê nhà đối với mỗi hợ đồng là 2 năm 
và có đến 9 lần tái kí hợp đồng, như vậy tổng thời 
gian thuê nhà có thể lên đến 20 năm đối với mỗi 
căn hộ.  Đối tượng được thuê nhà trong dự án này 

là người dân không có nhà của riêng mình, đang 
sinh sống tại 31 thành phố trong địa bàn tỉnh, thuộc 
diện nhận sự hỗ trợ về sinh hoạt, y tế của Chính 
phủ, những gia đình có một bố hoặc một mẹ nuôi 
con, người khuyết tật đang lao động và tổng thu 
nhập bình quân theo tháng phải dưới 70%, những 
hộ gia đình đang nhận hỗ trợ của Chính phủ về nhà 
ở, những cặp vợ chồng mới cưới, vv hay những đối 
tượng có đủ điều kiện đăng kí đã được đưa ra trong 
văn bản công bố cho thuê thì sẽ được đăng kí thuê 
nhà.

 Đối với diện người thuê bình thường và người 
thuê là người cao tuổi, ngoài số tiền 5% mà bản thân 
người thuê cần phải bỏ ra để thuê thì họ sẽ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ố tiền hỗ trợ tối đa là 145 triệu won/căn 
hộ. Đối với diện thuê nhà dành cho vợ chồng mới 
cưới, ngoài số tiền mà họ phải bỏ ra khi thuê nhà thì 
số tiền tối đa mà họ có thể nhận được từ phía dự án 
là 128,250,000won/căn hộ.

Từ ngày 22 đến ngày 26 tháng 2 tới đây sẽ là thời 

gian đăng kí thuê nha dành cho dự án này. Người có 
nguyện vọng thuê nhà có thể đến Ủy ban nơi mình 
đang sinh sống để đăng kí <한글 기사 44면>

 Ông Chang Dong Woo-Giám đốc dự án nhà 
ở của GH cho biết rằng “GH đã mở rộng phạm vi 
người có thể đăng kí thuê nhà từ diện người thông 
thường theo chế độ của năm trước, thì đến năm nay, 
người cao tuổi cũng như những cặp vợ chồng mới 
cưới, vv cũng có thể đăng kí thuê nhà của dự án, 
trong năm nay theo dự kiến tổng số căn nhà được 
sử dụng trong mục đích cho người dân thuê sẽ có 
thể lên đến 16,000 hộ” và “GH sẽ nỗ lực hơn nữa 
trong những dự án về nhà ở nhằm mang lại một 
không gian sinh hoạt ấm cúng cho toàn bộ người 
dân đang sinh sống trên địa bàn tỉnh.”

3 tháng sau kể từ khi kết thúc thời gian đăng kí, 
người thuê dự bị sẽ được GH công bố tại trang chủ 
www.gh.or.kr hoặc sẽ có thông báo tới từng cá nhân. 

Mọi chi tiết xin vui lòng liên hệ đến tổng đài 1588-
0466 để được biết thêm thông tin chi tiế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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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센터장 손인환)는 지난 2월 5

일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과 박만호 위원장, 이수창 수

석부위원장, 그리고 임원진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만호 위원장은 지난 13일 부천도시공사 노동조합 

제10대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지지

로 재선했다. 박만호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점차 삭막해

져 가는 요즘, 어려운 가운데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부천시 외국인주민들에게 따뜻한 밥 한끼 대접하고 싶

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렵다”며 “노조

원들의 마음을 십시일반 모아 쌀로써 드리는 마음을 이

해해달라”고 부천이주민지원센터에 쌀을 전달했다.

이에 부천노총 박종현 의장은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의 진심 어린 마음과 정성에 감사함을 전했다.

손인환 센터장 역시 “작년 7월 코로나19 외국인주민

재난기본소득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공사 노동조합

의 적극적인 지원이 기억난다. 무척 감사한 일”이라며 

“전달 받은 사랑의 쌀은 어느 때 보다도 더욱 추운 겨

울, 매서운 한파에 떨고 있을 부천시 외국인주민들에게 

소중이 나눠드리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송하성 기자 

소사보건소, 호흡기 전담클리닉

감기·독감·발열환자 안전한 진료

부천시 소사보건소는 그동안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으로 개시하지 못했던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난 2월 

15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은 호흡기 질환 증상만으로는 코

로나19 증상과 구분이 어려워 평소 진료에 제한이 

있었던 시민에게 의료접근 편의성과 안전한 진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사보건소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소사어울마당 지

상주차장 별도 공간에 위치한다. 사전예약제 운영, 

공간 구획, 동선 분리, 음압 장비 마련 및 비대면 진

료를 통해 환자와 환자, 환자와 의료진 간의 교차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김은옥 소사보건소장은 “코로나19 연관성이 있다

면 검사까지 시행하므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있는 

호흡기, 발열환자에게 안전한 진료서비스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문의 소사보건소(032-625-8871)

                                    이지은 기자  

부천도시공사노동조합 외국인주민에 사랑의 쌀

(사)부천이주민지원센터, 박만호 위원장 등 임원진에 감사

Chính phủ sẽ cung cấp khoảng 45,000 căn hộ dành cho 
các đối tượng như thanh niên, vợ chồng tân hôn, người cao 
tuổi hay những người có thu nhập thấp có thể ổn định điều 
kiện về nhà ở trong năm nay. Theo chính sách này, chúng ta 
có thể chờ đợi những hỗ trợ nhất định cải thiện vấn đề nhà ở 
dành cho cả gia đình đa văn hóa.

 Mục tiêu hỗ trợ số căn hộ trong năm nay là 45,000 căn, 
tăng hơn 60% so với số căn hộ được cung cấp trong năm 
trước là 28,000 căn, và đây cũng là lần đầu tiên kể từ khi dự 
án cung cấp nhà ở được triển khai năm 2004 Chính phủ hỗ 
trợ số căn hộ với số lượng lớn.

 Nhà ở cho thuê này được Tổng công ty Nhà Đất Hàn 
quốc hay những doanh nghiệp triển khai dự án nhà ở công 
cộng mua một khu nhà tập thể nào đó sửa chữa lại những 
chỗ cần tu sửa sau đó cho người dân thuê với một mức giá 
thấp hơn với giá thuê nhà trên thị trường.

 Kế hoạch về mục tiêu cung cấp trong năm nay đó là ▲
Mua bán những công trình xây dựng mới ▲Tu sửa những chỗ 
cần thiết ▲Mở rộng những phương án mua án nhà tập thể 
cũ.  Về mua bán những công trình xây dựng mới, theo kế 
hoạch sẽ dự định cung cấp 21,000 căn hộ, tăng 75% so với 
năm trước. Phương thức mua bán trong năm nay sẽ được 
thay đổi, cụ thể là sẽ kí hợp đồng để mua lại những khu nhà 
tập thể trước khi những khu nhà đó đi vào bước hoàn thiện.

 Nhằm tăng việc cung cấp những căn hộ có diện tích từ 
60~85㎡ dành cho gia đình có từ 3 đến 4 người sống, cung 
cấp các biện pháp khuyến khích cung cấp nguồn cung ưu 
tiên và các điểm bổ sung nhà ở tập thể cho các nhà kinh 
doanh đã cung cấp nhiều hơn một số lượng nhà ở nhất định 

thông qua một thỏa thuận mua bán nhất định.
 Số lượng nhà ở được tu sửa lại và được dùng cho mục 

đích cho thuê vào khoảng 8,000 căn. Các khách sạn phục 
vụ mục đích du lịch vượt quá tỷ lệ diện tích nhà ở không thể 
được tái định cư do sự khác biệt giữa tỷ lệ nhà ở và diện tích 
sàn nhưng Chính phủ đang thúc đẩy việc sửa đổi Luật để 
chúng có thể được sử dụng vào mục đích như những dự án 
nhà ở tập thể thông thường bắt đầu từ quý II trong năm nay.

 Việc mua nhà đã được hoàn công và dự tính cung cấp 
cho thuê ngay vào khoảng 16,000 căn. Theo kế hoạch sẽ có 
thể cung cấp kịp thời dựa theo việc những khu nhà tập thể 
đó đã nhận được quyền sử dụng từ phía chính quyền.

 Chính phủ cho biết, những căn hộ này sẽ được cung cấp 
cho những đối tượng không có nhà đứng tên bản thân mình 
và cung cấp dựa theo những tiêu chuẩn về thu nhập(thu 
nhập bình quân theo từng gia đình dựa theo tiêu chuẩn về 
thu nhập bình quân của người lao động trong năm trước) và 
những tiêu chuẩn về tài sản cá nhân

 Những điểm chính trong dự án cung cấp nhà ở trong 
năm nay bao gồm ▲Tạo mới loại hình số 4 đối với các cặp 
vợ chồng mới cưới II ▲Cải thiện những tiêu chuẩn về thu 
nhập dành cho gia đình có 1~2 thành viên ▲Mở rộng phạm 
vi chứng nhận dành cho gia đình đông con ▲Tái kí hợp đồng 
một cách vĩnh viễn dành cho hộ gia đình là người cao tuổi

 Điều kiện thuê khó nhất trong dự án này vẫn là những 
điều kiện liên quan đến vợ chồng mới cưới. Theo quy định 
cũ, những cặp vợ chồng đã cưới được hơn 7 năm nhưng 
không có con hoặc những quy định về tiêu chuẩn trong 
thu nhập mà họ không thể đăng kí được thì trong năm nay 

những điều kiện này cũng đã được cải thiện phần nào nhằm 
mục đích hỗ trợ những đôi vợ chồng nói trên.

 Những tiêu chuẩn về thu nhập dành cho gia đình có 1~2 
thành viên cũng được giảm đi, song song với đó phạm vi 
chứng nhận dành cho gia đình đông con cũng được mở rộng 
lên. Ngoài ra những người cao tuổi sẽ có thể kí hợp đồng tái 
thuê nhà một cách vĩnh viễn.

 Vị trí đăng kí thứ 4 dành cho các cặp vợ chồng theo diện 
số II về thu nhập là dưới 120%(140% dành cho tiêu chuẩn về 
thu nhập mà cả hai vợ chồng đều đi làm), tổng tài sản của cả 
hai vợ chồng dưới 303 triệu won

 Số căn hộ dự định sẽ cung cấp cho đối tượng là những 
vợ chồng mới cưới theo diện số I là 10,000 hộ và diện số II 
là 5,000 hộ, gia đình đông con là 1,500 hộ, người thường là 
13,000 hộ và người cao tuổi là 1,000 hộ.

 Theo như tỉnh Gyeonggi, thông qua Tổng công ty nhà 
đất tỉnh Gyeonggi, chúng ta có thể đăng kí dự bị lần 1 đối 
với những căn hộ nằm trong dự án hỗ trợ. Thời gian nhận 
hồ sơ đăng kí bắt đầu từ ngày 22 đến ngày 26 tháng 2. Có 
15 thành phố triển khai dự án này là Gwangju, Guri, Kimpo, 
Nam YangJu, Dongdocheon, Bucheon, Suwon, Yeoju, 
Osan, Yongin, Euicheongbu, Pachu, Shiheung, Pyeongtaek, 
Hwaseong.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nguyện vọng đăng kí dự 
án này cũng có thể trực tiếp đến Ủy ban nhân dân nơi đăng 
kí địa chỉ cư trú để đăng kí. Ngoài ra, người dân cũng có thể 
đăng kí thuê nhà theo diện đặt cọc tiền  <한글 기사 11면>

kí gửi cùng thời gian với dự án trên của Tổng công ty nhà 
đất tỉnh Gyeonggi. Mọi chi tiết xin vui lòng liên hệ đến tổng 
đài 1588-0466 để được biết thêm thông tin chi tiết.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điều kiện nhà ở không tốt, hãy thử sống tại nhà ở cho thuê sau 
mua trong năm nay nh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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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ъявило о то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 приобрести и пр
едоставить 45.000 единиц арендуемог
о жилья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в целях ста
билизации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для сем
ей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молодёжь, моло
дожены и пожилые люди). Ожидается, 
что арендное жилье с　правом на вык
уп поможет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жилищн
ые условия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
ей　и др.

Цель этого года - 45.000 домохозяйс
тв - это на 60% больше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огодним объемом (28000 домох
озяйств)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го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За всю истор
ию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в 2004 году осущ
ествления проекта  по предоставлени
ю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количеств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большим.

Арендное жилье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 
это жилье, которое выкупают государс
твенные жилищные компании, такие ка
к Корейская земельная и жилищная ко
рпорация и др, затем после ремонта, п
ерепланировки ил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в д
альнейшем предоставляют арендатор
ам по низким ценам.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заплан
ированный объем будет обеспечен за 
счет ▲ договора купли-продажи нов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ре
монта ▲ метода покупки существующе
го жилья.

Что касается соглашения на покупк
у нового жиль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оста

вить 21.000 домохозяйства, что на 75%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анным методом д
о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дома (ст
роящегося или планируемого к строит
ельству) заключается контракт, соглас
но которому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ен
ия данное жильё выкупается государс
твенным жилищным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у 
частных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мпаний.

В целях расширения снабжения нов
ым жильём средней площадью (60-85 
кв.м ), рассчитанного на семью из 3-4 ч
ел. и более, будут предоставлены льго
ты и поощрения частным компаниям, к
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ят большее количес
тво  жилья, чем  указанного в контракт
е купли-продажи.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ос
тавить новую специальную контрактну
ю гарантию, чтобы облегчить бремя ча
стных компан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ремонт планирует
ся осуществить в 8000 домохозяств. Т
уристические отели, размер которых п
ревышает коэффициент жилой площа
ди, из-за разницы между соотношение
м жилой площади  не могут быть пере
планированы, 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см
атривает внесение поправок в законы, 
чтобы можно было перепланировать д
анные постройки  под жилые дома со в
торого квартала этого года. 

Для 16.000 домохозяиств планирует
ся закупить существующие дома. Свое
временное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возможно　
путём покупки домов, получивших раз

решение на эксплуатацию построенно
го помещения от лицензирующих орга
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и жилищными ко
мпаниями и после ремонта (оклейка о
боев, застил полов и т.д.) предоставле
ние лицам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Арендное жилье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лицам, не имеющим 
собственного жилья с учётом стандар
тов дохода (среднемесячный доход на 
семью городского рабочего в предыду
щем году) и стандартов имущества. 

Особенности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аренд
ного жилья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в этом г
оду: ▲ недавно установленный 4-й при
оритет для молодоженов II типа, ▲ смя
гчение стандартов дохода для семей и
з 1~2 чел.▲ расширение рамок для при
знания как многодетная семья ▲ неогр
аниченное продление договора для по
жилых людей.

Для молодоженов типа II с высокими 
стандартами дохода был недавно уста
новлен четвертый приоритет, который 
значительно упростил требования  дл
я супружеских пар, которые ранее не м
огли подавать заявление так как в теч
ение 7 лет после брака, не имели дете
й,  или те, кто не соответствовали стан
дартам доходов и имущества.

Стандарты доходов для домохозяйс
тв, состоящих из 1·2 чел., рамки призна
ния семьи как многодетной также был
и упрощены. Пожилые люди могут про
длевать контракт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Что касается четвертого приоритета, 

м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если средний еж
емесячный доход составляет до 120% 
(140% для обоих зарабатывающих), а 
общее состояние оценивается менее 
330млн. вон.

Ожидается, что количество кварти
р под аренду с выкупом для молодо
женов  типа I составит 10.000 кварти
р и 5.000 единиц для типа II, а также 
1.500 квартир для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13.000 квартир для обычных и 1.000 ед
иниц для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случае по Кёнгидо первый набор п
отенциальных заявителей на арендно
е жильё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проводится 
через Корпорацию городского жилищн
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ёнги.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ок на арендное жи
льё с выкупом с 22 по 26 февраля и пр
оводится в 15 городах и округах, вклю
чая Кванджу, Гури, Кимпхо, Намянджу, 
Тондучхон, Пучхон, Сувон, Ёджу, Осан, 
Йонгин, Ыйджонбу, Паджу, Сихын, Пхё
нтхэк, Хвасон. и др.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желающи
е переехать, могут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й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районный, областной) п
о месту регистрации резидента. Межд
у тем, Корпорация городского жилищн
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ёнги также провод
ит набор заявлений на арендное жиль
е с залогом в тот же период.

Контакты 1588-0466 http://www.
gh.or.kr/supply/parcels/parcels_view.
do?aIdx=11170 <한글 기사 37면>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е семьи с неблагополучной жилищной средой. В этом год
у попробуйте заселиться в арендованное жильё с правом на выкуп.

京畿道住宅城市公司(社长李宪旭，

GH)表示，为帮助京畿道低收入阶层将从

2月22日开始“现有住宅租赁” 招募3380

户住户。 现有住宅全税租赁事业是指，

如果被选定为入住者的住户，物色自己

想要的住宅的话，GH就与现有住宅的所

有人解除全税租赁合同，以低廉的租赁

费重新租赁的制度。 住宅规模为85㎡以

下单独、多户、公寓、低层公寓,商住写字

楼。此次招募对象特点是，除了基准一般

型以外，还包括高龄者、新婚夫妇。

租期为2年，最多可续约9次，可居

住20年。 申请对象为无住宅家庭成员，

只要符合公文中规定的资格条件，就可

以申请。公告中规定，无住宅家庭成员包

括居住在道内31个市郡的生计、医疗领

取者、单亲家庭、城市劳动者月平均收入

在70%以下的残疾人、急需居住支援的家

庭、高龄者、新婚夫妇等。

一般型和高龄者的情况是，排除入

住者自负担金5%，每户最多可以得到1亿

450万韩元的全税租金支援，新婚夫妇的

情况是，除了入住者自负担金之外，最多

可以得到1亿2825万韩元的全税租金支

援。 申请期限为2月22日至26日，以入住

者招募公告日为准，可在申请人居住地

的居民中心(邑面洞事务所)申请。

GH居住事业本部长张东佑表示:“住

宅福利事业的对象将从去年一般性为主

扩大到高龄者、新婚夫妇等多种阶层，如

果包括今年的供应量，预计全税租赁住

户将达1.6万多户。为营造道民稳定的居

住环境，将持续扩大居住福利事业。”

入住预定者的发表将从受理日开

始的3个月以后，被登载在GH网站(www.

gh.or.kr)上或个别通知，其他详细事项

可以参考GH网站。 另外，京畿住宅城市

公司正在招募同期购买、租赁住宅。

咨询热线1588 - 0466

<한글 기사 44면>    장올가 기자

京畿住宅城市公司招募3380户全税租赁住户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 2月22~26日各种阶层的供给..在居住地区的居民中心申请 다문화가족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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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청소년의 미래 만드는

하나금융나눔재단, 심리 정서지원

<기고>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하 나 금 융 

나눔재단(이

사장 함영주)

은 지난 2018

년부터 이주

배경 중도입

국 청소년들

의 안정된 생활과 적응 및 정착을 지

원하는 심리정서 지원을 실시하고 있

다.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 날 갑

자기 부모의 손에 이끌려 언어 및 문

화와 생활환경이 다른 타국에서 새로

운 친구를 사귀면서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부모들 역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회사 취업을 위하여 가족 모두가 이

민을 선택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에서 

자녀들의 교육과 심리 정서적인 문제

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그렇

다고 어린 자녀들만 고국에 두고 올 

수도 없는 형편이다.

그리하여 자녀들을 동반하여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이민을 결심한 이들

은 생각보다 이민 생활이 쉽지 않다

는 것을 깨닫는다. 부모들 역시 타국

에서 사업장이나 직장생활에 적응하

랴 언어의 장벽을 넘느라 자녀들에게 

세심한 배려와 교육지원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이민 생활 적응

에 다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특히 2015년부터 재정착 난민으로 

온 미얀마 카렌족 난민들은 아동 청

소년들이 많다. 가족당 자녀들이 평

균 4~5명 정도이다 보니 기초생계비

와 정착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

구를 채우기도 바쁜 형편에 자녀들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적응과 진로문제

에 대해 부모가 큰 역할을 하기 어렵

다.

이에 재정착 난민들의 형편과 처지

를 누구보다도 자세히 알고 있는 사

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대표 송인선)

는 지난 2011년부터 이주배경 중도입

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16년부터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공감하는 역

할도 하고 있다.

이에 하나금융 나눔재단은 이러한 

소식을 접하고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

소년들에게 미술 심리상담 집단프로

그램과 개인 심리검사 및 고충 상담, 

진로 탐색 상담을 병행하는 심리 정

서 지원사업을 3년째 지속해 실시하

고 있다.

이로써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들은 안정된 생활과 적응은 물론 미

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심리정서 상담을 통해 분명한 꿈과 

비전을 찾고 각자의 꿈과 희망을 향

하여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고 있다.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경기10 거점운영기

관으로써 이주배경 중도입국 청소년 

방과 후 학습센터 운영은 물론 사회

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발굴지원에 혼

신의 노력을 다하는 이주민지원 비영

리 단체이다.

제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부천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50~100만원 가능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소상

공인에 부천형 버팀목 자금 지원(3차)을 

실시한다.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11개 업

종 100만 원, 영업제한 22개 업종 50만 

원이다.

부천시는 2020년 상반기 소상공인 긴

급재난지원금, 하반기 부천시 새희망자금 

에 이어 2021년 소상공인 ‘부천형 버팀목

자금’을 지급하며, 3차에 걸친 소상공인 

지원책을 펼친다.

지원 대상은 ▲1월 1일 기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소의 ▲공고일(2021.2.9.) 

현재 부천시에 사업자등록(개업일 기준)

을 하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행정처분 업소와 

휴·폐업 업소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

지다. 현장 접수는 3월 2일부터 12일까

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실

시한다. 온라인 접수는 부천시 홈페이지

(www.bc.go.kr)에 개설된 접수 페이지에

서 할 수 있다.

신청 서식은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내

려받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

식을 사용하면 된다. 신청 문의는 부천시 

콜센터(032-320-3000)로 하면 된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근간이며 희망”이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에게 이번 3차 부천형 버팀목자금이 조

금이나마 힘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대표번호 1599-2569

引入电子旅行许可

韩国政府将引入电子旅游许可制

(ETA)。该制度在支援外国游客迅速、便利

入境的同时阻止非法滞留。

法务部规定，对于没有签证进入韩国

的外国人，在维持公共秩序或国家利益所

需的情况下，可以事前获得电子旅游许可。

获得电子旅行许可的外国人将被免除提交

入境申告书，只要在专用审查台确认是否

为本人，就可以入境。

此前，法务部为扩大与外国的人交才

流和吸引游客等，扩大了免签证入境对象。

结果，2018年无签证入境者占所有外国入

境者的53%。

法务部解释说，由于免签证入境的外

国人增加到全体非法滞留外国人的54.1%，

使入境审查和采访得到加强，在机场长时

间等待或怀疑非法滞留等原因返回本国的

情况有所增加，因此引入了上述制度。 对

象国家为免签证协定的66个国家和46个无

签证入境指定国家等。 法务部计划，以明

年实行电子旅行许可制为目标，加快系统

开发等准备工作。

履行出国命令保证金的引入

出入境司法制度也将得到改善。现在，

违反出入境司法的罚款也可以用信用卡或

现金卡缴纳。此前，由于缴纳违规金只能

使用现金，所以给外国居民突然准备现金

带来了很大的不便，但现在可以通过信用

卡等方式缴纳。

另外，从1月21日开始对违反出入境司

法者实行了“出境命令履行保证金制度”。

引入“履行保证金制度”对外国居民有利的

理由是，不进入保护设施，可以拥有整理

周边环境的时间。

在此之前，如果未登记的外国人居民

突然被法务部管制，就没有时间准备回国

的行李，当场被转移到保护设施机构等

待，后来被强制驱逐出境。

今后，只要缴纳履行保证金，就可以收

回全税月税等住房保证金，在出国之前有

时间整理自己周围的情况。如果在法务部

规定的期限内出国，保证金将全部收回。

出入境、外国人管理署的负责人可以

以向被列为出境处置对象的外国人寄存最

多2000万韩元以下的履行保证金为条件下

达出境命令。如有违犯，保证金全部或部分

收归国库。      

<한글 기사 1면>

                      왕그나 기자

外国居民应知道的今年新引进的出入境政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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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생계의 어려움

이 있는 지역사회주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먹거리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

는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를 2월 중 오산

세교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한다고 밝혔

다. 지역사회주민이면 누구나 먹거리 그

냥 드림 코너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

으며, 복지서비스 등 상담을 원할 시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연계하여 공적 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먹거리 그냥 드림 코너의 운영을 

앞두고 기본 먹거리 및 생활용품을 후원

할 개인 및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

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이용자가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어 후원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집중 모집하고 있다. 오

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으로 문의를 하면 

기부 방법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 등 행정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 및 긴급재난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지급을 위한 온라인 접수

를 시작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2월 3일 기

준 오산시 소재한 영업장으로 2020년 11

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운영 중 영업제

한 및 집합금지를 받은 피해업종 소상공

인과 오산시민으로 특수고용자 및 프리

랜서, 여객·택시·화물 운송사업자, 전문예

술인, 미성년자가 포함된 코로나19 확진

자 가구로 약 9,500명이며, 대상별 각각 

500,000원씩(단, 개인택시 200,000원) 지

역화폐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 방법은 분야별 지급기준

에 부합한 증빙자료를 준비하고 인터넷 

포털 문서 24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포함

한 증빙서류를 각 해당 부서로 2월 28일

까지 전송하면 된다. 오산시 긴급재난지

원금은 비대면(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3월부터는 경기도 기본재난소득과 동일

하게 요일제를 적용하여 각 행정복지센터

에서 현장 신청·접수할 계획이다. 대면(현

장)접수는 3월 1일부터 한 달간 실시하

며, 개인은 출생연도(생년) 끝자리, 소상

공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해당하

는 요일에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가 있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 증빙서류를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단, 지급대상은 5

개 분야 중복지급이 불가하며, 서류미비

나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미지급되

거나 부정수급으로 환수조치가 될 수 있

다. 오산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지역화폐로 지급

된다. 지역화폐 오색전은 가까운 NH농협

중앙회, 신협, 새마을 금고에서 신규 발

급가능하며, 3월부터는 현장에서 지급받

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19개소 업무협약

중앙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장 우

기제)는 중앙동의 고유 복지브랜드로 지

난 2016년부터 ‘해뜰’ 사업을 추진 중이

다.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중

앙동의 핵심.특화사업으로 ‘해뜰 꾸리미 

단’을 운영하는데 ‘해뜰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洞 협의체를 주축

으로 네트워크망을 구성하여 복지허브화

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정서 지원으로 어르신 나들이, 건강 댄

스, 어르신 속풀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어

르신 장수사진, 다문화가족 사진 촬영, 

저소득가정 학생 충치 치료 등 재능기부 

지원도 한다.

특히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洞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동, 다문화,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19개소와 복지안전망 핫라인 구축 및 복

지 사각지대 발굴 등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한 바 있다.            김영의 기자

오산 다문화가족도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

오산시, 경제적 어려움 덜 먹거리 드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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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дна из причин, по которой иностр
анцы приезжают в Корею ? доступны
й практически 24 часа в сутки шопинг.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ы почти все изв
естные мировые бренды, да и местн
ая продукция отличается отменным 
качеством. Недаром Сеул постепенн
о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одну из столиц со
временной моды. 

Основываясь на 8-летнем опыте б
ывалого шоппера попробовала расп
ределить шопинг-категории по класс
ификациям. 

Шопинг-центры. Здесь обычно пре
дставлены известные импортные бр
енды масс-маркета вперемешку с м
естными, после покупок или в перер
ывах между можно перекусить в одн
ом из многочисленных ресторанов и
ли фуд-кортов, выпить кофе, сходить 
в кинотеатр, а дети в ваше отсутстви
е могут поиграть на детской площад
ке. Имейте в виду, что почти в каждо
м шопинг-моле действует специальн
ая бонусная карта, предоставляюща
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скидки и иногда д
аже подарки. 

Универмаги.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а п
родукция класса люкс, как местная т
ак и импортная. Бренды мирового ур
овня, дорогие украшения и аксессуа
ры по цене небольшого самолета. Чт
о удивительно, в магазин популярны
х марок выстраивается очередь из ж
елающих пощупать кожу аллигатора 
своими руками. Здесь также советую 
оформить бонусную карту, всего нес
колько процентов от дорогостоящей 
вещи на деле могут вылиться в очен
ь приятную сумму. 

Рынки. Здесь вы можете приобрес
ти продукцию мест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
а на любой карман от 5000 вон за фу
тболку до дорогостоящих изделий из
вестных корейских дизайнеров. Рын
ки удобны и привычны нам тем, что с
мело можно торговаться. 

Шопинг-улицы. Целые улицы, а ин
огда и кварталы, состоящие из магаз
инов и торговых лавок. На крупных у
лицах вроде Мендона в Сеуле можн
о посетить магазины известных брен
дов, тогда как на шопинг-улицах в ст

уденческих городах можно приобрес
ти вещи по демократичным ценам. 

Аулет-центры. Рай для тех, кто пос
тоянно в поисках выгодного предлож
ения и не привык покупать по первон
ачальной цене. Здесь представлена 
только продукция со скидками. Коне
чно, последние коллекции здесь най
ти не удастся, но очень часто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качественную вещь по о
чень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й цене. Здесь т
оже может пригодиться оформленна
я ранее дисконтная карта.  

Онлайн. Шопинг в Сети отличается 
от обычного тем, что невозможно по
щупать материал и примерить перед 
покупкой. Однако в свете последних 
событий, когда люди вынуждены нах
одиться дома, онлайн-шопинг совер
шенно вытеснил обычные покупки из 
нашей жизни. Покупки в Сети также 
удобно возвращать или обменивать: 
для этого лишь нужно оформить дан
ный запрос на странице продавца и 
выставить упакованный товар за две
рь. Доставка обычно происходит оче
нь быстро: от доставки на следующи
й день до 10 дней. Обязательно пров
еряйте сайт на наличие скидочных к
упонов или промо-кодов. 

Зарубежные сайты. Иногда мы ста
лкиваемся с тем, что заказы с заруб
ежных сайтов обходятся нам дешев
ле чем местные аналоги, либо в наш
у задачу входит приобрести товар, н
е завозимый в Корею. В таком случа
е можно оформить доставку до Кор
еи с зарубежного сайта, оплатить ко
рейской банковской картой и ждать. 
Ждать придется чуть дольше обычн
ого (минимум дней 7, максимум ? не
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е забудьте перед 
заказом оформить персональный та
моженный код на специальном сайте 
(https://www.customs.go.kr/english) и и
мейте в виду, что для заказов свыше 
определенной суммы нужно будет о
платить налог (для покупок с США ? 
свыше $200, для покупок с Европы ? 
свыше $150). Необходимо учитывать, 
что при заказе с зарубежных сайтов 
возврат и обмен товара практически 
невозможен. 

Шопинг в Корее удобен тем, что ч
асто устраиваются скидки, ивенты, н
е говоря про бесплатные сэмплы в п
одарок к косметике, которые мы при
выкли принимать за должное. И, кон
ечно, сервис. Продавцы-консультант
ы в оффлайн магазинах и работники 
колл-центров в онлайн магазинах ка
к правило очень вежливо отвечают н
а все вопросы и терпеливо выслуши
вают все жалобы клиентов. Удачных 
вам покупок!  

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이유 중 하나는 

하루 24시간 내내 쇼핑을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한국에는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가 있

고 국내 제품도 그에 못지 않게 품질이　

뛰어나다. 서울이 점차 현대 패션의 수도

로 변모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8년 경력을 바탕으로 외국인주민이 이

용할 수 있는 쇼핑장소를 분류해 봤다.

쇼핑몰-일반적으로 쇼핑몰에는 대중 

시장의 유명 수입 브랜드와 현지 브랜드

가 혼합되어 있다. 

쇼핑 후 또는 그 사이에 레스토랑이나 

푸드 코트 중 한 곳에서 식사를 하고, 커

피를 마시며 영화를 보는 것까지 가능핟. 

어린이는 그 동안 놀이방에서 놀 수도 

있다. 거의 모든 쇼핑몰에는 추가 할인과 

때로는 선물까지 제공하는 특별 보너스 

카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 두면 좋다.

백화점-백화점에는 국내 및 해외 고급 

제품이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명품 브랜

드, 값 비싼 보석 및 액세서리 등도 있

다. 놀랍게도 인기 브랜드 매장에는 악어

가죽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싶은 사람들

이 줄을 서기도 한다. 백화점 쇼핑을 즐

기고자 하는 외국인주민은 보너스카드를　

만들 것을 권한다. 값이 비싼 제품이 많

기 때문에 적은 할인이라도 실제 금액은 

클 수 있다.

시장-티셔츠 한 장당 5,000원부터 한

국 유명 디자이너의 고급 아이템에 이르

기까지 주머니에 맞는 현지 제품을 구입

할 수 있다. 시장은 안전하게 흥정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 친숙하다.

쇼핑 거리-쇼핑거리는 ‘덕이동 로데오

거리’처럼 일정한 길거리에 브랜드 매장 

수 십 곳이 몰려 있는 곳을 말한다. 서울 

명동과 같은 넓은 거리에서는 유명 브랜

드 매장을 방문할 수 있고, 대학가에 딸

린 쇼핑 거리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

건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

아울렛센터-아울렛은 저렴한 물건을 

찾는, 할인 구매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

한 곳이다. 할인된 상품만 이곳에 진열된

다. 이곳에서 최신 상품을 찾을 수는 없

지만 매우 매력적인 가격에 양질의 제품

을 구입할 수 있다. 이전에 발급된 할인 

카드도 여기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하지

만 최근에는 명품만을 취급하는 아울렛

매장도 여럿 생겼다. 자신의 취향에 맞는 

아울렛매장을 잘 골라야 겠다.

온라인쇼핑-인터넷에서 쇼핑하는 것

은 물건을 만져보거나 구매하기 전에 입

어 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

인 쇼핑과는 다르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유행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

서 온라인 쇼핑은 일반적인 구매패턴을 

바꾸어 놓았다. 한국에서의 배송은 일반

적으로 다음날에 도착할 만큼 매우 빠르

다.　물론 인터넷에서 물건을 반품하거나 

교환하는 것도 편리하다.

해외 사이트-때때로 우리는 수입 물품

을 구매할 때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주

문하는 것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사실에 놀란다. 이 경우 해외 

웹 사이트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주문하

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기다리면 된다.　

최소 7일에서 최대 몇 개월까지 기다려

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주문하기 전에 

국세청 웹 사이트(https://www.customs.

go.kr/english)에서 개인 통관 코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일정 금액 이상 주문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미국 구매물품 

200달러 이상, 유럽 구매물품 150달러 이

상)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시 상품의 반

품 및 교환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에서의 쇼핑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화장품 무료 샘플은 물론 할인

과 이벤트가 자주 진행되기 때문에 편리

하다. 오프라인 매장의 영업 보조원과 온

라인 매장의 콜센터 직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질문에 매우 정중하게 답변하고 모

든 고객 불만 사항을 참을성 있게 경청

한다. 많은 외국인주민들이 한국에서 행

복한 쇼핑을 하기를 바란다.

장올가 경기외국인SNS기자단

Шопинг в Корее 한국에서 즐겁게 쇼핑을 하는 7가지 방법

싼 가격에 쇼핑할 수 있는 시장부터 온라인쇼핑, 명품 취급하는 백화점과 해외직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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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조성심)는 파주시 관내 다양한 

가족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맞벌이가정 무료 노무상담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는 2021 맞벌이가정을 위한 무료 노무

상담을 실시한다.

일하는 엄마, 아빠의 직장 내 문제를 

공인노무사와의 전화상담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일하

는 엄마, 아빠 대상이며 상담내용은 채

용, 임금, 산재, 육아휴직 등 노동법률 

전반이다. 

노무상담은 2월부터 11월까지 진행

하며 매월 1일 낮 12시 온라인(http://

naver.me/xTexRCaK)으로 선착순 접

수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센터(031-

949-9164)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육아나눔터 품앗이 가족 모집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는 경기육아나눔터 품앗이 가족을 모

집한다. 

부모가 주체가 돼서 자녀들의 돌봄, 

양육과 관련한 자유로운 주제를 월 단

위로 계획해 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요

리, 독서, 미술, 그림책, 체험활동 등 다

양하다. 파주시에 거주하며 영유아, 초

등자녀를 둔 2가족 이상 그룹을 선착

순 접수하며 무료다. 모집인원은 5~10

그룹이며 활동비 및 활동에 필요한 공

간을 지원한다. 

월 3회 이상 품앗이 활동을 진행하

며 일지 및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육아나눔터 

관리자 및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031-949-9164)로 하면 된다.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운영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는 다문화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

제해결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

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 위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를 한다.

사업대상은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

족, 북한이탈주민가족 등이며 전화, 온

라인, 센터내방, 가정방문 등으로 이뤄

진다.

사업내용은 폭력, 이혼, 빈곤, 자살 

등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안내 및 

지원이 이뤄지는 ▲위기 상황지원 및 

▲내부자원 연계 ▲외부자원연계 등이

다. 내부자원 연계는 개인 및 가족상

담, 한국어교육, 서포터즈, 방문교육, 자

조모임 등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며 외

부자원연계로는 법률상담, 긴급지원 등 

타 기관 연계사업이다. 기타 자세한 사

항은 센터 다문화가족사례관리사(031-

949-9164)에게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양한 가족의 행복한 삶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노무상담 및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육아품앗이 등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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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무료화 촉구하며 고양.김포시와 공동성명 발표

파주시는 지난 2월 3일 일산대교에

서 고양.김포시와 함께 일산대교 통

행료 무료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공동성명 발표에는 최종환 파

주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

포시장이 참석해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적극 지지하

고,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

금공단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 적극적인 자세로 통행료 무료화 

협상에 임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

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일산대교 무

료화는 이미 늦은 상황이지만 오늘의 

이 공동성명 발표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실현의 단초가 돼 경기서북부 

시민들의 교통복지권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의 교통권 확대를 위

해, 향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에서

도 ‘동일서비스-동일요금’이라는 합

리적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라

고 말했다.

파주, 고양, 김포 지역을 대표해 경

기도의회 의원 4명도 지난 2월 8일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사를 방

문해 성명을 발표하고, 경기도 서북

부 200만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

우고 있는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 

논의에 국민연금공단이 적극 나설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해당 의원들이 지난 2

월 4일 일산대교에서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국민연금공단을 협상 테이

블로 끌어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박정 더불어민주당 경

기도당위원장의 친서도 전달했다.

김영의 기자

영아 둔 부모의 양육부담 준다

파주시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실시

영아를 양육하는 다문화가정에 반가운 

소식이다. 

파주시는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육아 부담경감을 위해 ‘시간제

보육’ 사업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현재 파주시 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은 2개소로 금촌 어린이집(금촌1동)과 시

립 산내어린이집(운정2동)에서 운영 중이

며, 추가로 6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시간제보육서비스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부

모가 병원 이용, 취업 준비, 가족 돌봄, 

단시간근로 등으로 일시적이거나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시간 단위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시간당 보육료는 4,000원으로 그중 

3,000원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1,000원은 

본인이 부담한다. 

아동당 1일 사용 시간제한은 없으며 

월 최대 80시간을 이용할 수 있고, 월 80

시간 사용이 끝나면 정부 지원은 안 되

지만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관련한 자세한 내용

은 파주시청 보육청소년과(031-940-4413)

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韩国政府表示，今年为青年、新婚夫

妇、高龄者等低收入阶层的住房稳定计划

供应4万5000套购买租赁住宅。购买租赁住

宅有望对多文化家庭等的住房稳定带来

帮助。 今年的目标4万5000户比去年的2万

8000户购买租赁住宅供应业绩增加60%以

上，是自2004年开始推进购买租赁住宅事

业以来的最高值。

购买租赁住宅是指，韩国土地住宅公

司等公共住宅事业者购买现有住宅等后，

以低廉的价格向改建、维修或改造后的入

住者租赁住宅。

今年的目标是▲新建购买约定▲公共

改造▲以现有住宅的购买方式确保的计

划。 新建购买约定将比前一年增加75%，计

划供应2万1000户。即，公共住宅事业者在

竣工前约定购买民间事业者建设(或预定

建设)的住宅的方式。

为了扩大3 ~ 4人以上的家庭也可以

居住的新建中型住宅(60 ~ 85㎡)的供应,

购买约定供应一定量以上的住宅，赋予运

营商公共宅地优先、商家提供奖励,并为缓

解事业者的负担特约保证而新建的计划。

公共装修计划供应8000户家庭。超过

住宅容积率的旅游酒店等此前因住宅容

积率的差异，不可能改变用途，但是政府从

今年第2季度开始正在推进以公共改造来

供应住宅的法令修正。

购买现有住宅将提供1万6000套。公共

住宅事业者将从许可机关获得竣工许可的

住宅购买，通过再粉刷、地板等维修后向低

收入层迅速提供的方式。

购买租赁住宅将提供给无住宅者，并

考虑收入标准(前一年度城市劳动者每户

平均月收入)和资产标准等因素后提供。

今年购买租赁住宅供应的特点是▲新

设新婚Ⅱ类型第4顺位,▲放宽1 ~ 2人家

庭收入标准▲扩大多子女家庭认定范围▲

高龄者无限制续约等。

高收入标准的新婚Ⅱ类型是婚姻后7

年,但没有子女的夫妻或因收入、资产无法

申请的夫妻等,为入住而大幅度放宽入住

条件而新设的第4顺位。

1~2人家庭的收入标准也有所放宽，多

子女家庭的认定范围也有所扩大。高龄者

可以无限制地续约。

排在第4顺位的是月平均收入在120%

以下(双职工140%)，如果总资产在3亿300万

韩元以下，就可以申请。

新婚夫妇购买租赁Ⅰ类型为1万5000

户,Ⅱ类型供应5000户,多子女1500户,一般

型是1万3000户,高龄者1000户购买租赁将

给予供应。

在京畿道，通过京畿住宅城市公司，已

经开始了对现有住宅的购买、租赁、预备入

住者的第1次招募。

申请时间为2月22日至26日，以光州、

九里、金浦、南阳州、东豆川、富川、水原、骊

州、乌山、龙仁、议政府、坡州、始兴、平泽、

华城等15个市郡的购买租赁住宅为对象。

希望入住的多文化家庭只要向登记身

份证的居住地的行政福利中心(居民中心，

邑面洞事务所)提出申请即可。另外，京畿

住宅城市公司还在招募同期租赁住宅。

咨询热线1588 - 0466

<한글 기사 37면>       왕그나 기자

居住环境不佳的多文化家庭，今年入住购买租赁

住房挑战 다문화가족도 매입임대주택 입주 도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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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위기극복 위해 핀셋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소 영업제한업소 50~100만원 지원, 해당 업소 운영 다문화가정에도 도움

군포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

을 위해 행복지원자금을 지급한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2월 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행복

지원자금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한대희 시장은 “어떻게든 코로나19를 이겨내려고 피

눈물나는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 마음 아플 따

름”이라며,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해서 자영업자 등 소

상공인들을 지원해드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대희 시장은 “지원 대상은 관내 집합금지업소와 영

업제한업소 등 5,430여 곳으로, 집합금지업소는 100만원, 

영업제한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제한 횟수에 따라 50만원

에서 100만원을 지원해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이번 행복지원자금 액수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지만, 그래도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

로 검토해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100만원이 지급되

는 집합금지업소는 유흥업소 5개 종류와 노래연습장, 실

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이다. 영업제한업소의 경우, 지난해 8월과 지

난 연말 등 두차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등은 100만원, 지난 

연말 영업제한을 받은 이미용업과 오락실, 멀티방, 놀

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상점·마트(300㎡ 이상), 숙

박업 등은 5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자격은 2020년 12

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연평균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으로, 신청일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조치를 위반

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복수급, 또는 부정수

급인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행복지원자금은 온라인의 경우 2월 22일부터 3월 5일

까지 군포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접수한 후 서류확인 

등을 거쳐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어 온라인 미신청 사업체와 대상 명단에서 누락된 

사업체는 3월 8일부터 3월 12까지 군포시청 대회의실에

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역시 서류확인 등을 거쳐 순차적

으로 지급된다. 

소요 예산 48억 9천여만원은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군포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일자리경

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복지원자금 운영단을 구성해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행복

지원자금 지원은 군포·안양·의왕 3개시 합의에 따른 것

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031-390-0286)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Внедрение электронной системы разрешений н
а въезд

Введена система электронного разрешения на в
ъезд (ETA),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й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
ться быстрый и удобный въезд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
стов и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возможно будет заблоки
ровать незаконное пребывание.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остран
цам, которым разрешён въезд в Корею без визы,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ддержк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или 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нтересах, заран
ее получить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е  электронное разре
шение на поездку. Иностранцы, получившие элект
ронное разрешение на поездку, освобождаются о
т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карты и могут 
въехать в страну после проверки их личности на с
пециальной стойке проверки.

До сих пор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в целях расш
ирен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и привлечения туристов, расширило список въезж
ающих по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у. В результате кол
ичество безвизовых въезжающих в 2018 году увел
ичилось и составило 53% от всех иностранных въ

езжающих. 
Однако, поскольку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въезжаю

щих в страну по безвизовому режиму и нелегальн
о проживающих в стране, увеличилось до 54,1% о
т общее количества нелегалов и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было усилено собеседование для въезжающих, м
ногим людям приходилось долго ожидать в аэроп
орту или возвращаться на родину из-за подозрен
ия в намерении незаконно остаться в стране. В М
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пояснили, что учитывая указ
анные факторы была внедрена данная   система.

Введён залог для лиц подлежащих депортации
Так же в законе об иммиграции были внесены из

менения. Теперь возможно оплатить штраф за на
рушение иммиграционного порядка кредитной　к
артой или картой предоплаты. Раньше оплата шт
рафов была возможна только наличными, поэтом
у иностранным резидентам внезапно приходилос
ь собирать наличные, но теперь возможно распла
чиваться кредитной картой.

Также с 21 января была введена система залого
вых депозитов для им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авонаруш
ителей. "Залог на гарантию исполнения" введение 

данной системы будет выгодно для иностранцев, 
так как они будут освобождены от задержания и у 
них будет время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выезду. 

Раньше 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м иностранным р
езидентам, внезапно подвергшимся задержанию 
в результате рейдов Министерства юстиции, не пр
едоставляли время для сборов или подготовки к в
озвращению в свою страну, и их направляли в цен
тры временного пребывания, где они находились 
до депортации. 

Теперь, при внесении залога (депозита) на гара
нтию исполнения,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время для по
дготовки к выезду, например для получения залог
а за арендную плату и т.д. При выезде из страны в 
срок, установленный министерством юстиции, зал
ог возвращается. 

Глава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власти может назначить 
депозит в размере до 20 миллионов вон иностран
цам, подлежащим депортации.  В случае нарушен
ия условий, весь или часть депозита будет переве
дена в национальную казну. 
<한글 기사 1면> 

                                       장올가 기자

Новшества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введённые в этом году, о которых должны з
нать иностранные резиденты 외국인주민이 알아야 할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출입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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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경기도가 도민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은 2021년 1년 19일 기준 군포시 거주 시민(거주 

외국인 포함) 273,775명으로 경기지역화폐와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승인 문자를 받은 후 3개월

(시한 : 2021년 6월 30일) 안에 주민등록 거주지 내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할 수 있다.

신청은 취약계층(기초연금수령 고령자.장애인연금 수

령자.저소득 한부모가정.기초생계급여 수령자 등 2만

6,400여 명)의 경우 3월 14일까지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한

다. 일반인은 3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을 계획인

데, 신청 분산을 위해 2월 28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가 1과 6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

화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해야 하며, 토요

일과 일요일, 그리고 3월 1일부터 14일까지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월 1일부터 4월 30

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다문화가족과 영주권자에게만 지급됐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올해 모든 거소 외국인주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안전총괄과(031-390-

0449)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basicincome.gg.go.kr)를 참고하면 알 수 있다.

김영의 기자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월부터 현장 접수

군포시 1인당 10만원 ... 외국인주민도 온오프라인 신청

다양한 교육으로 부모역할 지원해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부모역할 등에 대해 알려

준다. 부모역할지원사업인 ‘군포부모학교’는 3월 20

일 1회기로 자녀 훈육법이, 3월 27일 2회기로 자녀 

자존감 높이기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3월 12일까지 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

인으로 접수한다.

군포시 거주 유.아동기(2~11세) 부모 40명 대상이

며 회기당 20명이다. 참여자 가정 내 온라인 교육으

로 진행되며 단국대학교 외래교수인 유지혜 강사의 

강의로 이뤄진다. 신청 및 문의는 센터(031-392-1812)

로 하면 된다. 토요돌봄 너나들이로 ‘양육자와 함께

하는 성교육’이 2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까지 실

시간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2월 

23일까지 온라인(http://gunpo.familynet.or.kr) 선착

순 접수한다.                          이지은 기자

올해도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추가 감면한다

군포시, 코로나19 장기화 극복 2월 부과분부터 감면 대상

군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추가로 3개월 동안 15억원 규

모의 상하수도 요금 사용료 5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

혔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대기업, 학교시

설 제외),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2월 부과분부터 감면되

며, 감면 규모는 4,400여건에 액수는 월 4억9천만원에 이

르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악화에

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

해 추가로 감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시는 지난해에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중소

기업 등 관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4,380여건, 14억

5,600만원 규모로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수도과(031-390-3221)로 문의하

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달리는 북버스 이동도서관 서비스

4만권 도서 구비 45인승 버스 출동

군포시는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원거리 6개 지역 

14곳을 순회하는 ‘2021년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시작

했다고 밝혔다.

‘이동도서관 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원

거리 지역 주민들의 주변으로 다양한 도서를 비치한 

차량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노인과 임산부, 소

외된 지역주민 등에게 독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45인승 버스를 특수차량으로 개조

한 이동도서관은, 아동·일반도서 등 총 39,700여권의 

장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동도서관 서비스

를 이용한 시민은 1,132명, 제공된 도서는 5,944권에 

이른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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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Áp dụng chế độ cấp visa du lich điện tử
Nhằm mục đích hỗ trợ việc nhập cảnh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vào Hàn quốc một cách nhanh chóng và 
thuận tiện nhất cũng như ngăn chặn được việc lưu trú 
bất hợp pháp, trong năm nay Hàn quốc đã quyết định 
thi hành chế độ cấp visa du lịc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hông qua hệ thống điện tử(ETA)

Bộ Tư pháp cho biết sẽ cấp visa du lịch điện tử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thuộc diện không cần visa 
vẫn có thể nhập cảnh được nhằm đảm bảo duy trì trật 
tự xã hội cũng như phán đoán thấy điều này là cần 
thiết cho lợi ích của Quốc gia.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n 
được visa du lịch điện tử sẽ được miễn xuất trình visa 
tại cửa Nhập cảnh mà chỉ cần xác nhận những thông 
tin cơ bản của bản thân mình tại quầy kiểm duyệt dành 
riêng cho dạng visa này là có thể nhập cảnh.

 Bộ Tư pháp cho biết trong thời gian vừa qua với 
mục đích mở rộng quan hệ ngoại giao cũng như duy 
trì một lượng khách tham quan ổn định nên đã tiến 
hành mở rộng đối tượng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nhập 
cảnh mà không cần visa. Bộ Tư pháp đã thu được kết 
quả sau khi tiến hành triển khai phương án đó chính 
là bộ phận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mà không 
cần visa chiếm đến 53% tổng số ngườ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heo con số thống kê năm 2018. Tuy nhiên, 
song song với con số người nhập cảnh tăng thì con số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p cảnh mà không cần visa lưu 
trú bất hợp pháp cũng tăng đến 54.1% trong tổng số 

người nước ngoài lưu trú bất hợp pháp tại Hàn quốc, 
dẫn đến việc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cần phải trải qua vòng phỏng vấn 
đầy gắt gao của Đại sứ quán hay phải đợi hàng giờ 
đồng hồ tại quầy Nhập cảnh tại sân bay, vv nếu trong 
quá trình kiểm tra cơ quan chức năng nhận thấy có 
những điều nghi vấn liên quan đến việc lưu trú bất hợp 
pháp sẽ không được phép nhập cảnh mà phải quay trở 
lại quốc gia của mình. Nhằm khắc phục những vấn đề 
nêu trên Bộ tư pháp đã ra quyết định thi hành chế độ 
ETA.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ược cấp loại visa này là 
những công dân thuộc 66 quốc gia kí hiệp định miễn 
visa với Hàn quốc, 46 quốc gia được chỉ định là quốc 
gia được nhập cảnh mà không cần visa. Bộ Tư pháp 
cũng đang gấp rút chuẩn bị những công đoạn tiếp 
theo như tạo ra hệ thống để có thể thi hành chế độ này 
một cách tuần hoàn nhất vào trong năm tới.

Áp dụng nộp tiền bảo chứng với Lệnh xuất cảnh
 Trong năm nay, chế độ về tội phạm liên quan đến 

xuất nhập cảnh cũng đã được thay đổi. Bắt đầu từ 
năm nay người nước ngoài vi phạm luật xuất nhập 
cảnh cũng có thể thanh toán tiền phạt bằng thẻ tín 
dụng hoặc thẻ check. Trước đó, tiền phạt chỉ có thể 
nộp bằng tiền mặt nên thỉnh thoảng có gây ra một số 
những bất tiện đối với người bị nộp phạt nhưng hiện 
nay người vi phạm có thể nộp bằng thẻ ngân hàng, 
đây là một điều rất thuận lợi.

Ngoài ra, kể từ ngày 21 tháng 1 vừa qua, chế độ 

nộp tiền bảo chứng đối với người nhận được lệnh xuất 
cảnh của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do vi phạm luật 
xuất nhập cảnh cũng đã được thi hành. Điểm hữu íc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hi nộp số tiền bảo chứng này 
đó chính là không cần phải về những cơ sở bảo hộ 
người nước cho đến khi xuất cảnh mà họ có thời gian 
để chuẩn bị những vấn đề cá nhân khác trước khi xuất 
cảnh.

Trước đây, người nước ngoài khi không đăng kí 
chứng minh thư tại Hàn quốc, khi bị các tiến sỹ chức 
năng của Bộ Tư pháp bắt, họ sẽ được dẫn về các cơ 
sở bảo hộ người nước ngoài, chờ ở đó cho đến khi 
được xuất cảnh mà không có thời gian chuẩn bị đồ 
đạc hay giải quyết những vấn đề cá nhân trước khi rời 
khỏi Hàn quốc. Bắt đầu từ năm nay, khi người nước 
ngoài nộp tiền bảo chứng trước khi xuất cảnh thì họ sẽ 
có thời gian để có thể xử lý các việc cá nhân của mình 
như nhận lại tiền đặt cọc nhà, vv Số tiền bảo chứng đó 
họ sẽ nhận lại được sau khi xuất cảnh theo đúng thời 
gian mà Bộ tư pháp đã yêu cầu.

 Số tiền bảo chứng này được C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quy định, tối đa là 20 triệu won đối với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nhận được lệnh xuất cảnh. Nếu 
người nước ngoài vi phạm nội quy này thì số tiền bảo 
chứng đã nộp sẽ bị trích một số hoặc toàn bộ vào 
quốc khố của Hàn quốc.
<한글 기사 1면>        

                                      강혜나 기자

Những chính sách về xuất nhập cảnh được thi hành mới trong năm nay mà 
người nước ngoài nên nắm bắt. 올해 달라진 한국의 출입국정책

京畿住宅都市公社、傳貰賃貸 전세임대 3,380世帯入居者募集

2月22~26日まで、多樣な階層供給... 居住地域の住民センターにて申し込み

京畿住宅都市公社(社長イ・ホンオク、GH)は、

京畿道内の低所得層のための‘旣存住宅傳貰賃

貸’ 3,380世帯の入居者を2月22日から募集すると

発表した。

旣存住宅傳貰賃貸事業は入居選定された人が希

望する住宅を探し、GHが旣存住宅の所有者と傳貰

契約を締結して、廉価な賃貸料で再賃貸する制度

だ。

対象住宅は國民住宅規模85㎡以下の單獨、多世

帯、文化、住居用オフィステルだ。今回の募集の

特徴は、申し込み対象を旣存の一般タイプ以外に

高齡者、新婚夫婦を含んだことだ。

賃貸期間は2年、最大9回の再契約で20年間居住

可能だ。

申し込み対象は無住宅世帯構成員で、道內31の

市郡に居住する生計·醫療受給者、ひとり親世帯、

都市勤勞者月平均所得70%以下の障がい者、住居支

援が急がれる世帯、高齡者、新婚夫婦など、公告

文にて定められた資格条件を満していれば申し込

み可能だ。

一般タイプと高齡者タイプは入居者負擔金5%を

除外すれば、世帯当たり最大1億450万ウォンまで

傳貰金の支援を受けられる。新婚夫婦タイプは入

居者負擔金を除外した1億2,825万ウォンまでの傳

貰金支援が可能だ。

申し込み期間は2月22日から26日まで。入居者募

集公告日基準で申込者の住民登錄が登載された居

住地の住民センター(邑面洞事務所)にて申し込む

こと。

チャン・ドンウGH住居事業本部長は、“昨年は

一般タイプが中心だったが、今年は高齡者、新婚

夫婦など、多樣な階層へと対象を拡大し、今年の

供給物量を合わせると公社の傳貰賃貸世帯数は計1

万6千号となる”とし、“道民の安定した住居環境

のために住居福祉事業を持続的に拡大していく”

とした。

入居予定者の發表は申し込み日から3ヶ月後、GH

ホームページ(www.gh.or.kr)に揭示されるか個別

通報される予定。その他の事項はGHホームページ

を参考にすること。

一方、京畿住宅都市公社は買入賃貸住宅の募集

も行っている。 

問い合わせ：1588-0466

<한글 기사 44면>        

                                     번역 아키오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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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월 9일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와 함께 하는 제25회 다문화

가정 후원나눔행사’를 가졌다.

설을 맞이해 영일식품을 포함한 광명시식품제조가공

업협회 소속 회원사들은 자체 생산품인 세제, 손칼국수

면, 양념, 빵, 찹쌀떡과 라면 등(850만원 상당)을 다문화

가정 40가구에 전달했다.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는 지난 2009년부터 12년째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다문화가정에게 물품을 후원해 

왔으며 이번 행사가 25회째다.

올해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으로 진행했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식품제조가공업협회와 다

문화가정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후원 행사를 진행하

지 못했지만, 물품 나눔으로 마음 따뜻해지는 설 명절

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 향한 지역 기업들의 지원

광명시식품제조가공업협회, 다문화가정에 설 선물

반려고양이까지 동물등록 확대

광명시, 1만원만 부담하면 가능

반려고양이를 키우는 다문화가족에게 반가운 소식

이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기존 반려견에만 한정

됐던 동물등록을 2월부터 반려고양이까지 확대한다

고 밝혔다. 

등록을 원하는 경우 관내 지정 동물병원 17개소

(사전예약 필수)에서 내장형 칩을 등록하면, 동물등

록에 드는 비용 중 마이크로칩 비용과 시술비 등 2

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1만원의 진료.상담비 부담

만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반려견은 12일부터 기

존 인식표, 내장형 칩, 외장형 칩 3가지 방식에서 내

장.외장형 칩의 두 가지 방식으로만 동물등록이 가

능하다. 반려견, 반려묘 등록지원은 예산 소진 시까

지이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농업과 동물복지팀

(02-2680-232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3월12일까지 직업

교육훈련 ‘반려동물관리전문가 양성과정’ 참여자 20

명을 모집한다. 

교육 기간은 3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180시간)

고, 교육은 주 5일(월~금),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1

시30분까지며, 교육 장소는 광명시 여성비전센터다.

김영의 기자

광명동굴, 외국인들이 꼭 가 볼 만한 대표 관광지로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 국내외 누적 관광객 592만명, 다양한 볼거리 최고의 관광지로 발돋움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인 ‘광명동굴’이 한국관

광 100선에 3회 연속 선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29일 2021~2022년도 ‘한국관광 

100선’에 광명동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2017~2018년, 

2019~2020년에 이어 3번째다.

‘한국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에 한 번씩 선정하는 것으로, 한국인은 물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꼭 가 볼 만한 대표 관광지 100개소를 

선정하고 있다. 

2013년도부터 시작해 이번이 5회째다.

이번 ‘2021~2022 한국관광 100선’은 ▲2019~2020년에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 ▲지자체 추천 관광지, ▲최대 

방문 관광지 중 선별한 198개소를 대상으로 1차 서면평

가, 2차 현장점검, 3차 최종 선정 위원회의 엄격한 심사

를 거쳐 선정됐다.

광명동굴은 일제강점기인 1912년~1972년까지 금·은·

동·아연을 채굴하던 수도권 유일의 광산으로, 1972년 폐

광된 이후 새우젓 저장고로 쓰이다가 2011년 광명시에

서 매입하여 개발했다.

동굴 내부에는 각종 공연과 3D 영화를 상영할 수 있

는 동굴예술의 전당을 비롯해 황금폭포, 근대 역사관 

등 다양한 볼거리가 가득하다. 

동굴 외부에는 라스코전시관, LED미디어타워, 인공

폭포, 도담길 등 특색 있는 장소와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다.

광명동굴은 지난 2015년 4월 유료 개장한 이래 592만 

명이 방문했으며, 국내외 관광객의 방문이 꾸준히 이어

지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동굴이 3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어,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개

발해 광명동굴을 사랑해 주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광명동굴에 평화공

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평화공원은 한반도 평화 염원과 

관광객들을 위한 역사 체험의 공간이 될 것이다”라며 

“광명동굴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한 위로와 힐링

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국관광 100선에는 광명동굴을 비롯해 광

주 화담숲, 양평 두물머리, 임진각과 파주 DMZ 등 경

기도의 관광지 12곳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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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들과 

지역사회 내 각 단체는 설을 맞아 나눔을 통해 사랑을 

나누며 따뜻한 광명시를 만들어가고 있다.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지난 2월 3일 결혼이민자 동아리에서 직접 만든 ‘설날 

다문화 밀키트’ 전달식을 가졌다. 다문화 밀키트는 결혼

이민자들이 직접 만든 베트남 음식(쌀국수, 반미)으로 

70인분을 다문화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광명식품제조가공협회 영일식품을 포함한 8개 업체에 

전달했다. 밀키트를 제작한 결혼이민자 김하영씨는 “평

소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

해주신 광명식품제조가공협회 관계자분들에게 결혼이민

자로서 고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전달할 수 있어 기쁘

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마음을 담은 따뜻한 한 끼

로 정을 나누고 싶다”라고 말했다.

광명식품제조가공협회 이영면 명예회장은 “광명시 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후원 물품을 지원하면서 다

문화가족과 2013년도부터 인연이 지속됐다. 이렇게 직접 

만든 베트남 음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밀키트를 전달받은 결혼이주여성 남편은 “베트남 음

식은 가족이 함께 자주 맛있게 먹는 음식이지만, 이렇게 

결혼이민자분들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은 처음이다. 다

가오는 설날 아내 고향의 정취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

을 것 같다”라며 감사를 전했다.

한편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다양한 다

문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

집(https://gmfc.familynet.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

다.                                       김영의 기자

결혼이민자가 만든 ‘다문화 밀키트’ 전달

광명건가다가, 베트남 음식 다문화가족 등에 전달

광명여성새일센터, ‘e커머스 

글로벌 창업과정’ 참여자 모집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월 1일부터 2월 26일

까지 직업교육훈련 ‘e커머스 글로벌 창업과정’ 참여

자 20명을 모집한다.

교육대상은 여성 예비 창업자, 경력단절 여성, 취

업준비 여성으로 취(창)업 의사가 확고한 여성은 참

여 가능하다.

교육기간은 3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184시간)이

고, 주3일(월, 수, 금) 9시30분부터 13시30분까지 진

행된다. 교육 장소는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이다.

교육내용은 1인 1오픈마켓 개설을 목표로 기업가 

정신, 전자상거래, 성공창업 노하우, 글로벌 셀링 트

렌드, Ebay 상품등록 실습, 셀러등급 상향전략, 국

내외 전자상거래 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교재비, 실습재료비 포함)이

며, 교통비로 월5만원씩 2회 지급(출석률이 80% 이

상인 경우)한다. 자비부담금 10만원이 있으나, 교육 

수료 시 5만원, 6개월 이내 취·창업 시 5만원을 환급

해 준다.

참가를 원하는 여성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광명시 여성비전

센터 1층 취업상담실(09:00~18:00)에 방문 제출하거

나 이메일로 제출해도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

고하거나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680-6773)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정부는 올해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를 매입·공

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문화가족 등

의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목표 4만5000가구는 작년 매입임대주택 공급실

적인 2만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지

난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

장 많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

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

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올해 목표 물량은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2만1000가구

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

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

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

(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 우선공급·가점부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특약보

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 리모델링은 8000가구를 공

급할 계획다. 주택용적률을 초과하는 관광호텔 등은 그

동안 주택과 용적률 차이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지만 

정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 리모델링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주택 매입은 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

허가 관청에게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

가 매입해 도배·장판 등 보수 후 저소득층에게 공급하

는 방식으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다.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며 소득기준(전

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고려해 공급한다.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의 특징은 ▲신혼Ⅱ 유형 4순

위 신설, ▲1~2인 가구 소득기준 완화 ▲다자녀가구 인

정범위 확대 ▲고령자 무제한 재계약 가능 등이다.

소득기준이 높은 신혼 Ⅱ유형은 혼인 후 7년이 경과

했으나 자녀가 없는 혼인부부 또는 소득·자산기준으로 

인해 신청할 수 없었던 혼인부부 등을 위해 입주요건을 

대폭 완화한 4순위를 신설했다.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완화됐고 다자녀가구 인정범위

는 확대됐다. 고령자는 무제한으로 재계약이 가능하게 

됐다. 4순위는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는 140%) 이하

이면서 총자산 3억30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Ⅰ유형은 1만호, Ⅱ유형은 5000

호가 공급되며 다자녀는 1500호, 일반은 1만3000호, 고

령자는 1000호의 매입임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기존주택 매

입임대 예비입주자 1차 모집이 시작됐다.

접수기간은 2월 22이부터 26일까지이며 광주, 구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수원, 여주, 오산, 용인, 의

정부, 파주, 시흥, 평택, 화성 등 15개 시군의 매입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문의 1588-0466 <중국어 32면, 

베트남어 24면, 러시아어 26면, 일본어 19면, 태국어 21

면>                                      송하성 기자

주거환경 좋지 않은 다문화가족, 올해 매입임대주택 입주 도전해요

역대 최대 4만5000호 풀린다 동주민센터 신청 … 다문화가족 주거안정에도 도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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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2월 15일 관내 바리스타학원에서 경기도와 김포시 

지원사업인 ‘2021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바리스타1

급 양성과정’을 개강했다.

이번 교육은 전년도 사업인 바리스타 양성과정이 단

순한 취업 목적 외에 가정생활에서 활용이 가능하고 학

력과 경력에 상관없이 여성 전문직으로써의 진입이 용

이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전문심화과정인 바

리스타1급 양성과정을 개설하게 됐다.

이번 ‘바리스타1급 양성과정’은 이날 개강식을 시작으

로 총 10회 30시간 교육에 들어갔다. 매주 평일 오후 14

시부터 17시까지 자격증 취득 과정에 맞춰 실습과 이론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특히 2020년 하반기 바리스타 과정에 참

여하여 전원 자격증을 취득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창

업 등의 심화과정을 통해 구성원 및 사업담당자들과 라

포(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극복

하면서 미래를 찾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의사

소통과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화 센터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교육에 참여한 강사 및 교육생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인

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주여성들의 역량강화를 돕

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해 지역사회와 함

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 참여자들은 자격증 취득 후 지역사회 지원 

연계를 통해 취업 활동과 재능 기부로 나눔 활동을 전

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바리스타 전문심화과정으로 전문성 높여요

김포건가다가,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바리스타1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청년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주

거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만19세~30세)에

게 주거급여를 분리지급 하는 제도로, 분리거주 사

실 확인 증빙 서류와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등이 필요

하다. 청년 분리지급은 기존 보장가구의 틀을 유지

한 채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장

가구에서 청년 가구를 분리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하여야 한다.

권이철 주택과장은 “1월부터 청년 분리지급이 시

행됨에 따라 김포시에서도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

고 있다.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과, 좀 더 많은 분들이 주거 걱정 없는 풍성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은 가구주인 부모의 주소지에

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으로 해당 읍·면·동 행정복

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하면 되며, 기타 주거급여

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청 주택과(031-980-

2416~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

다.                                   이지은 기자 

일부 다문화가족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 노력!

김포시 기존주택 전세 및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 안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하여 오는 2월 22일(월)부터 2월 26일(금)까지 기존주

택 전세·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란,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

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

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

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

는 주택이다.

김포시의 공급호수는 60호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경기도에서 200호를 모집한다.

매입임대 주택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등 저소득 국민

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다가구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로, 

김포시는 16호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2.05) 기준 ▲(1

순위자) 생계·의료 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평

균소득 70%이하인 장애인 가구, ▲(2순위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

애인 가구, ▲(고령자) 차상위계층이상의 만 65세 이상

인 자 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경우 ▲월평균 전년

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맞벌이 90%) 이하인 가구 등이며, 매입임대 주택의 경

우 ▲가구당월평균소득 50%이하인 가구 등으로, 모집별 

신청자격 및 지원한도(11,000만원~13,500만원)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

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

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980-

2416~7),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에 문의

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가구 추천

주거취약 가구 주택 에너지 효율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2021년 햇살하우징 사업대

상자(2차) 가구를 2월 24일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

해 추천받는다.

김포시 주택과에 따르면 주택의 노후도 및 난방이 

취약한 차상위계층 자가주택 총 18가구(예비대상 4

가구 포함)를 금년도 『햇살하우징』 사업대상자로 

발굴하여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추천대상은 노후도가 심한 자가 주택 및 소유자로

부터 5년 이상 거주를 동의 받은 임차주택 거주 가

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

구이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주택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난방비등 주거비 절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가 한국에너지공단,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약

을 맺어 201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저소득 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사업으로써 일반 주택 개보수 사업

과 달리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단을 통해 에너지 효

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주택 개보수를 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가구당 주택 상태에 따라 최대 500

만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문의 사항은 김포시청 주

택과 주거복지팀(전화 980-2416 ~ 2417),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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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рпорация городского жилищного ст
роительства Кёнги проводит набор н
а 3.380 квартир под аренду жилья с з
алогом.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для различных слоёв насе

ления с 22 по 26 февраля ...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 в админи

стративном центре.

Корпорация городского жилищ
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ёнги (презид
ент Ли Хон Ук , GH) объявила о т
ом, что с 22 февраля начат набор 
3380 арендаторов «существующе
го жилья под аренду с залогом» д
ля семей с низким доходом на тер
ритории Кёнгидо.

Проект "существующее жильё п
од аренду с залогом" реализуется 
по следующей системе: лицо, выб
ранное в качестве арендатора, по
дыскивает желаемое жильё, GH п
одписывает контракт с владельце
м выбранного жилья под аренду с 
залогом, а затем пересдаёт жильё 
в аренду с залогом по невысокой 
цене.

Параметры жилья  - это одноква
ртирные,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е, много
блоковые дома, апаты, или жилой 
офистель с национальной шкалой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менее 
85㎡. Особенностью данного набо
ра является включение пожилых л
юдей и молодожёнов в дополнени
е к существующему общему списк
у заявителей.

Срок аренды составляет 2 года, 
и возможно максимальное продле
ние до 9 раз,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озм
ожно проживание в течении макси
мум 20 лет.

Претендентами являются семь
и, члены которой не имеют собств
енного жилья, проживающие в 31 

городах и округах на территории К
ёнги: получающие пособия на сре
дства к существованию и медицин
ские услуги, неполные семьи, горо
дские рабочие с ежемесячным до
ходом менее 70% от среднего, лю
ди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
ми, пожилые люди, молодожены и 
т.д.

Обычные семья и пожилые могу
т получить максимум 104,5млн. во
н на семью, исключая 5% арендно
го взноса, а молодожены могут по
лучить максимум 128млн.250тыс. 
вон без учёта арендного взноса.

Срок подачи заявок с 22 по 26 ф
евраля, и с даты уведомления о н
аборе, заявление можно подать в 
местном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м центр
е (районный, областной) по месту 
регистрации заявителя.

Тян Донг У,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ж
илищного бизнеса  GH, сказал: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проекте участвов
али обычные классы, а в этом год
у была расширена цель на разли
чные классы, такие как пожилые л
юди и молодожены. Благодаря эт
ому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бщее количе
ство домохозяйств, сдаваемых в ч
астную аренду, составит 16.000 ». 
Мы будем расширять проект по со
циальному обеспечению жильём, 
чтобы создать стабильную жилищ
ную атмосферу для жителей ».
<한글 기사 44면>     장올가 기자

코로나 확

산  속 에 서 

2021년을 맞

이했습니다. 

그런데 음울

한 새해 1월 8

일에 서울법원

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

습니다.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

하는 「위안부」 피해자 12명(생존자는 5

명)의 호소를 인정,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한 것입니다. 그날은 기이하게도 약 

30년 전인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들과 지원자들이 일본 정부의 사과

와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대사관 앞 수

요집회를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판결을 받은 일본은 곧바로 “결코 받

아들일 수 없다”, “1965년 한일협정으

로 결판이 났다”, “2015년 한일합의 원

칙을 무너뜨린다”라며 종래의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가토 관방장관은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으로 한국 재

판권 복종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새로이 

주장해, 판결을 받아들일 기색도 없습

니다. 일본 언론도 배상명령으로 한국 

내 일본재산에 대하여 얼마나 강제집행

이 내려질지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입니

다. 

이번 문제에서 우선 짚어봐야 하는 

것은 강행규범(?行規範-jus cogens)이

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모든 법률의 전

제가 되어야 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예

를 들어 살인은 잘못한 일이라 해도 노

예제도를 인정하는 나라에서는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 사람(노

예)을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

지만 강행규범,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원리가 작동되면, 비록 노

예제를 인정하고 있어도 이를 죄로 파

악할 수 있습니다. 

한일협정으로는 일본이 식민지지배 

책임을 인정하며 배상하지 않았으며, 

한국에 일종의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유

상과 무상 경제지원을 했을 뿐입니다. 

또한, 개인이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권리가 협정으로 인해 없어지

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도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일합의 역시 마찬가지입

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없었던 

것으로 하고 싶은 당시 아베 정권과 

「한일관계 개선」으로 정권안정을 도모

한 박근혜 정권이 피해자나 지원자들을 

무시한 채 진행한 언약에 불과합니다. 

합의한 박근혜 정권은 합의에 반대하며 

민주화를 원하는 한국시민의 힘으로 퇴

진한 것입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전시 성폭력이 명

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대응(피해자에 대한 배상, 가해자

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게 정한 

강행규범이 적용됩니다. 한일협정과 합

의를 구실로 일본 정부가 판결을 무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재판에서 피고가 된 일

본 정부 측은 한 번도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피고가 언급하

지 않은 한일협정 한일합의는 판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새로이 일본 정부가 주

장하는 주권면제(국가면제)란 ‘어느 나

라의 재판소가 다른 어느 나라를 대상

으로 하는 소송 재판권을 가지지 못한

다’는 국제관습법입니다. 즉 일본 정부

는 한국(의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

로 판가름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러나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피해자는 주권면제 예외가 

된다’라는 것은 이탈리아 펠리니 사건 

판결예(독일로 인한 이탈리아인 강제노

동 피해자가 독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

한 재판)을 보아도 분명합니다. 또한, 

여기서도 주권면제 예외가 되는 인권예

외(人權例外) 요건으로써 ?국제인도법 

국제인권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위반

한 규범이 강행규범 ?법정지국의 국내

재판이 최후구제 수단일 것 등이 있습

니다.(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낡은 국제법에

서는 인권예외는 부정됩니다. 반대로 인

권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법에서

는 긍정됩니다. 무엇이 정의인지, 세계

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생각하

면, 이번 판결은 정의를 요구하는 국제

적인 흐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일본을 겨냥한 ‘반일’ 판결이 아

니라, 제국주의로 인한 식민지 지배를 

묻는 세계적인 인권의식 고조의 결과입

니다. 

이번 판결은 30년 전부터 일본 정부

를 상대로 싸워 온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큰 한 걸음이 

됨과 동시에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인권

예외를 인정한 판결로써 국가로 인해 

침해된 사람들의 인권을 회복시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의 실현을 향해"

2021 일본군 「위안부」 판결

미야우치 아키오

  기획            아키오의 한일역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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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

는 지난 2월 6일 김포시의 다양한 가족들과 온라인으로 

‘2021 설명절문화이해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화상회의 서비스 ‘줌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과 함께 대면 교육이 함께 진행됐다. 대면 

교육에는 가족역량강화 대상자 중 북한이탈 한부모 가

정의 엄마와 자녀가 초대됐다.

센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

데 김포 관내 다양한 가족과 민관학 관계자 등 200여 

가구에 3일간 설명절 키트(떡국만들기, 윷놀이, 공기놀

이, 중국 세뱃돈 봉투 및 전지공예)를 배분한 바 있다. 

교육에는 이들 중 사전 신청한 55가정, 약 2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행사는 먼저 김연화 센터장이 설명절 이해교육, 

한복입기, 세배하기, 전통·현대식 차례상 차리기 등 한

국의 설 명절 문화교육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어 

결혼이주여성 강사 3명(중국, 베트남, 일본)으로부터 각

국의 설의 공통점을 알아보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

록 다양한문화에 대한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전통놀이와 떡국을 함께 만들며 행사를 

마쳤다. 특별히 명절놀이로는 윷놀이와 공기놀이를 진

행했는데 윷판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미션들로 

구성된 센터제작 자체 윷판을 활용했다. 공기놀이는 부

모 및 조부모가 아이들에게 알려주게해 세대전수가 가

능하도록 진행했다. 

분리된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에서는 정부의 거리두

기 지침완화와 방역수칙에 의거, 가족역량강화지원사

업 대상자 중 북한이탈 한부모 가족들이 소규모로 명절

문화체험을 함으로써 고향에 가지못하는 아쉬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서 일본의 설문화이해교육 강사로 참여한 

유미코 씨는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일본과 한국의 

명절의 비슷한 점과 다른점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됐

다. 일본의 설 명절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고향 생각이 

많이 났다”며 “코로나19로 아이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놀이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윷놀이를 하면 즐거울 것 

같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한국의 전통과 현

대사회의 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

다”며 “특별히 올해 설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 방

역수칙과 관련해 온 가족이 모이지 못하는 만큼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인 명절행사에 전통과 현대의 방식을 

절충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거리는 멀어도 마음만은 가

까운 설 명절을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은 체험재료가 담긴 사전 키트 외에도 

명절음식레시피 및 전통놀이 방법, 센터에서 제작한 윷

판, 명절문화캠페인 자료 등 풍성한 유인물과 다문화가

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행사로 호평을 

얻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 극복! 김포에서는 가족 모두 안전하고 평등한 설명절 맞았어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1 설명절 문화 이해교육 온라인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

는 경기도와 김포시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사업인 

‘2021 한국어교육 온라인 수업’을 개강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에 코로나19로 갑작스런 비대면 

수업이 진행돼 학습자 일방시청 방식의 불편함이 있

었다면 올해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ZOOM을 활용

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온라인 

수업은 ▲2021년 3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수업이 이뤄진다. ▲김포시 관내 결혼이민자를 대상

으로 ▲정규 한국어 초급, 중급, 고급과 TOPIK 초급, 

중급, 그리고 자격증 대비반으로 구성되어 진행될 예

정이다. ▲수업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12시, 오후 13

시~15시까지며, 주말반(토)은 오전 10시~13시까지 진

행된다. (반은 단계별 배치평가 후 변경될 수 있음) 

▲신청방법은 2월22일~3월5일까지 관내 방문하여 신

청서 작성 후 단계별 배치평가와 ZOOM이용방법 교

육에 참여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와 한국문화를 익혀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을 통해 가족 간 유대관

계 향상을 위해 무료(교재비 자부담)로 진행되며 교

육 내용은 즐거운 한국어, 정확한 한국어와 영화와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개별연구교재), TOPIK 교재

를 활용한다.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수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단계별 배

치평가를 통해 난이도를 조절하여 반을 구성하고 간

담회를 통해 한국어 강사님들의 ZOOM활용 방법을 

공유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을 개발·연구하

는 노력이 반영되었다. 또한 학습자들의 ZOOM 이용

방법을 사전에 교육하여 수업 참여에 대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쌍방향 소통 가능한 한국어교육 진행해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온라인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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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는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들이 참여할 만

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한다.

#시민주도형 마을정원로 마음마저 환하게!

과천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꾸미는 ‘시민참여형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을 통해 마을정원 2개소를, ‘공공

주도형 마을정원’에서는 중앙공원 꽃길과 화분정원 조

성을 하게 된다.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마을 내 공원 및 공유지 등 

이용 가능한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10인 이내의 동별 

마을공동체가 정원을 조성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게 된

다.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에서는 참여자들의 역량 강화

를 위해 맞춤형 정원교육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원설

계와 조성 자문을 해 줄 시민정원사를 매칭할 예정이며, 

조성 설계에 따라 관목, 초화류와 정원조성 자재도 지원

할 계획이다.

‘공공주도형 마을정원’은 중앙공원 산책로 주변에 꽃

길 조성과 장소에 제약이 없고 이동 가능한 꽃 화분을 

설치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참여형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시청 홈페이지→ 과천소식 코너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접수하면 되며, 접수 기간은 3월 5일까

지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과천시(02-3677-2722)로 하면 

된다.

#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자전거 타자!

과천시는 올해에도 주민의 생활안전을 돕기 위해 

2021년에도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 제도를 시행한

다.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

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사

람으로 전입 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 자동 

해지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

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

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며, 상법 제732조에 따

라 만 15세 미만인 사람은 사망 항목에 대한 보장이 이

루어지지 않는다.

시민안전보험은 작년과 동일하게 ▲폭발·화재·붕괴 상

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

망 ▲만 12세 이하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등 11개이며 

최대 1천5백만 원까지 보장된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자세한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로 문의하

면 된다. 자전거보험도 작년과 동일하게 ▲자전거상해 

사망공제금 ▲자전거상해 후유장해공제금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상해 입원위로금 ▲자전거 사고 벌

금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자전거사고 교통사

고처리지원금으로 총 7개 항목에 대해 최대 3천만 원까

지 보장된다.

자전거보험 관련 보장 내용,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은 

2021년 2월 9일 이전 발생 사고의 경우 MG새마을금고

(02-502-3602)로, 2021년 2월 10일 사고부터는 DB손해

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년 마음다방에서 내 마음에 비타민 선물!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번 달부터 과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인 ‘청년 마

음다방’을 매월 1회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과천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일상의 변화, 

경제적 스트레스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을 돕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다.

청년 마음다방은 만 19세에서 34세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2월 23일 첫 프로그램으로 ‘명상 프로그램, 내 마

음의 비타민’이 진행된다.

‘명상 프로그램, 내 마음의 비타민’에서는 불안, 우울,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 불편감을 명상과 호흡을 통해 배

출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마음을 편안히 유

지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또 내면에 집중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2월 프로그램은 비대면 방식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을 활용해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 프로그램에 참

여할 청년을 모집하는 중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선착순 10명까지이며, 신청 방법 및 

문의는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w.kcmhc.

or.kr) 커뮤니티> 온라인 교육 또는 과천시정신건강복지

센터(02-504-4440)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볼 만한 과천시 알짜정보 모았어요”

과천시, 동네정원. 청년 마음다방. 자전거보험 등 다양한 시책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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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

터장 오연주)는 지난 2월 6일 만안종합사

회복지관과 함께 명절 지원사업 ‘복된 하

루’를 진행했다.

다문화가정 50가족이 참여한 이날 프

로그램은 한국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다문화가족과 함께 명절음식을 배우고 

이웃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에 배포한 식재료를 활용해 

한국 설명절의 유래 및 문화를 소개하고 

동그랑땡, 깻잎전 등 5종류의 ‘전’ 음식을 

실제로 만드는 활동이 진행됐다.

전문요리사가 진행한 ‘복된 하루’는 단

계 별로 ‘전’을 요리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다. ‘전’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다

문화가족들을 배려해 참가자들이 음식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요리과정 중간에 전 만들 때의 

주의사항, 좋은 표고버섯을 고르는 방법 

등 요리팁을 소개하기도 했다.

결혼이주여성 엄마 외에도 아빠와 자

녀 등 온 가족이 참여한 경우가 많아 사

이 좋고 행복한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

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주여성

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해 심

심한데 명절에 꼭 필요한 요리를 배울 

수 있어서 좋다”며 “한국음식을 자주 하

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다. 오늘 요리를 

하는 과정이 아주 재미 있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 아내와 함께 참여한 한 남

성은 “다문화가정에 유익한 요리 프로그

램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

나가 끝나면 꼭 센터에 가서 직접 프로

그램에 참여해 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

터는 만안종합사회복지관과 다양한 협력

을 추진하기 위해 하루 전인 5일 업무협

약을 체결하기도 했다.<사진 맨 오른쪽>

만안종합사회복지관은 이주배경아동 

돌봄환경개선지원사업 ‘레인보우 빌리지’

도 추진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안양 안심무인택배함

설치 5곳으로 확대해

안양시가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안

심무인택배함이 5곳으로 확대됐다.

안양시가 10일 안양4동·관양2동 다

목적복지회관과 명학역 육교(1번 출

구) 등 3곳에 공공 안심무인택배함을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다.

안심무인택배함은 택배 주문 시 받

을 곳을 택배함 주소지로 요청, 택배 

도착 알림 문자 수신 후 48시간 이내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택배 배달원과 마주칠 필요 없이 

원하는 시간에 물건을 찾아갈 수 있

어 여성을 비롯한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가 특히 편리함을 누리고, 범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추가 설치된 3곳은 시가 여성1인 

가구, 단독 다가구 밀집지역, 치안사

고 현황 등을 종합한 6만3천 건의 빅

데이터를 분석, 공간중첩 결과를 반

영해 선정했다.

이렇게 확대되는 안심무인택배함은 

장기보관 방지를 위해 48시간이 지난 

후에는 24시간 마다 1천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지은 기자

한국 명절에 다문화가족, 이웃과 ‘전’ 음식 나눠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만안종합사회복지관과 ‘복된 하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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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우울함, 요리교실과 취업교육으로 싹~ 날려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선주민 가족 대상 프로그램 운영

#가족요리교실 ‘Kitchen Together’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는 2021 가족요리교실 

‘Kitchen Together’을 4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총 

16회기로 진행한다.

’Kitchen Together’는 선주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하

는 요리교실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지원 

및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효과를 높이고 가족이 함께 참

여하여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효과를 갖기 위해 마련된

다. 안양시 관내 다문화가족 및 일반가족 10가족을 모

집하며 1~16회기 가정마다 요리조리 및 소개가 이뤄진

다. 전문 강사를 이용한 특별한 요리 강의도 6회기 진행

되며, 키트를 이용하여 가족이 함께 요리에 참여하게 된

다.

센터 관계자는 “선주민과 소통으로 지역사회 소속감 

증대 및 공동체 의식 함양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함으로

써 가족 내 친밀감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2021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1년 결혼이

민자 취업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강

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취

업 욕구가 높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

공함과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취업처를 

연계해 결혼이민자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경제적 주체

로서의 지역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진행된다.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은 제과기능사 자격증과정이 총 

25회기 진행되며 3월 26일 면접 후 3월 31일 취업기초

소양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은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매주 수. 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이뤄진다. 

시청 일자리센터 교육장과 BNC요리제과제빵학원에서 

교육이 이뤄지며 취업을 원하는 결혼이민자 10명 대상

이다. 한국어 토픽 3급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취업 욕구

가 강한 결혼이민자, 한국어 중급 이상 과정 수료 및 취

업 욕구가 강한 결혼이민자, 한국어 평가, 면접 등을 거

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이 추천하는지 순으로 선정된

다.

이번 취업교육은 고급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결

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취업기초소양교육을 진행하여 자

신에게 적합한 직종 및 취업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질을 

갖추게 할 예정이다. 또 취업교육 진행을 통하여 결혼

이민자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이중언어 역량을 갖춘 취업 욕구가 높은 여성 

결혼이민자에게 양질의 교육 제공은 물론 취업을 희망

하는 대상자에게 취업처를 연계하여 결혼이민자들의 생

활 안정을 돕고, 경제적 주체로서의 지역사회구성원으

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육은 취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제과

자격증(국가 공인) 교육반을 구성하여 제과자격증 시험

에 응시하고 시험에 합격 및 교육을 성실히 수료한 결

혼이민자에게 워크넷, 일자리센터 등 취업처 연계를 지

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방문 신청받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기타 자세

한 사항은 센터(031-8045-6396)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들도 119에 신고를 접

수할 때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의 도움으로 좀 더 정확하

고 신속하게 현장 대응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는 2월 15일부

터 ‘의용소방대 다문화 119안전지킴이’를 경기도 내 최

초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119안전지킴이’는 외국인 노동자 및 다문화가

정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누구나 차별 없이 안

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추진된다. 지역에서 활동 중

인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을 통해서 외국인이 119에 신

고를 접수할 때 재난종합지휘센터와 신고자 간 3자 연

결을 통한 통역을 지원해 정확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을 

추진하게 된다.

다문화 119안전지킴이는 현재 경기북부에 거주 중인 

중국. 필리핀 등 4개국 출신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영

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등 5개 언어 

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의용소방대원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실시간 

통역으로 신고자의 사정과 상태를 파악하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시범운

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

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통역 지원활동에 동

참해준 다문화 의용소방대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라며 “한국어에 능통하지 못한 외국인들의 신고 전화까

지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주민 119재난신고 5개국어 지원해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다문화 119안전지킴이’ 운영

안양건가다가, 다문화가족과 

함께 한 설 나눔 행사 개최 

대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하는 안양시 건강

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일 오후 4시 ‘2021 설명절 다문화가족과 

함께 한 설명절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나눔행사는 코로나19로 5인 이상 모임 금지

가 되어서 가족끼리 함께할 수 있는 놀이교구와 시

장을 방문해서 장을 볼 수 있는 에코백을 배포했다. 

안양시 다문화가족 45가족을 대상으로 센터 3층 

지혜나눔방에서 진행됐으며 연성대학교 서비스러닝

센터의 후원으로 떡국떡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

한 나눔행사가 되었다.                김영의 기자

안양시청 031-8045-7000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8045-5705 안양여성의전화 031-468-1366 안양일자리센터 031-8045-2106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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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이헌욱, GH)는 

경기도내 저소득층을 위한 ‘기존주택 전

세임대’ 3,380가구의 입주자를 2월 22일

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

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GH

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

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제

도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 85㎡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

거용 오피스텔이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

청대상을 기존의 일반형 이외에 고령자, 

신혼부부를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

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도내 31개 시군에 거주하는 생계·의료 수

급자,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

득 70% 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

구, 고령자, 신혼부부 등으로 공고문에

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

능하다. 일반형과 고령자 유형은 입주자

부담금 5%를 제외하면 가구당 최대 1억 

450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

며, 신혼부부 유형은 입주자 부담금을 제

외한 1억 2,825만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

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22일부터 26일까지이

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신청자의 주

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

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장동우 GH 주거사업본부장은 “지난 

해 일반형 위주에서 올해는 고령자, 신

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

하였고, 올해 공급물량을 포함하면 공사

의 전세임대 세대수는 총 1만6천여호로 

예상된다”며 “도민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발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후 GH홈페이지(www.gh.or.kr)

에 게시되거나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기

타 자세한 사항은 GH홈페이지를 참고하

면 된다.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같은 기간 

매입임대주택도 모집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GH기본주택을 추진하

고 있다. 이 주택의 골자는 3기 신도시 

지역을 비롯 역세권 등 핵심 지역에 고

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는 것으로, 

집을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꾸는 

기본주택 정책이다. 경기도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기본주택 분양형을 계획하

고 있다.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무주택

자 누구나 30년 이상 장기거주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으로, 건설·공급·운영은 공

공사업자가 하고 주택보유는 비축리츠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입주자가 부담 가능한(소득 대비 임대

료 비율 20% 이내) 적정 임대료와 역세

권 등 핵심지역에 공급이라는 장점을 내

세우고 있다. 문의 1588-0466 <중국어 26

면, 베트남어 23면, 러시아어 39면, 일본

어 35면>                   송하성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3,380가구 입주자 모집

2월 22~26일까지 다양한 계층 공급...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신청

화성시 농업인 4천명에 

‘농작업용 안전화’ 보급

화성시가 미끄럼 사고 방지 등 농

업인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농작업용 

안전화’보급에 나섰다.

농작업 시 넘어짐 사고가 가장 많

이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고령화

된 농촌지역의 안전과 복지를 높이겠

다는 취지이다. 준비된 안전화는 총 4

천 켤레이며 신청량에 따라 읍면동별

로 배분해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에 우선 보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전화 신청은 주민등록과 대상 농

지가 화성시에 있으면서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에 등록된 농업인이면 가

능하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26일까

지이며 신청서와 주민등록증, 농업경

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를 첨

부해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농업

기계팀으로 방문하면 된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에 가입을 한 

농업인은 관할 농협본점, 정남, 태안)

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명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

인의 안전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계기

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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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ng thời gian trở lại đây, nhằm ngăn chặn sự lây 
lan của dịch Covid-19 trong cộng động không chỉ 
những người đang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mà những 
người có nguyện vọ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cũng 
phải thực hiện nghiêm ngặt những quy định do Chính 
phủ đưa ra. Chế độ tái nhập cảnh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đã có 
một số thay đổi nhất định nhằm khống chế sự lây lan 
của dịch bệnh. Những thay đổi đó như thế nào? Chúng 
ta hãy cùng nhau đi tìm hiều nhé!

◆Những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ăng kí tá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có nghĩa vụ nộp giấy xác nhận âm tính 
PCR với Covid-19.

 -Quy định hiện hành: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tá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phải nộp một trong 
các giấy tờ như Giấy xác nhận âm tính với Covid-19 
PCR, Giấy xác nhận của bệnh viện hoặc Giấy miễn 
xác nhận.

 -Quy định thay đổi mới: Người nước ngoài có 
nguyện vọng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bắt buộc phải 
nộp Giấy xác nhận âm tính với Covid-19 PCR

  *Giấy xác nhận âm tính với Covid-19 chỉ có hiệu lực 
khi được cấp trong khoảng thời gian 72 giờ đồng hồ 
bắt đầu tính từ lúc người nước ngoài xuất cảnh.

  *Không tiếp nhận Giấy chứng nhận miễn xác nhận 
lây nhiễm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tá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mặc dù Giấy chứng nhận này đã có hiệu 
lực trước khi quy định được thay đổi.

◆Hiệu lực tiến hành
 -Quy định mới có hiệu lực kể từ lúc 00h thứ Sáu 

ngày 8 tháng 1 năm 2021
 -Tất cả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nhận được cấp phép 

tái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trước thứ Sáu ngày 8 
tháng 1 năm 2021, bao gồm cả những người đã từng 
được cấp phép miễn nộp Giấy xác nhận xét nghiệm 
khi tái nhập cảnh, nếu có nguyện vọng nhập cảnh từ 
sau 00h thứ Sáu ngày 8 tháng 1 năm 2021 đều bắt 
buộc phải nộp Giấy xác nhận âm tính với Covid-19 
PCR mới có thể được nhập cảnh.

Các bạn đã xuất cảnh và đang có nguyện vọng 
quay lại Hàn quốc để tiếp tục công việc cũng như cuộc 
sống của mình hãy chuẩn bị kỹ về những thủ tục tái 
nhập cảnh do Hàn quốc thông báo để có thể xử lý tình 
huống một cách tốt nhất nhé!

법무부의 재입국허가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 내에서 생활

하고 있는 모든 내국인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입국

해 온 외국인주민의 건강을 위해 해외 입국자는 반드

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재입국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현행규정: 재입국 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외국인

은 PCR음성확인서 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진

단면제서를 제출

 -변경된 내용: 재입국허가를 받고 재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반드시 PCR음성확인서를 제출

 *PCR음성확인서는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

인서만 인정

 *재입국허가 시 신청이 가능했던 재입국허가자의 진

단면제서로 신청 불가

◆시행일

 -지난 1월 8일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

인은 PCR음성확인서 제출 필수

 -1월 8일 이전에 재입국허가(재입국허가 진단면제 허

가자 포함)를 받은 외국인도 1월 8일 이후에 대한민국

에 입국할 경우 PCR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www.

immigration.go.kr)를 확인해 주세요.

강혜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Những quy định về việc tái nhập cảnh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법무부의 재입국허가제도 변경 안내, 재입국하려면 반드시 PCR음성확인서 제출해야

นโยบายการเขา้เมอืงทีแ่นะน�าในปีนีท้ีช่าวตา่งชาตคิวรทราบ 올해 출입국 정책 변화

การแนะน�าระบบอนุญาตการเดนิทางแบบ

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

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ร์ะบบการเดนิทางการอนุญาต (กทพ.) 

เป็นทีรู่จั้กซึง่สามารถป้องกนัการเขา้พักทีผ่ดิกฎหมายใน

ขณะทีส่นับสนุน

รายการได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และสะดวกสบายของนักทอ่ง

เทีย่ว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เปิดโอกาสให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ส่ามารถ

เขา้เกาหลไีดโ้ดยไมต่อ้งใชว้ซีา่ (วซีา่) สามารถขอใบ

อนุญาตเดนิทางทาง

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ล์ว่งหนา้ไดห้ากจ�าเป็นเพือ่รักษาความ

สงบเรยีบรอ้ยของประชาชน หรอื 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ชาต ิ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ดรั้บใบอนุญาตเดนิทางแบบ

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จ์ะไดรั้บการยกเวน้ไมต่อ้งสง่รายงานการ

เขา้เมอืง และ สามารถเขา้ประเทศไดห้ลงัจากตรวจสอบ

ตวัตนทีเ่คานเ์ตอรค์ดักรองพเิศษ

จนถงึขณะนี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ไดข้ยายจ�านวนเป้าหมาย

การเขา้โดยไมต่อ้งขอวซีา่เพือ่ขยายการแลกเปลีย่นสว่น

บคุคลกบัตา่งประเทศและดงึดดูนักทอ่งเทีย่ว เป็นผลให ้

จ�านวนผูเ้ขา้งานทีไ่มต่อ้งขอวซีา่ในปี 2018 เพิม่ขึน้ใน

ระดบัทีค่ดิเป็น 53% ของผูเ้ขา้ตา่งชาตทิัง้หมด อยา่งไร

กต็าม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ชีแ้จงวา่จ�านว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

ไมม่วีซีา่เพิม่ขึน้เป็น 54.1% ของคนตา่งดา้วทีผ่ดิ

กฎหมาย ทัง้หมด และ เป็นผลมาจากการเสรมิสมัภาษณ์

คนเขา้เมอืงหลายคนรอทีส่นามบนิเป็นเวลานานหรอืกลบั

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เนือ่งจาก สงสยัวา่จะอยูอ่ยา่งผดิ

กฎหมาย

ประเทศเป้าหมายคอื 66 ประเทศทีม่ขีอ้ตกลงยกเวน้

วซีา่และ 46 ประเทศทีก่�าหนดใหเ้ขา้โดยไมต่อ้งขอวซีา่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ก�าลงัวางแผนทีจ่ะเรง่เตรยีมความพรอ้ม 

เชน่ การพัฒนาระบบโดยมเีป้าหมายทีจ่ะใชร้ะบบใบ

อนุญาตเดนิทางทางอเิล็กทรอนกิสใ์นปีหนา้

ใบประกนัส�าหรับการเดนิทาง

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อาชญากรยา้ยถิน่ฐานดว้ยตอนนี ้คณุ

สามารถช�าระคา่ปรับของผูก้ระท�า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การ

เขา้เมอืงดว้ย บตัรเคร

ดติ หรอื บตัรเดบติ กอ่นหนา้นีก้ารช�าระคา่ปรับท�าได ้

ดว้ยเงนิสดเทา่นัน้ดงันัน้ชาวตา่งชาตจิงึตอ้งเตรยีมเงนิสด

ไวอ้ยา่งกะทนัหนั แตต่อนนีพ้วกเขาสามารถช�าระดว้ย

บตัรเครดติไดแ้ลว้

นอกจากนี ้ตัง้แตว่นัที ่21 มกราคม ระบบเงนิประกนั

ส�าหรับผูก้ระท�าความผดิเกีย่วกบัการเขา้เมอืงกถ็กูน�ามา

ใช ้เหตผุลทีก่าร

ใชร้ะบบฝากผลการด�าเนนิงานเป็นประโยชนส์�าหรับ

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คอื พวกเขาสามารถมเีวลาจัดระเบยีบสภาพ

แวดลอ้มโดยไมต่อ้งเขา้ไปในทีพั่ก

กอ่นหนา้นีห้ากชาวตา่งชาตทิีไ่มม่เีอกสารถกูกระทรวง

ยตุธิรรมปราบปรามกะทนัหนัพวกเขาจะไมม่เีวลาเกบ็ขา้ว

ของหรอืเตรยีมตวักลบัประเทศบา้นเกดิและถกูยา้ยไปยงั

ศนูยพั์กพงิ และ รอการถกูบงัคบัใหเ้ดนิทางกลบั

ในอนาคตหากคณุจา่ยเงนิประกนัผลงานคณุสามารถมี

เวลาจัดระเบยีบ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ของคณุจนกวา่คณุจะเดนิ

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เชน่รับเงนิมดัจ�า เชน่ ชอนเซ หรอื 

คา่เชา่อืน่ ๆ หากคณุ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ประเทศตามระยะ

เวลาที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ก�าหนดคณุจะไดรั้บเงนิมดัจ�าคนื

ทัง้หมด

หวัหนา้ส�านักงาน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 / ชาวตา่งชาตอิาจ

ออกค�าสัง่ใหอ้อกจากประเทศภายใตเ้งือ่นไขของการ

ฝากเงนิฝากผลงานสงูสดุถงึ 20 ลา้นวอนใหก้บัชาวตา่ง

ชาตภิายใตม้าตรการการเดนิทางออก หากฝ่าฝืนเงนิฝาก

ทัง้หมด หรอื บางสว่นจะตกเป็นของคลงัแหง่ชาติ

<한글 기사 1면>                        이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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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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Вы знали, что дети из мультикульт
урных и иностранных семей могут п
олучить финансовую поддержку на "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тором на дому" п
о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письму 한글 국
어 방문학습지 в течение 10 месяцев и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обычно в начал
е февраля, то есть сейчас?

◆Что это за программа?
Слышали ли вы про Гумон, Нунноп

и, Синкбиг или встречали на улице и
ли в торговых центрах красочные па
латки с яркими книжками и рекламка
ми, зазывающие пройти тестирован
ие на развитие и уровень знаний? Эт
о и есть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ром на д
ому" Панмун хаксыпчи.

В Корее очень популярно дополни
тельное домашнее обучение, поэтом
у существует огромный выбор разли
чных обучающих программ для дош
кольников и школьников младшей и 
средней школ.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то
ром на дому" это бюджетная(недоро
гая) обучающ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сам
ообразования по определенному пр
едмету( родной язык, письмо, чтение, 
математика и др), с использованием 
учебных материалов (учебные посо
бия, рабочие тетради, говорящие ру
чки, планшеты и тп) и включающая и
ндивидуальные занятия с репетитор
ом раз в неделю по 10-15минут. Еже
дневно ребенок занимается по 10-30
мин по каждому предмету, и раз в  н
еделю с репетитором закрепляют пр
ошедший материал, уточняют непон
ятные моменты и проходят новую те
му. Благодаря "Домашнему обучени
ю с репетитором" вырабатывается е
жедневная привычка к самостоятель
ному обучению, которую очень важн
о прививать с раннего детства. Имен
но поэтому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родителей в данно
й программе, что зачастую многими 

иностранными родителями, к сожал
ению, игнорируется.

◆Кому нужна такая программа?
-детям дошкольного или школьног

о возраста для начального и дополн
ительного обучения;

-детям, отстающим или наоборот о
пережающим шко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детям-дошкольникам и школьника
м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 школе и школьны
м предметам;

-детям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и инос
транных семей, испытывающим труд
ности из-за незнания корейского язы
ка,

одним словом, всем.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ожеланий роди

теля можно выбрать программу: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уровню развит

ия ребенка,
-соответствующую школьному обр

азованию и школьным предметам.
◆И во сколько обойдется такая рад

ость родителям? 
Цены на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торо

м на дому" колеблются в пределах 
29.000вон.~100.000вон и зависят от 
предметов и видов программ. Так, п
рограмма для дошкольников и школ
ьников по письму или корейскому яз
ыку составляет примерно 30.000вон
~38,000 вон в месяц, включая оплату 
учебных материалов и услугу репети
тора.

◆В чем заключается помощь и как 
ее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на "Домашнее обучение к
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письму" для дете
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дошко
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и школьников млад
шей школы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городс
кими и региональными управлениям
и в виде 90% оплаты обучения. Обы
чно ежегодно в феврале  в тамунаце
нтрах, которые с 2021 года стали наз
ываться Центрами здоровой семьи и 
поддерж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
м, а также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цент
рах поддержки граждан идет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ром на 
дому" на предстоящий учебный пери
од: март-декабрь (10месяцев).

Так, Центр здоровой семьи и подд

ержк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г.Ы
ванг до 10 февраля 2021г. проводит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поддержку на "Обуч
ение с репетиром на дому" корейско
му языку и письму. Всего набирается 
13 детей, проживающие в г.Ыванг,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 возрасте 
4-10лет и иностранные школьники с 
1-6класс начальной школы. Ниже пр
икреплена информация о подаче за
явк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Также в г.Сувон в административ
ных центрах поддержки граждан до 
16февраля 2021г.  проводится набо
р 100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
ей в возрасте 4-10лет(2011~2017г.р) и 
детей из иностранных семей, посещ
ающих корейские начальные школы,
и проживающих в г.Сувон для предо
ставления помощи в "Обучении с ре
петором на дому"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письму. 

Поспешите уточнить информацию 
о помощи на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тор
ом на дому"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пис
ьму/방문학습지 한글?국어 в Центрах з
доровой семьи и поддержки мультик
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в своих городах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а такж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х центрах поддер
жки граждан своего района/ 행정복지
센터. Думаю, в период коронавируса 
данная помощь нужна как никогда.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 자녀들

은 학습지 지원 등 교육서비스를 10개

월 동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

셨나요? 신청은 보통 2월 초에 받고 있

습니다. 방문학습지에는 구몬, 눈높이 등

이 있습니다. 가끔 길거리나 쇼핑센터에

서 알록달록한 홍보지를 배부하기도 하

고 현수막으로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아

이들의 학습 발달과 지식을 테스트하게

끔 초대하는 부스를 차리기도 하지요. 

한국에는 미취학 아동과 초중학생들이 

집에서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

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방문학습지는 교과서, 워크 북, 스마트 

펜, 태블릿 등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특

정과목(국어, 쓰기, 읽기, 수학 등)의 자

기주도학습을 지원합니다. 주１회 10~15

분 동안 개인 수업을 포함한 저렴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훈련은 자기주도학습을 

개발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어린이는 각 과목당 10~30분 동

안 스스로 공부한 뒤 주１회 학습 선생님

과 함께 지난 수업을 복습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하며 또 

새로운 주제를 공부하기도 합니다. 

방문학습 덕분에 매일 자기주도학습 

습관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유아기부터 

주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습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매

우 중요합니다. 한국 부모라면 누구나 이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자녀의 공부를 돕

습니다. 그러나 많은 외국인 부모들이 모

든 교육을 전적으로 학습지 선생님의 책

임이라고 방분학습지 프로그램을 오해하

고 있습니다. 방문학습지 프로그램은 선

생님 보다 부모님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

다. 그럼 방문학습지는 누구에게 필요할

까요?

-사교육 및 추가 교육을 원하는 미취

학생 또는 초등생；

-학교 진도보다 뒤쳐지거나 반대로 앞

서가는 학생；

-학교교육 및 학교 과목을 준비하는 

미취학생 또는 초등생；

-한국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 자

녀； 한마디로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방문학습지 비용은 3만3천원~10만원으

로 과목과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미

취학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쓰기, 

읽기, 국어 프로그램은 교재와 학습 선생

님 비용을 포함해 월 3만~3만8천원입니

다. 다문화가정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을 위한 ‘방문학습지(한글 또는 국어)’는 

시청 등에서 수업료의 90%를 지원합니

다. 보통 매년 1월말~2월에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학습기간은 3~12월(10

개월)입니다.　

경기도의 여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에서 현재 방문학습지(한글 또는 

국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만 4~10세,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초등학교 1~6학년 재학생 등이 대상입니

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나 시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다문화가족들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

합니다.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Помощь на “Обучение с репетитором” для детей из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и иностр

анных семей 다문화가족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는 ‘방문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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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화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

다문화가정 자녀 입학 전 교육과정, ‘H.E.Y 청년지원센터’, ‘새일여성인턴’ 등

다문화가정 자녀 입학 전 징검다리과정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남현석)은 2021년 

2월 한 달 동안 입학 전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맞춤형 입학 준비 교육프로그램 징검다리과정’을 실시

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징검다리과정은 초?중학교 입학 예정 다문화가정 자

녀를 대상으로 사전 준비교육을 실시하여 학교생활 조

기 적응 지원을 통한 공정한 출발선 보장과 학교적응에 

효과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한다.

징검다리과정은 관내 3개교(발안초, 한울초, 남양중)

에서 각각 운영하며, 학교별 6~10명 학생을 대상으로 약 

20시간에 걸쳐 지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학습 내용은 학교급 전환기의 학습자 특성을 반

영하여 한국 학교생활 적응, 기초 한국어 이해, 자기주

도성 신장, 자기 이해? 표현, 다양한 의사소통, 진로 효

능감 증진 등의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남현석 교육장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적합한 학교 입

학 전 준비교육 모델 확산과 다문화 학생의 효과적인 

학교적응 지원을 통해 현재의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상

황에서 학력 격차가 심화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방학 중 징검다리과정을 운영하는 관내 학

교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청년 희망 공간 ‘H.E.Y 청년지원센터’

화성시는 병점동 일원에 청년 전용 공간 ‘청년지원센

터 H.E.Y’를 개소했다고 8일 밝혔다. 

‘청년지원센터 H.E.Y’는 청년 일자리와 문화, 여가생

활을 지원하는 청년 전용 공간으로 병점우체국 건물 4

층과 5층에 들어섰다.

약 120평 규모로 4층은 취·창업 지원공간 일자리 카

페, 5층은 청년활동 지원공간으로 구성됐다.

일자리 카페는 일자리 전용 상담실, 개인 및 그룹용 

스터디룸, 코워킹이 가능한 공유데스크가 설치됐다. 직

업상담사가 상시 배치돼 1대 1 진로상담과 원스톱 취업

서비스가 제공된다.

5층 공간은 세미나와 회의, 공연 등이 가능한 다목적 

커먼스페이스와 공유주방, 세미나룸을 갖췄다. 취·창업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여가생활 등 다양한 청년활력 

제고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공간개방은 방역지침에 

따라 추후 개방할 계획이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우선 진행하고 3월부터는 청년 

커뮤니티 활동을 비롯해 청년 진로탐색학교, 청년 도시

학교, 소셜다이닝 등을 단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청년지원센터 H.E.Y’는 지난해 시가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5억6000만 원을 

확보하면서 추진됐다.

네이밍 공모를 통해 선정된 센터 명칭은 'Hwaseung 

Energetic Youth'의 약자로 청년을 반갑게 맞이하겠다

는 청년 친화적 센터의 정체성이 반영됐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게 빠른 자립을 돕는 동시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사회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

혔다.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새일여성인턴’

경기도는 코로나19로 고용 위기에 처한 경력단절여성

들의 취업지원과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새일여성인턴’이란 장

기간 직장에서 근무하지 못한 경력단절 여성이 인턴 근

무를 경험함으로써 자신감과 현장에서의 업무 적응력을 

높이고, 후에 취업을 도와주며,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보다 많은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

록 사업 대상을 ‘20년 1,156명에서 1,452명으로 296명 확

대 운영한다. 아울러 장기고용 유지 강화를 위해 ‘새일

고용장려금’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인턴 1명(전일제 및 시간인턴제 모두 

적용)을 채용하는 기업에게는 3개월 동안 월 80만원씩 

총 240만 원의 ‘인턴지원금’을 지급한다.

인턴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또한 인턴에게도 근속장려금으로 60만원

을 지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많은 기업들과 구직자들이 

경영난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만큼, 참여 요건도 완화했

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000인 미만’이었

지만 올해는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으로 변경해 소규

모 기업이나 경기침체 등으로 감원한 사업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밖에도 도내 29개 새일센터에

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

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여

성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

는 상황”이라며 “고용 위기에 처한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여성고용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업참여 등 새일여성인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내 2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문의하

면 된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상담 접근성이 떨어져 권리구제 

및 노동여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 외국

인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

즈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특성상 외국인복지센터 등 도움

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거주지에서 멀고, 교통도 불편해 

현재 처한 어려움에 대해 상담할 곳이 없는 외국인노동

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인근지역 서포터즈가 농촌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사회관계

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애로사항

을 상담하고,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해결방안을 찾아주는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숙소의 낡

은 도배·장판을 교체하거나 난방용품, 소화기 등 안전장

비를 지원해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있는 프로그램

도 함께 추진된다. 이 밖에도 장화, 장갑, 모자 등 농작

업용품과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2월 5일부터 2월 16

일까지 사업을 수행할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했다. 모

집 대상은 도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이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수행능력,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

로 심사해 4개 단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선정된 단체에

게는 1,000~1,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올해 3월부

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

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채우는 이들이 외국인 노동자

들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어려움을 

가까이서 돕고자 하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라며 “사업

의 목적에 공감하는 민간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신청서식 및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

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근로자 다양한 어려움, 이제 가까운 곳에서 쉽게 해결해요”

‘경기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애로사항 상담 및 기관 연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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